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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연구

이 연구는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방안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시안 개발,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
정에서 사용될 교재의 시범 개발, 한국수어문화학교 운영계획 수립, 찾아가는 한국수
어 문화학교 운영의 네 가지 하위 영역별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은 총론과 각론으로 개발되었다. 총론은 한국수화
언어법에 명시된 120시간의 최저 이수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와 전문
가 초점집단 면담을 통해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회화, 한국수화언
어, 농사회의 이해’의 다섯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제안하였다. 편성 운영 기준은 
양성과정 개설시기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개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5개 과목은 
과목별로 ‘1. 교과의 성격, 2. 교육 목표. 3. 내용 구성, 4. 성취 기준 및 학습 요소, 
5. 교수학습방법, 6. 평가’로 구성하였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에서 사용될 교재는 「한국 농사회의 이해」로서 1장 장애학
과 농인, 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3장 농인 가족의 이해, 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
천, 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9장 4차 산업
혁명과 농사회의 변화로 구성하였다.

한국수어문화학교는 6차에 걸쳐 농인 당사자, 가족, 교원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초
점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범 운영된 프로그램은 ‘수어낭독회-수어로 
책읽기’, ‘농 민속학-농사회 투어’, ‘이야기하기’이다. 한국수어 문화학교 시범 운영 
프로그램들은 농인을 대상으로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는데, 농인들의 정체성 확
립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일반 시민들에게 수어와 농인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시범 프로그램이다. 10차례 운영된 1회성 프로그램(‘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
기’)과 10회기씩 실시한 2개의 중기 프로그램(‘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을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수어와 농 문화를 알렸
으며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한국수어 문화학교, 교육과정, 한국수어교원, 한국 농사회의 이해,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Abstract〉

The Study on the Oper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Culture Academ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ways to develop and propagate 

Korean Sign Language. For this purpose, four sub-areas of research were carried 

out: development of a curriculum for the training of Korean Sign Language 

teachers, development of pilot teaching materials to be used in the training of 

Korean Sign Language teachers, establishment of the operation pla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culture school, and operatio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Culture 

School to visit a hearing citizen. 

The curriculum of the Korean Sign Language teacher training was developed 

with the general and the particulars. The General is based on the minimum 120 

hours as specified in the Korean Sign Language Law. Through the questionnaires 

and the expert focus group interviews, we proposed five basic subjects as the 

subjects of Korean Sign Language education, Korean Sign Language instruction, 

Korean Sign Language conversation, Korean Sign Language, and understanding of 

the deaf society. The researchers proposed a total of 18 standards, including those 

concerning the open timing of training courses. Five subjec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subjects 1. Character of subject, 2. Goal of subject, 3. Achievement 

standards and learning elements, 5.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6. 

Evaluation. 

The textbook, "Understanding Korean Deaf Society", to be used in the training 

of Korean Sign Language teachers are composed as follows:  Chapter 1. The 

Disability Study & The Deaf people, Chapter 2. The Concepts & the Character of 

the Deaf Society, Chapter 3 Understanding of the Deaf Family, Chapter 4. 

Historical Transition of the Deaf Society, Chapter 5. Laws and Policies for the 

Deaf Society, Chapter 6. Domest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Deaf Society, Chapter 

7. Art and Sports of the Deaf, Chapter 8. The Deaf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and Chapter 9.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af Society changes.

Korea Sign Language Culture School conducted 6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 group of deaf people, family, teachers. The programs that have been specially 

piloted are 'Reading in Sign Language - Reading books in Sign Language', 'The 

Deaf Society Folklore – The Deaf Society Tour', and 'Sign Language Storytelling'. 



The programs of the Korean Sign Language Cultural School operated an advanced 

program for the deaf people, which proved to be effective in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deaf people. 

It is a pilot program designed to inform general citizens about the sign language 

& the culture of the deaf people. There were two long-term programs ("Sign 

Language, Flowering in the Library" and "Sign Language Classroom where the 

non-deaf students and the deaf students together") which provided 10 sessions, 

and 10 different single session programs ("Announcing Korean Sign Language and 

the Deaf Culture").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program with good quality can 

be greatly effective informing the citizens the sign language and the deaf culture. 

Key Words: sign language, deaf culture, korea sign language culture school, curriculum



<개조식 요약>

Ⅰ. 연구 과제 개요
∙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양질의 수어지도자 양성을 위한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본격적 교재 개발에 앞서 교재 개발의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재의 시범 개발.
∙ 농인의 정체성 확립과 수어를 비롯한 농 문화 발전을 위해 운영할 ‘한국수어 문화학

교 운영계획’ 수립.
∙ 일반 시민에게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찾아가는 한국

수어 문화학교’ 시범 운영.

Ⅱ.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 국내외 문헌 조사 + 수어와 농 문화 관련 자료 분석. 농인 100명, 청인 100명 총 200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설문 분
석 결과에 기초하여 농인 당사자 및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함.

• 설문과 FGI 결과는 기본이수 과목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절대 비율
(91%)을 차지하였음.

• 한국수화언어법상에 제시된 예시 과목들 중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지도」, 「한국
수어회화」, 「한국수화언어」,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다섯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제안함

• 교육 목표는 건전한 인성과 윤리의식을 기초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능력과 한국
수어의 보급과 농 문화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태도를 갖춘 한국수어교육전문가 
양성으로 설정.

• 편성 운영 기준은 양성과정 개설 시기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개의 기준을 제안
• 각론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추천된 과목을 개발함.
• 5개 과목은 과목별로 ‘1. 교과의 성격, 2. 교육 목표. 3. 성취 기준 및 학습 요소, 5. 

교수· 학습방법, 6. 평가’로 구성.

Ⅲ. 교재 개발
• 「한국 농사회의 이해」로서 ‘1장 장애학과 농인, 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3장 농인 

가족의 이해, 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9장 4



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로 구성함.
• 농인들의 교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장 장애학과 농인’은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
• 15시간 분량의 교재이나 농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장려하

기 위해 농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가급적 소상하게 담음.

Ⅳ.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 농인 당사자(성인), 수어교육 강사, 수어교육 이용자, 학령기 농 자녀를 둔 학부모, 농

인대안학교 교사, 농학교 교사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담을 6회 실시
• ‘수어낭독회-수어로 책읽기’, ‘농 민속학-농사회 투어’, ‘이야기하기’이다. 한국수어 문

화학교 시범 운영.
• ‘수어낭독회-수어로 책읽기’는 수어문학 및 농 문화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한 

권의 책 전체를 수어로 낭독하고 한글로 된 문학의 형태를 수어로 변환하여 도서를 
이해하고, 문학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농 민속학-농사회 투어는 농 정체성 확립 및 농 문화 전승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농 
성인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를 통해 지역별, 시대별 한국 농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발
견하도록 함.

• 이야기하기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농인 이야기꾼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참여자
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함으로써 농인의 사
고 확장에 도움이 됨.

• 프로그램들은 농인을 대상으로 한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는데, 농인들의 정체성 
확립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Ⅴ.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시범 운영
• 일반 시민들에게 수어와 농인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시범 프로그램
• 10회의 단회기 프로그램(‘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과 10회기씩 실시한 2개의 다회

기 프로그램(‘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을 운영.

• 프로그램의 질이 높을수록 일반 시민들에게 수어와 농 문화를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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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첫째, 체계적인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통하여 수어교육의 실현 환경이 개선

되어야 함.

수어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수어지도자의 언어 교육

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수어교원 양성과정 없

이 수어지도자가 양산되고 있으므로 수어 교원 양성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부분의 수어교육 현장에서는 수어의 언어적 특성보다는 한국어 어

휘나 문법에 맞춰진 수어교재를 사용하거나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 비전문적으로 개발된 수어 교재를 사용하여 수어교육의 효율성

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수어는 ‘농인’, ‘농사회’, ‘농 

문화’와 관계가 깊으며 여기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농사회의 문화가 계승·발전될 

수 있음.

현재 수어교원 양성과정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수어교육을 하는 수

어교육원으로는 2009년 서울시로부터 승인 받아 운영되고 있는 서울

수어전문교육원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기도

수어교육원과 강원도수어문화원밖에 없음.

¡ 따라서 체계적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통한 수어지도자 양성,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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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수어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어교원 양성 교재 개

발, 농사회와 농 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함.

둘째, 수어가 언어로서, 문화의 결정체로서 전승·발전되어야 함.

수어는 자의성, 분절성, 생산성, 역사성, 전위성, 문화적 전달이라는 

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지니고 있는 독자적 언어 체계임.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형태 및 통사 구조로 이루어져 수어만의 

언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농인의 문화가 농축된 결정체임.

이러한 한국수어는 음성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청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언어의 기능을 의사소통 기능, 사고 기능, 예술 기능의 세 측면(김대

행, 2002)으로 보았을 때 수어에 의한 의사소통 기능, 수어를 사용하

는 사람의 사고 기능, 수어 시(時)와 같은 예술 기능은 음성언어 기

반의 한국어 수행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냄.

¡ 따라서 독자적 언어로서의 한국수어를 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

하여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사업과 수어교원 양성 기반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에 따른 수어 보급 및 발전 환경 구축.

한국수화언어법(2016)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

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

동법 2조(기본이념)는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 문화를 계

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을 명시.

동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는 “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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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

동법 제8조(보고)는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확

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 따라서 ‘한국수화언어법’이 명시하고 있는 제2장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의 일환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넷째, 농 문화 발전을 위한 양질의 환경 구축.

언어는 문화적, 민족적 정체감 형성의 핵심 요소이므로 수어는 농인

들의 생활 양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정체감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

수어의 사회적 지위는 농인의 사회적 자리매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지위가 낮을 경우에 한국 청인사회 내에서 언어적 

소수자 집단인 농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큼.

농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농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언어인 

수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수어교육과 수어사용 환

경이 요구됨.

농인의 90% 이상은 청인 부모의 농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수어를 

제1 언어로 습득하지 못한 채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수어를 기반으

로 하는 농학교, 농인 단체나 종교 활동을 통해 비로소 농 문화를 

접하게 됨. 그러므로 농인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건전한 농 정

체성 형성이 필수적이며, 농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수어 발

달과 농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이 요구됨.

¡ 따라서 농인의 정체성 수립을 위해 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사

업의 시행은 농인 사회의 발전에 핵심 변인이며, 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국수어 문화학

교 운영 계획’ 수립의 의미는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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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인권 측면에서의 필요성.

농인은 듣지 못하는 사람(deaf person)이 아니라 보는 사람(Seeing 

person) (Sacks, 2000).

농인의 수어사용은 기본 인권으로서 교육에서는 이들의 언어권과 학

습권을 보장하는 수단임(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2015).

농인은 수어를 사용함으로써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농인은 농 문화 향유권,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문화를 강요받지 않

을 권리가 있음.

농인은 수어 습득을 제약하는 의료적 조치나 교육을 강요받지 않을 권

리가 있음.

농인은 자신의 원하는 방식의 시각화된 언어, 도구, 매체 등을 통하여 

통역이나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음.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어를 통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와 수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WFD, 2017).

¡ 따라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상의 필요성들이 선언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양질의 한

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언어교수․학습 원리에 

입각한 교재의 개발, 농인의 정체성 확립 기반이 될 한국수어 문

화학교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수어의 보급과 인식 개선을 능동

적으로 수행할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은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수어의 보급과 한국수어교

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에 사용될 교

재를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시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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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재 개발 체제와 방향을 제시할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 「한

국 농사회의 이해」 개발.

셋째, 농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융합한 ‘한국수어 문화학교’ 중장기 운

영계획 수립.

넷째, 한국수어 인구 저변 확대 방법 모색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발.

2. 연구 범위

2.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 한국수어교원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을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발.

-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개발하며, 총론은 한국수어교원 양

성을 위한 최저 기준으로 개발하고, 각론은 4개 영역의 과목들 중 대표

적인 4과목을 개발.

- 한국수화언어법상의 한국수어교원 양성의 법 취지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편제 중심이 아닌 편성·운영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발

- 각계 각층의 수어 인구의 참여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수어교

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협의체 구성.

2.2.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사용할 교재 중‘농문화와 농사회’영역의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 시범 개발.

- 임의로 개발·사용되고 있는 수어 교재에 대해 국가 수준의 일정한 질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재 개발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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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 정체성 함양과 한국수어 보급을 위한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 농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특성화된 문화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보편적 문화수준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수어 보급과 함께 농인에 대한 인식개선 

촉진.

- 농인이 자신의 모어인 한국수어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형식 모색.

2.4. 한국수어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발

- 일반 청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수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방향 탐색.

- 다음 세대(농인)를 대상으로 하는 수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

한 방향 탐색

3. 연구 방법

3.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 수어교원 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조사 및 수어와 농 문화 관련 자료 

분석.

- 교육과정 구성을 위하여 수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련 전문가 및 한국수

어교원에 관심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초점집단 인터뷰(FGI) 실시.

- 농인 당사자 및 수어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실시.

- 한국수어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을 위해 수어 사용 당사자, 수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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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농인 공동체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의견 수렴.

- 검토본 개발 → 현장 검토 → 수정본 구안 → 전문가 협의회 → 완성본 

구안의 5단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

3.2.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 농사회와 관련된 도서의 수집과 분석.

- 검토본 개발 → 현장 검토 → 수정본 작성 → 전문가 협의회 → 완성본

의 5단계 개발 절차 적용.

-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원고 내용 최종 확정.

- 동영상 제작용 원고 재구성 → PPT 제작 → 집필자 및 관계자 회의 → 

원고 내용의 수어 표현 방식 확정 → 수어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관계

자 검토 회의 후 수어 동영상 완성.

- 농인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교재 검토위원회 구성.

3.3.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 문화학교 관련 기초 조사(예: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소보사, 국어문화학교 등).

- 문화학교 시범 운영을 통한 성과 측정.

- 성과 측정 결과를 기초로 한국수어 문화학교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3.4.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발

- 수어 관련 기성 프로그램의 수집과 분석

- 대상 기관 선정과 교섭

-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 개발

-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사업 평가

-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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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

항 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집필

-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  농인 당사자 및 전문가 FGI

-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협의회 구성

-  검토본 구안

-  교육과정 확정

○ 교재 개발

-  문헌 분석

-  초안(검토본) 구안

-  완성본 집필 완료

-  1단원 수어 영상 촬영

-  출간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  시범 운영계획 수립

-  농 당사자 및 관계자 FGI

-  프로그램 운영(각 2회기 추가)

-  중장기 운영 계획 초안 및 협의회

-  중장기 운영 계획안 확정

○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  단회기/다회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평가

-  운영 계획안 확정

○ 자문위원회(1차~6차)

○ 보고서 집필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서 수정 및 제출



  1. 교육과정 시안 개발 배경

  2. 교육과정 시안 개발 기초 조사

  3.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4.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

Ⅱ.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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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시안 개발 배경

1.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과 그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과 그 기관의 교육

과정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수어교원의 질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으며, 수어교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행능력을 길

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7). 

  한국수어교원의 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수어교

원의 질을 수어 수강생의 과정 이수 후 성취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수어교원들의 다양한 교육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수강생들의 

수행능력에 의해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어교원의 

질을 수어교원 자격의 부여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요점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질적 지표라고 간주되는 특징, 속성 그리고 

자질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학생의 성취도나 기타의 성과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Karen etc, 200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한 기본적

인 논의는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아직 시행을 해본 적이 없는 한

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이므로 원생의 질과 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정의 질

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

정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제한적 조건 하에서 한국수

어교원 양성의 일정한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려면 무엇을 

기준 내지 기초로 하여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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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먼저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의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한국수화언어법, 2016;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016; 한국수화

언어법 시행규칙, 2016)이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기준이 될 것이

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은 협의의 과정으로 관련 전문가, 당사자 등이 여

러 방식으로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고려하여 교육과정 구

성의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1.2. 한국수화언어법상의 한국수어교원

1.2.1. 한국수어교원의 정체성

  한국수어교원 양성의 근거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②항과 ⑤항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의 기본 

목적은 제14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수어교원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임무는 ‘한국수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보급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도 이러한 한국수어교원의 정체성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한

다.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

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2.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한국수어교

원의 자격요건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수어교원은 등급제를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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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한국수어교원 1급과 한국수어교원 2급의 자격 구분이 있다. 

대학과 대학원과는 별도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통해서 한국수어교

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②항에 따른 기관

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 경

력자는 무시험 검증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역별 

필수 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을 통해 2

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의 취득은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제14조 ②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별표 1의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급 심사에 통과해야 된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밝

히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시간과 교과목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편제와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

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2. 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

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라.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

한 후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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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과 이수시간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는 1영역 언어 및 교육기초를 제외한 한국

수어학, 한국수어교육론, 한국수어실제, 농 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교육

실습의 다섯 영역에서 120시간의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별표 1에 명시된 영역별 교과목은 교과목(예시)으로서 별표의 예시 교

과목을 모두 개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목을 예시로 제시했기 때

문에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기본이수과목을 지정하는 방법과 승

인을 받은 양성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별표 1]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1.3.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성격

  일반적으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그리고 다양

한 이름의 자유선택과정을 축으로 이들 간의 적정 비율을 균형 있게 맞

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어교원양성과정은 이런 대학의 교원양성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필수이수시간

2
한국

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어분석, 한국수
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15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
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
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
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35시간

4
한국
수어
실제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25시간

5
농 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
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15시간

6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30시간

합계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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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는 달리 다소간 평생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이미 한국수

화언어법은 편제와 시간배당, 편성 및 운영과 관련된 여러 교육과정의 

요소들을 제시해 놓고 있어 교육과정 구성의 여백이 크지 않다.

  수어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인 교원양

성 교육과정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교원교육의 목적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전

형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분류(Liston과 Zeichner, 1991)는 학문중심, 

사회적 효율성, 발달론, 사회재구성주의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학문중심의 교원양성 관점에서는 교원을 해당 학문 분야의 학자 

혹은 교과목 전문가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학문중심 교원교육의 핵심은 

예비교원들이 각 교과목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과교육학보다는 교과내용학에 중점을 두게 된다. 

  둘째, 사회 효율성 교원 양성 관점은 교원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

식과 능력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

은 좋은 교원을 학습자의 성취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교수전략을 갖

추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교원이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학습

자가 과제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 높은 수준의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의 유형, 수업계획안 작성방법,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 등

과 같이 교수행위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다. 

  셋째, 발달론적 관점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습자의 발달순서에 기초

해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발달론적 관점은 교원을 자연론자로서의 

교원, 예술가로서의 교원,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교원을 정의할 때 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학

생을 관찰하는 기술을 기르도록 하는 것, 교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조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실험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중심 내용이 된다. 

  넷째, 사회재구성주의 관점에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교원들의 학교

교육과 사회에 대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상의 교원 양성교육 패러다임은 이론-실제, 소극적인 태도-적극적인 

태도의 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교원 양성교육에서 실제인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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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지, 이론인 안목과 이해의 발달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사회재구성주의 관점과 사회 효율성 관점은 전자에 속하며 발달론

적 관점과 학문 중심의 관점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박상완, 

2000).

  또한 교원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

구하는가에 따라 적극적인 입장과 소극적인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달론적 관점과 사회재구성주의 관점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

하는 반면에 학문 중심의 관점과 사회 효율성 관점은 학습자보다는 교수

자의 입장이 더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위의 4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 것인가가 교육과정 개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하지

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성격이 일반대학의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의 성격과는 달라 어느 한 관점을 채택하기가 어렵다. 현재까지 설문조

사나 초점집단면담을 한 결과를 보면 이론보다는 실제를, 학생중심보다

는 교수자 중심의 입장이 우세한 것 같다. 이것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교수법의 입장과는 괴리가 있는데, 이것은 120시간이라는 별

로 길지 않은 제한된 시간 내에 자격검증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교육체

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떠한 관점을 더 강조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을 통한 정

보와 자료가 축적되고, 농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

해 최선의 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1.4. 미국 수어교사연합회(ASLTA)의 수어교사 자격 기준

  역량 중심의 한국수어교원양성 교육과정 구안을 위해 미국수어교사연

합회의 수어교사 자격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성옥 외(2014)는 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에서 수어교원은 자연언어로서의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수어학 및 교수법 과정을 이

수해야 하며, 수어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수어교사연합회(American Sign Language Teacher Association; ASL

TA)는 ASL(American Sign Language)을 가르치는 수어교사가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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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준을 11가지로 제시하였다. 11가지 영역에는 ASL 능숙도, 농 

문화와 농사회, 응용언어학, ASL 연구에 대한 근거, 아동발달과 학습에 

관한 이론들, 교육과정 개발, 교수, 교수환경, 의사소통, 지식습득, 지도성

이 있다. 이러한 11가지 영역은 수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 및 역

할을 제시한다. 자격 기준을 크게 분류하면 수어능력과 수어교수능력, 교

원으로서의 자질, 수어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능력 등이 포함되

어 있다(Standards for Teachers of ASL; https://aslta.org/2014/07/aslta-standards-for-te

achers-of-american-sign-language/). 

  ASLTA의 이러한 기준은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각론을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역Ⅰ: ASL 능숙도]

가. 수어하기

a. 다양한 일상, 학교 및 직업 상황에서의 수어표현하기 

b. 특정 관심 주제와 특별한 능력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 주제로 토론하기

c. 의견을 뒷받침하는 능력 나타내기, 상세하게 설명하기, 가설 세우기

d. 의역과 에둘러 말하기와 같은 의사소통전략 사용하기

e. 미세한 뜻의 차이를 전달하기 위해 구별된 어휘와 시각-기반 어조사용하기

f. 특정 관심과 지식 영역에서 수어로 된 담화 요약하기

g. 수어 자료(예, 비디오 텍스트, 그림)의 내용 이해하기, 적절한 추론하기

h. 개념적으로 추상적이고, 언어적으로 복잡한 수어 자료 이해하기. 즉 친숙하

지 않은 주제나 상황을 다루는 수어자료와 농 문화 측면과 관련된 수어자

료

i. 문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어 결과물을 이해

하고, ASL의 미적 속성에 대한 의식과 ASL의 문체가 융합된 것을 설명하기 

j. 개인 경험, 읽기 및 다른 구어 및 비구어 자극에서 끌어낸 수어 이야기와 

사실적 특징 기술하기 

k. 미국외국어교사협의회(ACTFL)의 능숙도 기준을 활용한 미국수어교사협회의  

단계별 등급매기기

나. 수어보기(듣기)

a. ASL로 발화된 것의 중심 생각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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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눈앞의 상황을 뛰어넘어 다양한 주제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확장된 담화

를 이해하기 

c. 메시지나 진술의 표면에 나타난 의미를 넘어 이면의 문화적 함의들을 이해하기

d. 미국외국어교사협의회(ACTFL)의 능숙도 기준을 활용한 미국수어교사협회

의 단계별 등급매기기

[영역 Ⅱ: 농 문화와 농사회]

가. 조사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농인의 일상생활패턴, 사회구조, 관련기관, 가치

체계에 반영하기

나. 문화 개념의 다양성 탐색하기

다. 동시대 저자 또는 수어자에 초점을 두고 몇몇 주요 저자나 주제를 심층적으

로 다룬 농인 문학을 개관한 것에 대해 알기

라. 역사적, 지리적, 정책적, 예술적 견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농 문화

와 농공동체를 개관한 것에 대해 알기

마. 농 문화와 농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증진시키는 정보처리 기술을 개

발하기. 그것들에는 다음 a~c를 포함한다.

a. 문화현상에 대하여 관찰하기, 비교하기, 조사하기

b. 문화현상에 대하여 분석하기, 가설세우기

c. 문화현상의 일반화를 종합하기 및 결정하기

바. 농공동체 안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문화적 규준 개발

하기

사. 자연 수어자가 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개발하기

아. 농인의 신념, 전통 및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영역 Ⅲ: 응용 언어학(언어 분석)]

가. 구어 및 수어의 본질에 대한 지식, 시공간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언어 변화

와 언어 변이의 의미에 대한 지식

나. 제1언어습득과 제2언어습득 이론과 학습에 대한 지식

다. ASL의 수운 [음운], 형태, 통사, 어휘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식 

라. 농인의 일상생활과 농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지식

[영역 Ⅳ: ASL 연구의 근거]

가. 농사회를 포함한 현대 사회에서 ASL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과 농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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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나. 특정 공동체의 요구와 흥미와 관련된 ASL의 중요성 강조

다. 수많은 다양한 청자(예, 학생, 부모, 관리자, 사업, 지역사회 등)에게 ASL을 능

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의 이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할 기회 

라. 교육과정들과 무엇을 지도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이러한 근거를 통합하

는 기회

[영역 Ⅴ: 아동발달과 학습에 관한 이론]

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정서, 인지, 언어 발달에 관한 이론들

나. ASL 능력 발달 측면에서 이러한 과정들의 상호관련성과 그것들이 학교 교육

과정의 교과 영역들과 갖는 관련성

[영역 Ⅵ: 교육과정 개발]

가. 학습자의 요구, 흥미, 특성에 따라 지도의 성격을 맞추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의 

역할

나. 상이한 교육과정 모델의 목표와 특징과 ASL 교수․학습 시의 모델 적용 능력

다. ASL과 관련된 프로그램 계획을 결정할 때의 교사의 권리와 책임

[영역 Ⅶ: 교수]

가. 다양한 교수전략 및 목적과 이론적 토대를 확인하고 학습 성과 예견하기

나. 수업 계획, 자료 선택, 학습활동 계열화 및 실행에 대한 주요사항 결정하기

다. 전체 교수학습과정(일상적인 학생과의 상호작용, 지속적인 학생학습 평가,

자기평가)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라. 현재 기술과 신기술의 이점을 살려 다중매체환경 꾸미기

[영역 Ⅷ: 교수 환경]

가. 미국에서의 공립학교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정보

나. 교육청과 교육위원(교장, 카운슬러, 교육장, 학교위원회, 외국어 자문관), 주

교육부 관리의 역할과 서비스 조사 

다. 학교의 다양한 기능을 관리하는 보고 체제와 규칙에 대해 알기

라. 다양한 학생, 환경, 학교에서의 교과 영역 및 비교과 측면을 접하는 임상적,

현장 경험들 

마. 임상 및 현장 경험을 ASL 교사 준비 과정에 통합하는 계획

바. 자기평가의 절차와 실제, 개인적 개발과 전문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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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Ⅸ: 의사소통]

가. ASL과 영어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전략, a~e를 포함

a. 구어 및 비구어 신호로 전달되는 함축된 의미와 의도된 의미를 판단하기

b. 청중에게 맞춘 분명한 방식으로 생각 전달하기 

c. 다양한 텍스트와 시각적 자료를 읽거나 보기, 그리고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

는 의미를 도출해내기

d. 과제의 의도에 적절한 양식으로 분명하고 간결하게 수어하기 및 쓰기

e. 다양한 청중에 맞춰 언어(수어나 문어)를 바꾸어 사용하기

나.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 a~d를 포함

a. 청중들의 상이한 견해(상이한 문화 포함)에 대한 인식 

b. 사회적, 전문적 맥락 안에서 행동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민감성

c. 다양한 해석과 선택들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사고의 유연성 

d.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적 해결방법을 알거나 또는 만들어내기

[영역 Ⅹ: 지식 습득]

가. a와 b의 정보 자원과 능력에 대해 알기

a. 정보자원을 확인하고 정보출처의 신뢰성 평가하기

b. 정보제공의 철저함과 논거의 강점에 대해 평가하고,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나. 비판적 사고와 연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

하는 능력, a~c를 포함

a. 쟁점 또는 문제와 그 원인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다양한 정보

자원으로부터 습득한 자료를 관련짓기, 비교하기 또는 정량화하기

b. 논리적 가정에 기초해서 결정하고,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기  

c. 상이한 학습 유형에 개인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알기

[영역 Ⅺ: 리더십]

가.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결단력, 욕구 및 능력

나. 목표 유발 과제 성취를 위한 시간, 자원, 환경 및 활동 위계를 계획하고 조

직하는 기술

다. 전술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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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개발 기초 조사

2.1. 설문 조사 개요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협의회에서 구성된 설문 내용은 전문가 검토를 거

친 후 국립국어원과의 최종 협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확정된 설문 내용([부록 

1] 참조)은 지필 설문지, 수어 동영상, 온라인 설문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설문지 개발 과정은 6월에서 7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수어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프로그램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

고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시도 지부 및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지회의 수어 

강사, 수어통역사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설문 조사를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농인 100부, 청인 100부로 총 20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

지의 코딩 및 분석 작업은 8월에 진행하였다.

2.2. 조사 대상자 특징

  본 설문에 응한 조사 대상은 총 200인으로 그 인구학적 정보는 다음에 제

시한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정보

변수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75 37.5

여자 125 62.5

연령대

20~30 34 17.0
30~40 70 35.0
40~50 57 28.5
50~60 19 9.5

60대 이상 14 7.0
무응답 6 3.0

거주지 대도시 164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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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대상의 성별을 보면 여자의 비율이 62.5%로 남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로는 30대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도 7%를 차지

하였다. 82.5%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이 

84.5%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높은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농인과 청인의 수가 각각 97명, 99명으로 거의 비슷하였으며, 4

명의 난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인 응답자의 주요 의사소

통수단을 알아본 결과 수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94명 중 85명이

었다. 재학 당시 학교 유형이 농학교라고 답한 사람이 54명으로 나타났다.

2.3. 연구 도구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도구는 <표 Ⅱ-2>와 같이 

중‧소도시 34 17.0
군‧읍‧면 1 0.5

최종학력

무학 1 0.5
초등학교 졸업 0 0
중학교 졸업 4 2.0

고등학교 졸업 26 13.0
대졸 이상 169 84.5

청각상태
농인 97 48.5

난청인 4 2.0
청인 99 49.5

(농인 응답자 대상)
의사소통 수단

수어 85 90.4
구어 4 4.2
필담 1 1.1
몸짓 2 2.1
기타 2 2.1

(농인 응답자 대상)
학교

일반학교에서 농학교 15 15.0
농학교에서 일반학교 9 9.0

농학교만 54 54.0
일반학교만 20 20.0

기타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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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의 도구로 활용된 설문지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

기 위하여 이수해야하는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등을 

기초로 하여 제작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특수교육학 교수 1인과 수어교육 

전문가 2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교육과정 전문가 1인, 농인 

1인, 수어강사 3인을 대상으로 1회의 예비조사를 거쳐서 수정·보완하였다.

<표 Ⅱ-2> 연구도구의 구성

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응답자의 배경 특성 ․개인정보, 청각 상태, 의사소통수단 5

수어 연관 경력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유무와 자격소지 기간
․근무지
․수어강사 경력
․수어 강의 시수
․수어 강의 기관

5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인지도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방법 인지도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인지도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의사

3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의

운영에 대한 선호 방식

․1년 간 개설 횟수
․양성기관의 120시간 운영에 대한 선호 방식
․수업 개설 시간대
․일 교육시간
․1시간 수업 단위
․120시간의 최소이수시간 추가 개설 희망 시간수

6

영역별 교과목의 
개설 희망 형태

․영역별 교과목의 개설 방식
․영역별 교과목의 기본이수 교과목 지정의 필요 여부
․영역별 교과목의 기본 이수 희망 과목

3

수료 평가 인식
․희망 평가 형식
․수료평가 희망 항목
․수료평가 기회 제공 횟수

3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도입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
과정에 관한 의견 2

총 문항 27

2.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결과의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0.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에 제시된 전반적인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빈

도와 퍼센트를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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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변인별 결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변인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

차분석을 실시하고 카이제곱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다응답 문항의 경우에는 다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체적인 

다응답 빈도와 필요에 따라 순위를 제시하였다. 

  넷째, 개방형 질문에 관한 결과는 내용 분석을 통해 주제별로 항목을 나누

어 제시하였으며, 항목별로 대답을 표현한 그대로 제시하고 주제에 따른 빈

도를 제시하였다. 

2.5. 설문조사 결과

2.5.1. 대상자의 수어 통역 및 수어 강의 관련 정보

<표 Ⅱ-2>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기간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 또는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햇

수로는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의 

경우는 그 다음 높은 비율로 26.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자격증이 없는 경

우도 1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 현재 근무지

구 분 빈 도 퍼센트
1년 미만 14 7.0
1년 이상 38 19.0
5년 이상 53 26.5
10년 이상 54 27.0

자격증 없음 36 18.0
무응답 5 2.5

계 200 100

구 분 빈 도 퍼센트
중앙회 및 시‧도 협회 36 18.0
각 지역수화통역센터 126 63.0

수화통역콜센터 및 기타기관 1 .5
대학 및 공공기관 2 1.0

프리랜서 13 6.5
기타 15 7.5

무응답 7 3.5
계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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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의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에 달하였으

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회 및 시·도의 농아인협회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비

율이 18%로 나타났다. 이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수어통역 및 수어교육 업

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농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Ⅱ-4> 수어 강사 경력

구 분 최소값(년) 최대값(년) 평균(년) 표준편차
수어 강사 경력 0 30 6.39 6.071

  수어 강사 경력을 알아본 결과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부터 30년이 되

는 사람까지 그 편차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평균적으로 6.39년 정도의 경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 수어 강의를 받은 기관

구 분 빈 도 순위
수화통역센터 92 1
농아인 협회 81 2

기타 61 3
대학교 53 4

종교단체 52 5
수화전문교육원 15 6

  수어 강의를 받은 기관은 수화통역센터가 가장 그 빈도수가 높았으며, 농

아인협회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수화전문교육원이라

고 답한 경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2. 수어교원자격 제도 및 양성과정에 대한 대상자의 인지도

<표 Ⅱ-6 > 한국수어교원자격 취득방법 인지도

구 분 빈 도 퍼센트
아주 잘 알고 있다 19 9.5

알고 있다 68 34.0
잘 모른다 86 43.0

전혀 모른다 19 9.5
무응답 8 4.0

계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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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어교원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응

답한 비율은 43.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2명 중 한 명은 한국수어교원자격

을 취득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 변인별 교원자격 취득방법 인지도 차이 검증 결과

p<.05 *,  p<.001**

  한국수어교원자격 취득방법 인지도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통계적

으로 검증한 결과, 수어교원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 농인은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3%인 반면, 청인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9.7%로 나타남에 따라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수어 관련 정보에 비

교적 접근이 용이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한국수어를 모어로 받아

들이는 농인의 수어교원자격 취득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청인보다는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표 Ⅱ-8> 수어교원 양성과정 인지도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지도는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구 분 빈 도 퍼센트
아주 잘 알고 있다 13 6.5

알고 있다 69 34.5
잘 모른다 91 45.5

전혀 모른다 20 10.0
무응답 7 3.5

계 200 100

구분
교원자격 취득 방법에 대한 인지도

전체 , df, p아주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청각
구분

농인 빈도 15 42 29 7 93

=20.398
df= 3

p=.000**

% 16.1% 45.2% 31.2% 7.5% 100.0%

청인 빈도 4 26 57 12 99
% 4.0% 26.3% 57.6% 12.1% 100.0%

전체 빈도 19 68 86 19 192
% 9.9% 35.4% 44.8% 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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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55.5%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해 모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Ⅱ-9> 변인별 수어교원 양성과정 인지도

p<.05 *,  p<.001**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통계

적으로 검증한 결과,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해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농인은 53.2%이며 청인은 32.3%로 나타났다. 농인의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

한 인지도가 청인에 비해 20.9% 높은 비율로 나타남에 따라 수어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농인과 청인에게 다르게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2.5.3.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표 Ⅱ-10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의사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입학 의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구 분 빈 도 퍼센트
아주 많다 33 16.5

많다 122 61.0
관심 없다 20 10.0
전혀 없다 13 6.5

무응답 12 6.0
계 200 100

구분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지도

전체 , df, p아주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청각
구분

농인 빈도 12 38 37 7 94
=14,874

df= 3
p=.002*

% 12.8% 40.4% 39.4% 7.4% 100.0%

청인 빈도 1 31 54 13 99
% 1.0% 31.3% 54.5% 13.1% 100.0%

전체 빈도 13 69 91 20 193
% 6.7% 35.8% 47.2% 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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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관심이 많거나 아주 많은 경우가 전체 77.5%를 차지하였다.

<표 Ⅱ-11 >  변인별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의사

p<.05 *,  p<.001**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입학의사의 변인별 차이를 교차분석을 활용

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입학의사가 있거나 아주 많은 것을 보이는 농

인과 청인이 각각 78.3%와 85.6%로 매우 높은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역사 

자격 유무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의사를 확인한 결과 국가 공

인 수화통역사나 청각장애인 통역사와 같은 통역사 자격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집단이 미소지자 집단보다 인지도에서 약간 높은 결과를 보이며 통역

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입학의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각의 결과를 보면 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입학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이 전체 중 3.9%에 그쳤으나 통역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20%로 다소 높은 결과가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의사

전체 , df, p아주 
많다 많다 관심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청각
구분

농인 빈도 17 55 10 9 1 92
=4.00

4
df= 4
p=.405

% 18.5% 59.8% 10.9% 9.8% 1.1% 100.0%

청인 빈도 16 67 10 4 0 97
% 16.5% 69.1% 10.3% 4.1% .0% 100.0%

전체 빈도 33 122 20 13 1 189
% 17.5% 64.6% 10.6% 6.9% .5% 100.0%

통역
사 

자격 
유무

유 빈도 31 103 14 6 0 154
=17.5

09
df= 3

p=.001*

% 20.1% 66.9% 9.1% 3.9% .0% 100.0%

무 빈도 2 19 6 7 1 35
% 5.7% 54.3% 17.1% 20.0% 2.9% 100.0%

전체 빈도 33 122 20 13 1 189
% 17.5% 64.6% 10.6% 6.9%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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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 개설 희망 횟수

  수어 양성 과정에 대한 개설 희망 횟수는 1년에 4회가 가장 많았으며,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3> 수어교원양성과정 연수시간 분배 희망 구분

 수어교원이 되기 위한 수어교원양성과정은 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하는데 120시간의 연수시간 운영 방법에 대한 응답은 120시간을 4회로 

나누어 30시간으로 교육 시간을 분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49%로 가장 많았

으며, 120시간을 한번에 이수하고 싶다는 의견은 12.5%에 그쳤다. 

<표 Ⅱ-14> 개설 희망 시간대

구 분 빈 도 퍼센트
1년에 1회 14 7.0
1년에 2회 53 26.5
1년에 3회 20 10.0
1년에 4회 68 34.0

수시로 41 20.5
무응답 4 2.0

계 200 100.0

구 분 빈 도 퍼센트
120시간 1번 25 12.5
60시간씩 2번 44 22.0
40시간씩 3번 29 14.5
30시간씩 4번 98 49.0

무응답 4 2.0
계 200 100

구 분 빈 도 퍼센트
주중 낮 시간(주간) 26 13.0
주중 밤 시간(야간) 52 26.0

모두 좋다 54 27.0
주말 60 30.0

무응답 8 4.0
계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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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교원양성과정 개설 희망 시간대는 시간대를 개의치 않는 모두 좋다는 

응답자 27%를 제외하면 주중 낮 시간 희망자(13%)보다는 주중 야간과 주말

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각각 26%와 30%로, 주중 야간과 주말이 더 우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Ⅱ-15> 하루 희망 수업시간

  하루에 원하는 수업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8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6> 개설 희망 추가 이수시간

  수강생들이 120시간의 최소이수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수어교원양성과정

에서 개설해야 될 추가 시간수를 알아본 결과이다. 120시간만 수업을 개설

할 경우 사정에 의해 1시간만 결석을 해도 수어교원양성과정을 수료할 수 

없게 되므로 여유분의 시간을 더 개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

유분의 희망시간을 알아본 결과를 의미한다. 이에 6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의 추가 시간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 도 퍼센트
2시간 75 37.5
3시간 46 23.0
4시간 33 16.5
5시간 23 11.5
기타 19 9.5

무응답 4 2.0
계 200 100

구 분 빈 도 퍼센트
6시간(5%) 82 41.0

12시간(10%) 73 36.5
18시간(15%) 6 3.0
24시간(20%) 32 16.0

기타 4 2.0
무응답 3 1.5

계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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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희망하는 1시간 수업 분량

 

  수어교육을 위한 수업 시간에서 1시간을 50분 단위의 수업으로 하기를 원

하는 응답자가 전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4. 수어교육 양성과정 교과목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첫째, 설문지에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하고 교과목 개설 방법에 대한 질의

를 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Ⅱ-18>과 같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11과목)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35시간

<표 Ⅱ-18> 교과목 개설 방법

구 분 빈 도 퍼센트
40분 26 13.0
45분 37 18.5
50분 128 64.0
55분 4 2.0
기타 3 1.5

무응답 2 1.0
계 200 100

구 분 빈 도 퍼센트
영역별로 제시된 교과목을 모두 개설한다. 44 22.0
영역별로 제시된 교과목들 중에서 양성기관이 선택해
서 몇 과목만 개설한다. 41 20.5
영역을 교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영역별 교과목명
을 주제와 같이 간주하여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모두 개설한다.

50 25.0
영역을 교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영역별 교과목명
을 주제와 같이 간주하여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선택해서 개설한다.

63 31.5
무응답 2 1.0

계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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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영역을 교과목

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영역별 교과목명을 주제와 같이 간주하여 영역을 중

심으로 교과목을 선택해서 개설한다.’라는 항목이 63명(3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9> 기본이수과목 개설 필요 유무

  둘째, 기본 이수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91%로 영역

별 주요 교과를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해주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셋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각 영역별 기본이수 교과목으로 원하는 바를 

다음의 <표 Ⅱ-20>과 같이 예시를 제시하고 알아보았다.

<표 Ⅱ-20> 영역별 기본이수 교과목 예시

구 분 빈 도 퍼센트
필요하다 182 91.0
필요 없다 12 6.0

무응답 6 3.0
계 200 100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2
한국

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어분석, 한국수어와 한국
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
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
습득론

3
한국
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
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
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
수어
실제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
화

5
농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
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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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를 각각 제시하여 보면 <표 Ⅱ-21>부터 <표 Ⅱ-25>와 같다. 

<표 Ⅱ-21 > 한국수어학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 (다응답)

  첫 번째, 한국수어학 분야에서는 한국수화언어(91명)가 가장 높게 나왔으

며, 한국수어의 기원(71명)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2> 한국수어교육론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 (다응답)

  두 번째, 한국수어교육론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한

국수어교육학(119명) 교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는 한국수어지도(63명) 교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 도 순위
한국수화언어 91 1

한국수어의 어원 71 2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68 3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63 4

한국수어문법론 46 5
한국수어와 한국어 43 6

한국수어어휘론 34 7
한국수어분석 24 8

한국수어의 오류 17 9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13 10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7 11

구 분 빈 도 순위
한국수어교육학 119 1
한국수어지도 63 2

한국수어문법론 51 3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9 4

한국수어교육과정개발 42 5
한국수어어휘교육론 32 6
한국수어교재연구 30 7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28 8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22 9
한국수어디지털교육 13 10

한국수어평가론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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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한국수어실제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 (다응답)

  세 번째, 한국수어실제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한국수

어회화(124명)가 1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초급 및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교과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4> 농 문화와 농사회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 (다응답)

  네 번째, 농 문화와 농사회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농사회의 이해(117명) 교과와 농인의 심리와 문화(114명)가 거의 비슷하게 높

게 나타났다.

<표 Ⅱ-25> 한국수어교육실습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 (다응답)

  다섯 번째, 한국수어교육실습 분야의 기본이수과목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한국수어교육실습(127명) 교과가 참관(79명) 교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5. 수료평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표 Ⅱ-26> 수료평가 형식에 대한 선호도

구 분 빈 도 순위
한국수어교육 실습 127 1
한국수어교육 참관 79 2

구 분 빈 도 퍼센트
필기시험 57 28.5

구 분 빈 도 순위
한국수어회화 124 1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69 2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54 3

구 분 빈 도 순위
농사회의 이해 117 1

농인의 심리와 문화 114 2
농교육의 역사 39 3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33 4
농문학 27 5

농정책론 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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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평가에 대한 형식에 대한 선호를 알아본 결과, 수업시연에 대한 평가

를 원하는 경우가 41.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필기시험

(28.5%)과 면접(2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7> 변인별 수료평가 형식에 대한 선호도

  수료평가 형식에 대한 선호도의 변인별 차이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통계

적으로 검증한 결과, 농인과 청인 모두 수업시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이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8> 수료평가 내용에 대한 선호도 (다응답)

  수료 평가 내용에 대한 선호도를 다응답 문항으로 하여 알아본 결과, 수어

수행능력(155)이 가장 높았으며, 수어지도법(146)도 1위인 수어수행능력과 거

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어교원이니만큼 수료평가에는 

구 분 빈 도 순위
수어수행능력 155 1
수어지도법 146 2
수어언어학 67 3

상식 44 4
기타 2 5

수업시연 82 41.0
면접 42 21.0
기타 8 4.0

무응답 11 5.5
계 200 100

구분
수료평가방법

전체 , df, p
필기시험 수업시연 면접 기타

청각
상태

농인 32 37 22 3 94
=2.230

df= 3
p=.526

34.0% 39.4% 23.4% 3.2% 100.0%
청인 25 45 20 5 95

26.3% 47.4% 21.1% 5.3% 100.0%
전체 57 81 42 8 188

30.2% 43.4% 22.2%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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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수행능력과 수어지도법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수어교원은 기본적으로 수어를 잘 해야 된다

고 생각하며, 동시에 교원이기 때문에 수어지도법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표 Ⅱ-29> 수료평가 기회에 대한 선호

  합격이 될 때까지의 수료 평가의 기회에 대해 3회 정도의 기회를 선호한

다고 응답한 경우가 50%에 이르러 3회 정도의 기회 부여에 대한 요구가 일

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6. 수어교원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제안

구 분 빈 도 퍼센트
1회 11 5.5
2회 57 28.5
3회 100 50.0
4회 27 13.5

무응답 5 2.5
계 200 100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관련

Ÿ 1~3급 구분이 필요함: 1급-고급반이상 2급-중급반 3급-초급반

Ÿ 기존 수어교육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Ÿ 기존 유사전공자를 배려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Ÿ 기존의 강사 경력을 인정하여 반영되기를 제안함.

Ÿ 농 통역사도 국가공인으로 인정이 필요함.

Ÿ 지금까지 강의를 했던 경험자들에 대한 경력도 인정이 될 수 있도

록 양성 교육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망함.

Ÿ 기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수어교육을 실시한 자

에 한하여 재교육 혹은 보수교육을 통하여 교육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망함.

양성과정 

운영방법 관련

Ÿ 교원에 따른 자격 요건, 전문 인력으로 만 업무 범위를 제한하기보

다는 올바른 교육적 방법이나 방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Ÿ 각 교과목 문제집이 아닌 종합문제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Ÿ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교육이나 자격제도로 정착되기 바람.

Ÿ 교육 희망 대상자를 농인과 청인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Ÿ 자격을 위해 필수 양성 교육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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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계획과 수행 방법이 나타나기를 바람.

Ÿ 연구 및 슈퍼비전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인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Ÿ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 제공이 필요함.

교원 자격 취득 

기관에 대한  

접근 가능성

Ÿ 대학원에 다녀야만 한국수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하

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Ÿ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았으면 함.

Ÿ 지방에서도 교육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 방안이 필요함.

Ÿ 한국수어교원자격제도의 도입이 지방에 살고 있는 통역사들도 부

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기를 바람.

수어교사 

양성과정 

교과목 및 

교육과정

Ÿ 교과목은 전체 개설, 필수 과목 이외 선택과목 개설의 형태로 다양

화 되기 바람.

Ÿ 교수방법과 지원방법 등 교육 교재를 범용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바람. 이와 관련되는 연수 프로그램 마련 및 농과 관련되는 모든 

것(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총망라할 수 있는 시각적 교육프로그램

이 마련되고 활용되었으면 좋겠음.

Ÿ 교육과정은 수어 중심이므로 농 문화 및 얼굴표정에 익숙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Ÿ 수준 높은 커리큘럼 제공을 원함.

수어 교수 

방법

Ÿ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식을 참고하기 바람.

Ÿ 수어의 대화 방식을 통일하여 지도하기 바람.

Ÿ 한국어의 이해와 관련된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Ÿ 양성교육 강의 시 수어통역 없이 강사가 직접 수어하는 방식의 강

의를 원함.

Ÿ 현재 현역에서 수어교육을 하시는 수어통역사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연구하기를 바람.

수어교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Ÿ 취직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지, 수어교원 확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람.

Ÿ 자격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적

극적인 노력을 부탁함.

기타

Ÿ 단기간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수어교원을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

해 염려됨.

Ÿ 농학교 졸업자의 수어 사용 기간을 인정해 주길 바람.

Ÿ 시험 출제자가 1년 중에 한 번 한국수어 교육원에서 강의해 주었

으면 함.

Ÿ 초, 중, 고등학교에 수화언어 교육이 필요함.

Ÿ 현 시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수어 교육의 현실과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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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 당사자 및 전문가 협의회 결과

2.6.1. 협의회 구성

번호 이름 소속 비고

1 김 정 환 서울농아인협회 중랑구지회 농당사자, 지회장

2 이 재 연 서울농학교 농당사자, 교사

3 이 미 혜 서울수화전문교육원 농인 가족

4 곽 정 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생존학

연구센터

객원연구원/ 학술박사
※ 저서: 일본수화와 농교육: 

일본어능력주의를 넘어서

5 송 영 준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팀장

6 원 성 옥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7 허    일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8 김 경 진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9 강 창 욱 강남대학교 청각장애전공 교수

2.6.2. 협의회 결과

[총론]

 

○ 목표

- 목표로 설정된 내용은 교과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예) ‘인성과 윤리의식’: 새로운 교과목 개발 혹은 교육론(예. 한국수

어교육학) 내 단원으로 포함.

○ 편제와 시간 배당 

- 기초조사 결과에 의한 교과목 중 수어어원과 한국수어문법론 배제.

- ‘한국수어의 어원’은 김칠관 선생님과 한국농아인협회의 결과가 전

부이기 때문에 교과목으로 채택될 때 근거 기반에 한계가 있음.

- ‘한국수어문법론’은 언어 개론인 ‘한국수어언어’와 ‘수어어휘

론’ 등의 각론과 차별성이 없으며, 한국수어연구 결과물의 한계로 개

론 수준에 머물 것이며, 이로 인해 단기간 내 교재 개발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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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됨.

- 교원 양성과정의 배정 시간 상 심도 있는 접근의 한계 문제 숙고.

예)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내용은 방대하나 배정시간은 15시

간에 불과함.

-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편제 색인 “④ 한국수어교육실습 영역의 교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한

다”는 삭제함.

- 실습영역의 경우 참관과 실습 2과목 모두를 기본이수과목(*필수 과목)

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제

한할 수 있음. 편성 운영 원칙 논의내용 참고하기 바람.

[각론 예시과목 및 내용]

- 필수이수시간 35시간의 경우 2과목, 나머지는 1과목씩 각론 예시과목

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 각론 내용은 교과목 성격 및 목표, 구성내용, 학습평가 등으로 구성함.

- 강사 입장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학습 중요도가 낮을 것을 예상하여 현

재 개발된 교육과정 개발은 수어교육론 중 하나의 과목에 하위 챕터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설문조사 내용 및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한국수어 어원 및 한국수어

문법론은 배제한,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회화, 농

사회의 이해’로 개발하며, 한국수어학 영역의 한국수화언어와 한국수

어어휘론 중 하나만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임.

2.6.3. 공청회 결과

[총론]

▪ ‘3.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 기초 이수 교과목을 선정한 근거가 다

소 불명료해 보임. 예를 들면, 한국수어 내용학의 한국수어학에서 기

초 이수 교과목은 한국수화언어와 한국수어의 어원을 선정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수어 어원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수어의 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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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이수 교과목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

현이 기초 이수 과목으로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비수지신호나 어휘론, 문법론, 수어분석 등은 한국수화언어 과목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함.

▪ ‘3. 편제와 시간 배당’의 교과목명과 필수 이수시간은 한국수화언

어법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이지만, 교과목의 명칭이 다소 애매한 경

우가 있음. 과목명이 애매한 경우는 한국수어학 영역의 ‘한국수화언

어’,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정도로 보

임. 토론자는 ‘한국수화언어’는 ‘수어학’으로 ‘한국수어의 오

류’는 ‘한국수어 오류 분석’ 또는 ‘한국수어 평가’로, ‘한국수

어에 대한 언어정책’은 ‘한국수어 언어정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3.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 ‘한국수어 교육실습’ 영역의 두 과목

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면, 두 과목에 모두 * 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

함.

▪ 총론 ‘6. 평가’에서 평가는 형성평가와 수료종합평가로 구성한다고 

제시하였고, 수어교원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제시된 수어교원 평정 척도는 교육과정 개선과 수업 관리 능

력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수어를 이해하고 수어를 교수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요소를 추가해야 함.

▪ 수어교원은 수어교수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수어능력이 필요

하기 때문에 수어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과 한국에서 개발된 수어능력 평가 도구와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할 만한 미국의 평가 도구는 ‘미국수어 유창성 면접

(ASLPI: American Sign Language Proficiency Interview)’,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Praxis-Assessment of Signed Communication: 

American Sign Language, 교육통역 수행 사정(EIPA: Educational 

Interpreter Performance Assessment) 등이 있음. 우리나라도 국립특수

교육원에서 개발한 교사용 한국수어 능력 평가·인증척도(국립특수교

육원, 2015)가 있으니 참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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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 각론의 영역과 하위역량을 제시한 표의 [개요], [특징], [역량]은 이해

하기 쉽게 잘 기술되었음. 다만 표 제목을 제시해 주기 바람.

▪ 한국수화언어 교과목의 ‘4.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의 ‘내용 요

소’를 보면 내용의 위계가 맞지 않음. 따라서 한국수어의 음운론, 형

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으로 내용 요소를 설정하고, ‘수어의 단

어 어형’, ‘수어의 어휘 수’, ‘수어단어의 형성 과정’, ‘한국수

어 문법’, ‘수어 활용’은 해당 언어학 영역에 포함해 주기 바람.

▪ 한국수어교육학 교과목의 ‘4.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의 ‘내용 

요소’도 위계성이 맞도록, 그리고 의미가 명확하도록 제시되어야 함. 

예를 들면, 모든 내용에 포함되는 ‘한국수어교육학 이해’는 삭제하

고, 다른 내용과 위계가 맞지 않는 ‘한국수어교육학 목표 수립’은 

‘수어교육의 방법’ 등에 포함함.

▪ 각론에서 교과목의 하위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4.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는 순서상으로 내용 요소를 먼저 제시한 후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은 일대일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일대일 대응으로 기술하기 어렵다면 내용 요

소와 성취 기준을 점선으로 서로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제시해 

주기 바람.

▪ 각론에서 교과별로 성격, 목표, 교육 내용 구성,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제시하여 교육과정의 틀에 맞추어 진술

되었으나, 교육 내용 구성,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 등

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교수요목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각론에 제시된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추가 진

술이 필요함.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개설이 한층 용이해진 연구결과를 환영함. 2009년부

터 16개 강좌의 자체 강사양성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강원도수어문화원

은 최근 총 23개 과목을 개설한다는 계획으로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신청하

여 승인받았음. 이는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6개 영역으로 나누고 한 영역 당 

4과목에서 12과목까지 제시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하여 고민 끝에 내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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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었음. 법령에서 영역별로 제시된 교과목을 보면,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대학이 아닌 민간단

체(농아인협회)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임. 그런데, 한 영역

당 1~2개 과목만 개설해도 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보다 많은 지역의 농아

인협회가 양성과정 개설에 도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연구결과를 환영

함.

▪ 한국수어교원의 수어능력(언어)검증 절차가 필요함. 강원도수어문화원

은 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입학 조건으로 수어능력 기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농인 교수인력의 강의에 음성통역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중금

이상의 수어(언어)능력을 갖추어야 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

침임. 수어(언어)능력 검증 없이 양성과정에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한다면 수어교원 자격시험 내에 수어(언어)능력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

요함. 

▪ 한국수어교원 양성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점 제기. 교육과정 개

발 기초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는 대체로 무난한 편이나 조사 

대상자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있음. 수화통역사(또는 청각

장애인 통역사) 자격증 유무 조사 및 자격 유무에 따른 교원자격 취

득방법, 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지도와 입학 의사 등에 대한 조

사 결과는 잘못된 방법임. 한국수어교원은 수화통역사 자격 유무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유무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한국수어교

원 양성과정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해 가는 데 그릇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설문조사 대상 선정방법부터 평가방법까지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문항을 잘 설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입학 자격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

함.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과목이나 이수시간, 수료평가 등에 관

한 것뿐이며, 양성과정에 입학할 자격 조건이나 입학시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관련 주요 골자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 등으로 만들어진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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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서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한국어

를 배워 자라면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기에 한

국어교원 양성과정에 입학 자격이나 조건 등이 없어도 됨. 그러나 한

국수어교원은 학생에게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입학을 위해 입학 자격시험 등을 거쳐

서 한국수어사용 능력을 갖춘 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제도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서는 한국어와 관련하여 음성언어나 글쓰기 등

으로 교육하면서 이론 및 문법 등의 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춘 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는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하되 수어를 가르치는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함. 따라서 얼굴표정, 감정, 다양한 손동작 등을 

직접 가르쳐야만 유능한 강사가 되어 수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으

므로 유창한 수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학시험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존 수어교실 강사 경력 유무에 대해 

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자격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이라고 사료됨.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과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한국수어

교원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무난한 편이지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교육

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우려됨.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비수지기호

를 포함하여 구사하는 것으로 가르칠 때 살아있는 한국수어로 전달되

기 때문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이론보다 실기 과목에 더 비중

을 두어야 함.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가르치는 방법, 즉 실기 과목을 통해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체적인 이수과목이나 시간

이 재조정되어야 함. 단계별(초급/중급/고급)이나 대상별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해야 되고, 이론교육과정 계획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보다 짜임

새 있게 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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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토론 의견에 대한 연구진 입장]

Ÿ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변경 필요 -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함.

Ÿ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순서 바꿈 – 성취 기준이 하위 목표의 성격

을 갖고 있어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Ÿ 현재 교육내용, 성취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기를 요청 - 충

분한 이유가 있으나 양성과정의 성격상 영역별 30시간에서 15시간으

로 한정된 시수에서 많은 내용을 담을 경우 본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

에서 작성된 기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양성과정 자체의 운영을 불가

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음.

Ÿ 양성과정 입학조건에 관심이 큼 - 이것은 교육과정에 담을 문제가 아

니라 교원양성과정 규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Ÿ 한국수어교원의 수어수행능력 보장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 이것은 

두 가지의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첫째, 한국수어교원 양성 규

정과 같은 곳에 입학자격 요건으로 수어 능숙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둘째, 수료평가 시 수어수행능력 평가를 포함시키는 방법. 현재 한국

수어교원의 처우 등에 대한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규정의 성격으로 

수료평가에 넣을 경우 양성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Ÿ 수화통역사 자격과 한국수어교원은 무관한 사항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잘못되었음 - 일리가 있으나, 연구진에서 예비조사(pilot 

study)를 했을 때 한국수어교원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대상

자는 설문에 응답을 하지 못하였음. 본 설문의 성격상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평소 수어 관련 활동을 하는 인력을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었음.

Ÿ 실기 중심의 과목 운영을 위해 이수과목이나 시수를 재조정해야 함 - 

의견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시되는 편제표 상의 시간 수는 최소이수시

간이므로 양성기관에서 시간수를 늘여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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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3.1. 교육 목적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에 기초하여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에게 한국수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소지하고 수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와 관련된 교무 등 수어교

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한국수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3.2. 교육 목표

첫째, 다양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한국수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건전한 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한국수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셋째, 한국수어의 보급과 농 문화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한국수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3.3 편제와 시간 배당

구분 영역
필수

이수시간
교과목

한국
수어

교육학

한국수어
교육론 35시간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한국수어
실제 25시간 ＊한국수어회화,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
수어

내용학

한국수어학 15시간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어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농문화와 
농사회 15시간 ＊농사회의 이해,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교육
실습

한국수어
교육실습 30시간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합계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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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언어 및 교육 기초’ 영역을 제외한 다섯 영역으로 구성한다.

② 1시간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표시 교과목은 해당 영역의 기초 이수 교과목이다.

④ 각 영역별 이수 시간은 최소 수업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3.4. 교수․학습

1) 학습 내용은 학습자가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여 이해하도록 교수·학

습 활동을 한국수어로 한다. 단,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교수자의 강

의인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반드시 한국수어에 능숙하여야 한다.

2) 교과 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농인이 익숙한 농사회와 농 문화를 기

반으로 하는 예를 많이 들어 설명한다.

3) 교과 학습은 단편적 지식 중심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

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4) 교과 지도는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지도하되 교과의 성격에 따라 실기 

능력 습득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5) 학습자의 수어능력, 수어교육경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6) 한국수어교육을 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역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7)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수강생 자율 학습동아리를 구성한

다.

8)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전

략을 활용한다.

<표 Ⅱ-30> 교수학습 유형 및 방법

교수학습 유형 실용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직접교수
⦁교수자 중심의 설명과 시범을 중심으로 학습과제를 수행
⦁구조화된 지식을 제공하여 수업을 진행

토의/토론

⦁한국수어교육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

⦁원탁 토의, 배심 토의, 공개 토의, 세미나, 버즈 토의, 피라미드 토의 
등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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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평가

1) 평가는 형성평가, 수료종합평가로 구성한다.

2) 양성과정은 학생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 스

스로 학습을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3) 양성과정은 학생의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수업의 질 개선을 지속적

으로 한다.

4) 양성과정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5) 평가는 학생이 배운 범위 내에서만 실시한다.

6) 학습의 결과와 함께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탐구/발견학습
⦁학습자 스스로 한국수어 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결론을 

검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독립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 전개

협동학습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단 형태로 학습하는 구조화된 수업방식 

운영
⦁소집단 구성 후 소집단 내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과제 수행

협력교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수자가 팀을 이루어 수업을 진행

프로그램학습
⦁수업의 초점을 학생 개인에게 두고, 가급적 모든 학생이 교수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 학습속도, 학습요구 등을 고려한 
교수방법 및 절차, 자료의 선택, 평가 등을 변별적으로 실천

프로젝트수업
⦁학습자 개인이나 소집단, 또는 전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독립된 연구를 하고 보고하는 수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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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

4.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각론 개발 원칙

첫째, 각론 시안 체계는 영역별 교과목을 중심으로 구안하며, 다음의 체계로 

구성한다.  

 [영역]
교과목 명

1. 교과의 성격
2. 교과 목표
3. 성취 기준 및 학습 요소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둘째. 영역별 교과목 개발은 영역별 기본 이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을 중심으

로 직무 분석을 통하여 개발한다.

셋째. 교과 내용 기술은 주제 중심이 아닌 역량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설정

하여 기술한다.

< 영역별 하위 역량 >

대영역 영역 [교과목] 하위역량

한국수어 

교육학

한국수어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지도]

【개요】
⦁일반 언어교육 방법 및 이론을 토대로 적절한 수어

교육 방법론과 문법, 교재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른
다. 

【특징】
⦁한국수어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수어교육을 수행하

는 데 필요한 기초과목으로 언어교육에 대한 이론 및 
방법을 토대로 수어 언어 교육을 위한 기초 지식 및 
기술을 익힌다.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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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교육학, 한국
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
어교재연구, 한국수어
평가론, 한국수어어휘
교육론, 한국수어문법
교육론, 한국수어디지
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농성인 
교육

⦁수어교육 이론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수어 교육을 위
한 수어교육 기초 지식이 있다. 

⦁한국수어에 관련한 교육과정 교재연구, 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수어실제

[한국수어 회화]
초급 수어의 실제, 중
급 수어의 실제, 고급 
수어의 실제

【개요】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수어구사능력과 회화

능력을 향상시킨다.  
【특징】
⦁수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회화와 초, 중, 고급 

수어를 구사할 능력을 기른다. 
⦁농인과 대화하는 데 필요한 한국수어 지식과 메타언

어 지식을 소개하고, 적절한 수준의 한국수어 회화 
능력을 기른다. 

【역량】
⦁맥락과 의사소통 목적에 맞는 어휘와 문장으로 수어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화 주
제에 맞게 수어로 대답할 수 있다

한국수어 

내용학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
수어문법론, 한국수어
분석, 한국수어와 한
국어, 한국수어의 어
원, 한국수어의 관용
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
수지기호, 수어와 언
어철학, 구어와 수어
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개요】
⦁한국수어 이해를 위하여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특징】
⦁한국수어의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등의 한국수어언어학 이론을 이해한다. 
【역량】
⦁한국수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수어의 

언어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한국수어를 분석할 수 있다.

농문화와 농사회

[농사회의 이해]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수어·문학, 농교육
의 역사, 농 정책론, 
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농 문화의 문해 전환

【개요】
⦁농 문화의 개념과 특성을 확인하고, 한국사회에서 농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에서 살
펴봄으로써 농인의 심리와 농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한
다.

【특징】
⦁한국사회에서의 농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써 농인의 심리와 그들의 사회, 문화의 사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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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와 문화를 이해한다. 
【역량】
⦁농인의 심리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농 문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농 문화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농인공동체 조사를 통해 각국의 농인공

동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청인사회에서 농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

지 조사할 수 있다.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 교육 참관]
[한국수어 교육 실습]

【개요】
⦁한국수어 교육현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한국수어교원으로서의 가치와 윤리,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능력을 학습한다. 또한 
학습자 및 교수내용에 적합한 교수방법과 교수계획 
수립에 대한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다.  

【특징】
⦁한국수어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내용을 숙지하

고, 수어교수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역량】
⦁한국수어교원의 가치, 윤리강령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교수법을 선정할 수 

있다.
⦁교수학습 설계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계획안을 작성

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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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각론 개발 구성 내용

영역 2)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1. 교과의 성격

  한국수화언어 과목은 수어의 내용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으로 이 과목을 통하
여 언어의 본질과 구성요소 및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한국수어의 특성과 언어적 
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한국수어에 대한 음운
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한국수어를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강화한다. 

2. 교과 목표

  교육현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수화언어의 특성과 수어체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1) 한국수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수어의 발생 원리와 변화 과정, 사용 양상을 설

명한다. 
2) 한국수화언어학의 기본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3) 음성언어와 시각언어인 수어가 가지는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4) 한국수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어를 통한 시각적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

적 태도를 기른다.

3.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

1) 수어와 언어 
  수어의 언어적 보편성과 수어만이 가진 비음성적 시각–운동 언어 체계 특성을 알
고, 수어지도의 지식 기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내용을 설정하였다. 수어가 
가진 언어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습득
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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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어 음운론 
  수어 음운론을 이해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
하였다. 수어 음운론을 학습하고 이론에 따라 각 요소별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태
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 수어 형태론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와 이 단위들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결합하였는지에 대한 형태론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수어 형태
론의 이론에 따라 각 요소별로 분석할 수 있는 지도 능력과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1-01.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1-02. 수어의 언어적 보편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성01-03. 시각-운동 언어로서의 수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요소】
학01-01. 언어의 본질(체제, 행위, 문화)과 기능(의사소통, 사고, 예술) 알기 
학01-01. 수어가 가진 언어적 보편성 설명하기
학01-01. 시각-운동 언어인 수어의 특성 설명하기  

【성취 기준】
성02-01. 음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2-02. 수어를 구성하는 수어소의 개념과 쓰임을 설명할 수 있다.
성02-03. 수어소의 음운 배열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2-01. 음성-음소-음절 간의 차이점과 관계 알기
학02-02. 수어소(수형, 수위, 수동, 수향, 비수지기호) 및 수어의 최소 대립쌍의 쓰임 설명

하기
학02-03. 수어소의 음운 배열(동시 배열, 움직임-정지(M-H) 분절) 특성 설명하기

【성취 기준】

성03-01.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3-02. 수어의 단어 구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3-03. 수어 단어의 형성 과정과 어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3-04. 단어의 파생과 굴절을 알고 수어의 파생과 굴절을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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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어 통사론
  수어에서 공통된 문법적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놓은 단어의 갈래인 품사와 수
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이
론과 실기 중심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어로 문장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원리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5) 수어 의미론 및 화용론
  단어와 문장, 그리고 이야기를 통한 언어표현이 가진 지시적 관점과 표상적 관점, 
의미 관계와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수어 의미론에 기초하여 
각 요소별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학습요소】
학03-01. 형태소의 개념, 이형태, 형태소의 종류 알기
학03-02. 수어의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단일 수어 단어와 복합구조의 단일 수어 단

어의 구조, 수어 합성어, 지문자 합성 수어 단어, 지숫자 합성 수어 단어 알기
학03-03. 수어의 조어 특성,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단어 형성법 알기
학03-04. 파생과 굴절 알기, 수어에서의 파생 분석하기, 수어에서의 굴절 분석하기

【성취 기준】
성04-01. 문장의 구조와 개념을 이해한다. 
성04-02. 한국수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4-03. 분류사 구문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4-01. 문장의 어순과 계층 구조 알기, 문장 성분 알기, 문장 성분과 문법 관계 파악하기
학04-02. 의문문 표현 특성 알기, 부정문의 다양한 형태 익히기, 시제 표현 익히기, 화제

화 문장 익히기
학04-03. 분류사의 개념 알기, 분류사의 종류 알기, 한국수어 분류사 구문 익히기

【성취 기준】
성05-01. 언어에서의 의미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5-02. 한국수어 어휘 수준에서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성05-03. 한국수어 문장 및 맥락 수준에서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한다. 
성05-04. 언어의 화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5-01. 의미의 개념 알기, 의미적 직관에 대해 알기, 의미와 사전적 정의 알기
학05-02. 수어의 상하 관계 알기, 수어의 유의 관계 알기, 수어의 반의 관계 알기
학05-03. 조합성의 원리에 의한 수어 문장 의미 알기, 맥락에 따른 수어 문장의 의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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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 방법 

1) 한국수어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게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한국수어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2) 한국수어 수행에 필요한 원리 및 전략에 대한 교수자의 체계적인 설명과 시범 및 
질문, 그리고 학습자의 독자적인 연습 및 자기 점검과 평가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
련지어 지도한다. 

3) 문법을 지도할 때 용어의 개념을 지도하기보다 여러 가지 예시 자료를 활용해 지
도한다. 

4)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
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킨다. 

5) 한국수어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이해하고 분
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농인에게는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하고자 하는 요소와 기능을 수어로 설
명해주고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다. 

7)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5. 평가
1) 한국수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수어의 발생 원리와 변화 과정, 사용 양상을 설

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한국수어학의 기본개념과 용어를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3) 음성 언어와 시각언어인 수화언어가 가지는 특성을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4) 한국수어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한국수어교원으로서 한국수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6) 한국수어 음운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7) 한국수어 의미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8) 한국수어 형태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9) 한국수어 통사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해하기,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알기
학05-04. 맥락과 의미 관계 알기, 직시의 개념 알기, 지시사 및 지시관형사 알기, 대화 맥

락에서의 전제 알기, 화행의 개념 알기, 수어에서의 화행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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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1. 교과의 성격

  한국수어교육학은 일반적인 언어교육 방법 및 이론을 익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한
국수어교육 방법론을 모색하여 한국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 지식과 능력을 기르
는 교과이다. 한국수어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알고 수어교육에 
대한 이론 및 방법을 토대로 한국수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2. 교과 목표

  한국수어교육학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수어교육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역량을 기른
다.
1) 수어 발달과 학습에 관한 주요 이론을 설명한다.
2)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어 수업을 설계한다.  
3) 수어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선정한다.
4) 학습자의 수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3.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

1) 수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어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익혀 한국
수어교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수어교육의 원리
와 방법을 기초로 수어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1-01.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성01-02. 교육의 구성요소(교사, 학습자, 교육내용)와 학습 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성01-03. 수어교육의 역사를 이해하고, 시대별 중점 교육내용과 방법을 설명한다.
성01-04. 수어교육과 음성언어(문자언어)교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성01-05. 수어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인과 수어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요소】
학01-01. 교육의 의미와 교육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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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어교육 심리 및 교육공학  
  한국수어교원으로서 수어교육 심리, 교수설계와 교육공학 지식을 기초로 수어를 효
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 습득에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수어교육의 심리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3) 수어교육과정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육과정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학
습자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수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수립 과정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학01-02. 교육의 구성요소(교사, 학습자, 교육내용)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학01-03. 시대별 수어교육의 지도원리, 교육 내용과 방법 설명하기
학01-04. 수어교육과 음성(문자)언어교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하기
학01-05. 농인과 수어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 갖기

【성취 기준】

성02-01. 수어학습 심리와 동기에 대해 설명한다.
성02-02. 수어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도출하고 선정한다.
성02-03. 수어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이해한다.
성02-04. 수어교육 목표와 수어 학습자 특성에 따라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성02-05. 수어교수 목표와 학습자 특성에 따라 수업 교재와 교육 매체를 선정한다.

【학습요소】
학02-01. 수어 학습심리와 학습동기 설명하기
학02-02. 수어교육의 목표 및 내용 선정하기
학02-03. 수어교수학습 설계 모형 알기
학02-04. 적합한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 적용하기
학02-05. 적합한 수업 교재와 교육 매체 선정하기

【성취 기준】

성03-01. 수어교육과정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성03-02. 언어발달과 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수어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특성을 이해한다.
성03-03. 수어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분석한다.
성03-04. 수어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선택한다.
성03-05. 수어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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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행정과 평생교육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육행정과 평생교육을 이해하고 수어교육에서 필요한 행정 능
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행정 능력과 평생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4. 교수-학습 방법

 1)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통해 교육의 구성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진행을 통해 교실 수업을 위한 실제적 지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자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지도한다. 
 4) 지그소(Jigsaw) 협동수업과 같은 전문가 협동수업모형을 도입하여 주입식 직접교

수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5) 교육공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 
 6)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자 초청 특강

을 기획한다.

【학습요소】
학03-01. 수어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른 개발 모형 알기
학03-02. 수어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특성 알기
학03-03. 수어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 분석하기 
학03-04. 수어교육 평가 도구와 방법 선택하기
학03-05 수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는 태도 갖기

【성취 기준】
성04-01. 수어교육행정의 특성과 원리를 이해한다.
성04-02.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의 관리를 위한 수어교육 관련 정책, 인력, 예산을 종합적

으로 이해한다.
성04-03. 평생교육으로서 수어교육의 의미와 체제를 설명한다.
【학습요소】
학04-01. 수어교육행정의 특성과 원리 알기
학04-02. 수어교육 관련 정책, 인력, 예산 알기
학04-02. 평생교육으로서의 수어교육의 의미와 체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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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1) 수어 발달과 학습에 관한 주요 이론을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수어교육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3) 수어 학습자의 수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4) 수어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교육자로서 필요한 지도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5) 수어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

가한다.
6) 교육행정을 이해하고 행정적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7)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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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지도

1. 교과의 성격

  한국수어 지도는 한국수어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하며, 수업 실
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수업 이론과 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수어 
지도에 필요한 수어교원으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2. 교과 목표

  한국수어 지도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수어 수업 이론에 기초하여 수어 수업을 계
획 및 실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가 있다. 
1) 한국수어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2) 한국수어 수업목표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3) 한국수어지도 교수·학습계획안을 작성하고 수행할 수 있다. 

3.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

1) 수업 이론과 모형
  수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업 모형에 따라 수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
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수업의 구성 요소와 절차를 이해하고 수업 목표에 
맞게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1-01. 학습과 교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성01-02. 수업의 개념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성01-03. 다양한 수업 모형을 이해하고, 수업 목표에 따라 적합한 수업 모형을 선정한다.

【학습요소】
학01-01. 학습과 교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학01-02. 수업의 개념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기
학01-03. 수업 목표에 따라 문제해결학습, 탐구학습, 협동학습 등의 적합한 수업 모형 선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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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수어 수업 계획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의 단계별 교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할 수 있는 역
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수어 수업 계획을 위한 교재의 분석, 수
업 전개 방식, 교수매체의 선정과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
을 둔다. 

3) 교수-학습 계획안 작성
  수업 실행을 위한 교수-학습 계획안의 작성 원리와 내용에 기초해서 교수-학습 계
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교수·학습 계
획안에 관한 이론보다는 실제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4) 수업 관찰과 분석
  수업 실행을 위하여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

【성취 기준】
성02-01. 교수목표를 명확히 기술한다.
성02-02. 교수목표와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수업을 설계한다.
성02-03. 한국수어 교수법을 이해하고, 교수방법들을 비교·설명한다.
성02-04. 교수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교수학습 활동을 수업 단계별로 선정하고 기

술한다.
성02-05. 한국수어교육 계획안을 교수목표 및 학습자 특성, 교수 환경에 맞추어 체계적으

로 작성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요소】
학01-01. 교수목표를 명확히 기술하기
학01-02. 교수목표와 학습자 특성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기
학01-03. 한국수어 교수법을 비교·설명하기
학01-04. 교수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 전개, 정리 및 평가의 수업 단계별로 필요한 주요 

교수학습 활동을 선정하고 기술하기
학01-05. 한국수어교육 계획안을 교수목표 및 학습자 특성, 교수 환경에 맞추어 체계적으

로 작성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성취 기준】
성03-01. 교수-학습 계획안의 구성 요소와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성03-02.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한다.
【학습요소】
성03-01. 교수-학습 계획안의 구성 요소와 작성 방법 알기
성03-02. 수업목표, 내용 구성과 전개, 수업 매체, 평가 도구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계

획안 작성하기



II.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 개발 67

고 설정하였다.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통하여 수업을 관찰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
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4. 교수-학습 방법

1) 한국수어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재를 접하게 함으로써 교재의 구성 원리와 종류를 
알게 하고 교재 선택의 안목을 가지도록 한다. 

2) 모의 수업을 통해 수어 지도 수업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한다. 
3) 학습자 상호 간에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게 함으로써 수업 능력 개선을 위한 피

드백이 일어나도록 한다.
4) 수어교원의 윤리를 이해하고 교원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도덕적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한다. 

5. 평가

1) 한국수어 지도를 위해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수업목표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수업목표에 적합한 교수 활동을 설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한국수어 지도 교수-학습 계획안 작성의 합리성과 실천 가능성 정도를 평가한다. 
5) 수업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교수 활동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성취 기준】
성04-01. 수업 관찰과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성04-02. 수어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성04-03. 양적 접근 및 질적 접근 방법을 통해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학습요소】
학04-01. 수업 관찰과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알기
학04-02. 수어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 알기
학04-03. 양적 접근 및 질적 접근 방법을 통해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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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4) 한국수어 실제

한국수어회화

1. 교과의 성격

  한국수어교원의 기본적 자질인 한국수어회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목이다. 한국
수어 회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수어회화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2. 교과 목표

  농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강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
는 한국수어회화 역량을 기르는 데 목표가 있다. 
1) 한국수어 이해 및 표현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2)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3) 정치․경제, 사회․문화와 관련된 수어회화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4) 맥락에 맞게 수어회화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3.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

1)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일상생활에서 농인과 능숙하게 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
하였다. 생활 속에서 수어로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회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
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1-01. 수어회화의 기초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성01-02. 가정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할 수 있다.
성01-03. 직장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할 수 있다.
성01-04. 건강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할 수 있다.
성01-05. 여가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할 수 있다.
성01-06. 경제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를 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4-01. 수어회화의 기초원리와 방법 알기
학04-01. 가정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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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와 경제 관련 수어회화하기
  정치와 경제를 주제로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회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대화 내용에 맞게 수어회화를 정확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
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3) 사회와 문화 관련 수어회화하기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회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고 능숙하게 수어 회화를 
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학04-02. 면접, 규범 등의 직장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학04-03. 의학, 스포츠 등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학04-04. 여행, 취미생활 등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학04-05. 저축, 소비 등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수어회화하기

【성취 기준】

성02-01. 민주주의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2-02. 국회의 역할과 입법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2-03. 정부제도와 역할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2-04. 선거와 관련된 회화를 수어로 할 수 있다.
성02-05. 시장 경제, 세금과 물가, 금융과 관련된 회화를 수어로 할 수 있다.
성02-06. 국제 경제와 관련된 회화를 수어로 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2-01.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의 정치이념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2-02. 국회 역할과 입법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2-03.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정부제도와 역할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2-04. 선거제도, 선거법 등의 선거에 대해 수어로 회화하기
학02-05. 화폐, 정부의 경제 활동, 여러 가지 금융기관, 주식과 보험수입 등에 대해 수어

로 회화하기
학02-06. 나라 간의 무역, 환율, 시장 개방, 국제 기구 등의 국제 경제에 대해 수어로 회

화하기

【성취 기준】
성03-01. 우리나라 사회 질서와 규칙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3-02. 우리나라 예절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3-03. 우리나라 종교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3-04. 우리나라 예술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3-05.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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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화 맥락에 맞는 수어회화하기
  대화 맥락에 맞는 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
다. 상황에 맞게 수어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4. 교수-학습 방법

1) 주제별로 일상생활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수어회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단계의 과제를 제시하여 상황에 맞게 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디오와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학습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농인들의 다양한 수

어 표현 방식을 접하게 한다. 
4) 게임, 퍼즐, 설문지, 인터넷을 활용한 과제 중심의 학습 활동을 한다.
5) 역할극을 통해 맥락에 맞는 회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6) 한국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회화하는 능력을 기

른다.

5.평가

1) 농인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한국수어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학습요소】
학03-01. 우리나라 사회 질서와 규칙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3-02. 우리나라 가정 예절, 직장 예절 등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3-03. 우리나라 종교의 특징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3-04. 우리나라 예술의 종류, 특징 등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학03-05. 우리나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특징에 대하여 수어로 회화하기

【성취 기준】
성04-01. 대화의 주제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성04-02. 상황과 상대에 맞게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4-03. 대화 맥락에 맞게 수어로 회화할 수 있다.
성04-04. 수어의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4-01. 대화의 주제와 맥락을 파악하기
학04-02. 대화 시의 상황과 상대에 맞게 수어 회화하기
학04-03. 대화 맥락에 맞게 수어 회화하기
학04-04. 수어의 관용 표현을 대화 맥락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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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 맥락과 의사소통 의도에 맞는 수어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는
지 평가한다. 

3)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회화하는지의 능력을 
평가한다.  

4) 즉석 면담을 통하여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하는 수어 회화 능력을 평가한다. 
5) 조별 활동에서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어로만 회화가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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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5)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 농사회의 이해

1. 교과의 성격

  농인의 사회적 환경은 청인과의 공유 문화와 농인 만의 독자 문화로 이루어져 있
다. 농사회 이해 과목은 한국수어교원이 농인 가족의 구성적 특성, 농인의 문화와 예
술, 농인 단체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농사회와 농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2. 교과 목표

  농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고 농사회와 관련된 법률 및 여러 가지 활동들
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농인의 생활과 농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다. 
1) 농인의 관점에서 농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농인 가족을 청인 가족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한국 농사회의 발자취를 알고 주요 사건의 의미와 인물의 업적을 탐색한다.
4) 농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인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3. 성취 기준 및 학습요소

1) 농사회와 농인 단체
  농사회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농사회의 특성을 알고 농인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능력을 가지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성취 기준】
성01-01. 농인과 농사회를 농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1-02. 한국 농사회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성01-03. 한국 농인 단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01-04. 국제 농인 기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1-01. 농인과 농사회를 농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기 
학01-02. 일제 강점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농사회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학01-03. 농인 관련 법인기관, 전문 복지관 등 한국 농인 단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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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인 가족의 이해
  농인 가족 구성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농인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
정하였다. 농인 가족의 구성과 생활 환경을 이해하고 농인 가족을 적절하게 지지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3) 한국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 그리고 1980년 이후의 근대 농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농사회의 시대별 변화를 이해하고 농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지
지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4) 농사회 법률 및 정책
  농사회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한국수화언어법 등의 법률과 정책을 이해하고 농인을 합리적으로 지지하
는 태도와 능력을 지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설명하기
학01-04. 세계농아연맹, 세계수어통역사협회,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등 국제 농인 기구

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기

【성취 기준】
성02-01. 보편적 가족의 개념과 함께 농인 가족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02-02. 농인 가족의 구성적 특징과 의사소통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성02-03. 농인 가족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2-01. 사회적 관점에서 보편적 가족의 개념과 농인 가족의 특수성 알기
학02-02. 농인 가족의 구성적 특징과 의사소통 구조 설명하기
학02-03. 농인 가족의 심리를 이해하고 가족 지원 방법 알기.

【성취 기준】
성03-01. 일제 강점기의 농사회에 대하여 이해한다.
성03-02. 광복 이후의 농사회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3-03. 1980년 이후의 농사회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학03-01. 농교육 기관, 자조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한국 농사회에 대하여 알기
학03-02. 농교육 기관, 자조 단체 등을 중심으로 광복 이후의 농사회에 대하여 설명하기
학03-03. 농교육 기관, 자조 단체 등을 중심으로 1980년 이후의 농사회에 대하여 설명하기

【성취 기준】
성04-01. 보편적 인권과 농인의 인권에 대하여 이해한다.
성04-0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 농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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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농인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농사회가 가진 역동성을 이
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농인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통하
여 농사회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4. 교수-학습 방법

1) 농인을 수업에 초대하여 농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농사회를 접하게 한다.
2) 차트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와 농사회에 대한 청인의 관점과 농인의 관점을 비교하

여 설명하도록 한다.
3) 토론을 통하여 한국 농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 
4) 농인 관련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농인 연장자와의 만남을 통해 역사적 관점에서 농

인을 이해하도록 한다.
5) 농인의 예술·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농인이 향유하는 예술·문화 활

동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한다.

성04-03.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와 의의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성04-04. 각종 농인 관련 복지, 교육, 고용 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이해한다.
【학습요소】
성04-01. 보편적 인권과 농인의 인권에 대하여 알기
성04-0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 농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기 
성04-03.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기
성04-04.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각종 농인 관련 복지, 교육, 

고용 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알기

【성취 기준】
성05-01. 농인의 문화·예술적 접근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성05-02. 농인의 표현 문화·예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05-03. 농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성05-01. 농인의 문화·예술적 접근성에 대하여 알기
성05-02. 시각·촉각 예술, 공연 예술, 문학, 미디어 예술 등 농인의 표현 문화·예술에 

대하여 설명하기
성05-03. 축구, 야구 등 농인의 스포츠 활동과 농인 스포츠 관련 단체 및 행사에 대하여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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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1) 농인의 관점에서 농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농인 사회의 특성을 청인 사회의 특성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한다.
3) 농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언어적 환경, 역사적 경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과 관련지어 분석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한다.
4) 한국 농사회의 발자취를 알고 주요 사건의 의미와 인물의 업적에 대한 지식을 평

가한다.
5) 발표와 조별 활동을 통하여 바르게 농사회를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한다. 
6) 농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농사회를 이해하려는 의욕과 활동의 참여도를 평가한다. 





  1. 교재 개발의 성격과 목표

  2. 교재 개발 과정

  3. 수어 동영상 제작

  4. 향후 교재 개발 시 고려사항

Ⅲ. 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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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 개발의 성격과 목표

1.1. 교재 개발의 성격

◦ 한국수어 교원 양성용 교재는 시범개발의 성격을 갖고 6개 영역 중 

하나인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에서 ‘농사회의 이해’ 교과목의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를 15시간용 분량으로 개발한다.

◦ 여러 국가의 농인 공동체를 조사하여 농인 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사회에서 농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주요 현황을 알고 향후 

농사회가 새로운 변화에 따라 당면하게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본 교재를 통해 한국수어교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1.2. 교재 개발의 목표

◦ 현행 농사회 관련 도서를 분석한 후, 농사회의 역사와 변화, 관련 기

관, 법률 및 정책을 반영한 교재를 개발한다.

◦ 위계성과 통합성을 갖춘 체계적인 교재를 개발한다.

◦ 농사회와 수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농사회 전반에 관해 

교육할 수 있다.

◦ 농사회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학과 농인」단원은 농인 

교원 희망자를 위하여 영상으로 제공한다.

Ⅲ  교원 양성용 교재 개발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80

<표 Ⅲ-1> 단원별 세부 목표

단원 목표 비고

1장 장애학과 농인
평등한 기회와 사회 정의의 틀 안에서 농인
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2시간
(14-16매)

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농사회의 개념을 인지하고 농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1.5시간
(10-12매)

3장 농인 가족에 대한 
이해

농인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며, 농인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모색할 수 
있다.

1.5시간
(10-12매)

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광복 이전의 한국 농사회의 변천사를 이해
할 수 있다.
광복 후부터 1980년까지, 그리고 1980년 이
후부터 현재까지의 농사회 변천사를 알고, 
농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시간
(21-24매)

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및 농인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다.

2시간
(14-16매)

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농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의 특
성 및 활동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다.

2시간
(14-16매)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다양한 분야의 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한 
농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직간접적으로 참
여할 수 있다.

1시간
(7-8매)

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한국의 농사회가 농인 관련 세계기구 및 산
하 기구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
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며, 나
아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시간
(7-8매)

9장 4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농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농사회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

1시간
(7-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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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재 개발 과정

자료 수집 및 

분석

원고 집필

및 수정

감수 

및 윤독
영상촬영

[그림 Ⅲ-1] 교재 개발 과정 흐름도

2.1.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회는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구성체로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시킨 집단(한민족문화대백과)을 의미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된다.

◦ 사회의 특성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설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과 문화 간의 차이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 이에 농사회와 관련된 국내외 도서와 최신 경향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인

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농사회의 현안, 그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개념, 그

리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포괄하면서 한국수어교원이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재의 목차를 정하였다.

◦ 농인 공동체가 공통된 경험을 기반으로 200여 년에 걸쳐 진화되어 왔으며 

효과적인 생활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기술하며 농인 관련 행사와 농

인 자조 단체의 설립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Thomas K.Holcomb, 2013), 농사회와 문화가 

포함된 미국 농역사를 농인협회 설립 기점인 1880년대 전후로 구분하여 다

루면서 농학교 설립, 농인의 스포츠 활동, 연극 활동, 1920년대 농인 최초

의 비행기 조종사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 Deaf Hertage(Gannon. J. 

R. et al, 1981), 사진으로 보는 농역사 도서로서 1880년대 농인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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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장면, 저명한 농인과의 인터뷰 사진, 농학교 어린이의 학습 사진 등이 

설명과 함께 수록된 Through Deaf Eyes(Douglas Baynton, Jack R. Gannon, 

Jean Lindquist Bergey, 2007) 등을 참고하여 한국수어 교원을 준비하는 농

인과 청인 모두가 이해하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

였다. 

◦ 이 밖에도 장애 수용과 농, 농자녀 교육을 위한 활동, 농인의 언어 선택과 

관련한 경험, 농인의 결혼과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 농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자조 단체의 활동과 농 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

(노라 엘렌 그로스, 1985, 박승희 역; 농아인과 사회, 1999; 장진석역, 2007; 

김칠관ㆍ윤병천, 2014;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6; 한국농아인협회, 2016; 

서울농학교, 2013; 계기훈, 1999) 등을 참고하였다.

2.2. 단원별 저자

◦ 교재 목차 : [부록 3] 참조

2.3. 개발 단원 예시 : [부록 4] 참조

단원 배정 시간 예상분량 집필 담당자

집필총괄 전권 강창욱

1장 장애학과 농인 2시간 14-16매 곽정란

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1.5시간 11-12매 황창호

3장 농인 가족에 대한 이해 1.5시간 11-12매 김경진

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3시간 21-24매 엄미숙

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2시간 14-16매
이미혜

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2시간 14-16매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1시간 7-8매
송미연

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1시간 7-8매

9장 4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 1시간 7-8매 김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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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어 동영상 제작

3.1. 모델 및 수어 구연 검토자 선정

◦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수어 구연자와 감수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였

다.

◦ 연구진 논의를 통하여 교재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숙지, 그리고 적합

한 수어 표현을 원활하게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인을 수어 구연

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로 각각 섭외하였다.

◦ 수어 동영상 제작의 목표를 설명하고 교재를 제공한 후 검토할 시간

을 갖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하였다.

◦ 참여 의사 확인 후, 촬영 이전까지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번역과정에서 수어를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구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

였다. 

3.2. 수어 동영상 촬영 관련 제작 회의

◦ 한국어로 된 저작물을 수어로 된 영상으로 변환하는 번역은 두 언어 

사이의 문법구조와 문화적 배경에 따른 어휘와 표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 또한 학문적인 내용의 원 저작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학문적인 용어들 중 기존에 수어로 어휘화되어 있지 않은 용어에 대

한 수어 어휘의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수어 동영상 교재가 

얼마나 효용가치를 가지는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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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집필자와 수어 구연자, 수어 구연 검토자, 연구진이 모여 제작 

회의를 실시하였다.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가 교재의 내용

을 검토하면서 집필자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내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수어 구연자가 판단하기 어

려운 어휘에 대한 것은 수어 표현에 대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수어 동영상 제작 과정 및 화면의 구성, 이후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어 동영상 촬영 관련 제1차 사전 제작 회의 개최

   - 일시 : 2017. 12. 04(월) 12시

   - 장소 : 서울수화전문교육원 4 강의실 

   - 참석자

     국립국어원: 이현화 주무관,  조주연 연구원

     집필자 : 곽정란

     수어 구연자 : 변은정  

     수어 구연 검토자 : 손천식 

     연구진 : 엄미숙, 이미혜, 김선희

   - 주요내용 

  : 수어 동영상 촬영에 관한 주요 지침 마련

  : 촬영에 관한 시나리오 논의

◦ 수어 동영상 촬영 관련 제2차 사전 제작 회의 개최

   - 일시 : 2017. 12. 15(금) 12시

   - 장소 : 서울수화전문교육원 4 강의실 

   - 참석자

     집필자 : 곽정란

     수어 구연자 : 변은정  

     수어 구연 검토자 : 손천식 

     연구진 : 엄미숙, 이미혜, 송미연,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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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수어 구연자가 촬영해 온 샘플 동영상을 보고 검토하면서 수어 

구연 방식을 확정함.

◦ 수어 동영상 촬영 리허설

   - 일시 : 2017. 12. 18(월) 14시

   - 장소 : 서울수화전문교육원 4 강의실 

   - 참석자

     수어 구연자 : 변은정  

     수어 구연 검토자 : 손천식 

     연구진 : 김선희, 장민영

3.3. 수어 동영상 촬영 개요 

◦ 일시 : 2017. 12. 20(수) ~ 21(목)

◦ 장소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스튜디오

◦ 참석자

   - 수어 구연자 : 변은정

   - 수어 구연 검토자 : 손천식  

   - 촬영 : 천정우

   - 연구진 : 엄미숙, 이미혜, 김선희

3.4. 수어 동영상 촬영 주요 지침

◦ 수어 동영상 제작 결과물 자체가 농인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

로 구성될 경우 또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서 제작하여야 

한다.

◦ 한국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농인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 대상자인 농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가 쉽고 구체적인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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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진, 그림 등 시각 자료를 제공한다.

◦ 수어 동영상 제작은 집필자, 수어 구연자, 수어 구연 검토자, 연출자

로 촬영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 집필자는 강의 원고와 함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원고를 축약하여 

재구성한 PPT 강의안을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에게 제공한

다.

◦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가 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촬

영하도록 촬영 전에 집필자와 수어 구연자, 수어 구연 검토자는 강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 수어 동영상의 화면 구성은 수어 구연자의 뒤에 PPT 배경을 삽입하

여 수어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촬영에 앞서 수어 구연자가 숙지한 내용을 촬영한 후, 2차 회의에

서 수어 구연 검토자, 연구진과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통

해 최종적인 수어 구연 방식을 확정한 후 다시 촬영한다.

◦ 촬영 당일 요약된 내용과 확정된 수어 동영상을 동시에 제공하고 이

를 기반으로 촬영한다.

◦ 영상 제작물에 참여자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한다.

원고 내용 
재구성

PPT 제작 참여자 회의
수어 구연자
임시 촬영

임시 촬영 영상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수어 구연자의
임시 동영상 재촬영

수어 구연자 및 수어 
구연 검토자 회의

최종 수어 확정 촬영 리허설

수어 동영상 촬영 수어 동영상 편집 편집 영상 검토

검토 내용에 대한 수어 동영상 수정 수어 동영상 확정

[그림 Ⅲ-2] 수어 동영상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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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교재 개발 시 고려사항

◦ 이번에 개발된 교과목은 「한국 농사회의 이해」로 기존 자료를 참고

하여 어느 정도 집필이 가능한 교과목이었다. 그러나 연구사업의 과

업이 3개로 나뉘어 있어 교재 집필에 모든 연구진이 참여하기에는 제

한적이었다. 이에 향후 연구사업은 모든 연구진이 교재집필에만 주력

할 수 있도록 교재개발 과업만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일부 교과목의 경우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

족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집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어려움의 대안으로 1차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안을 작성하

여 교재의 전체 틀을 구성하고, 2차로 강의안을 기초로 교재 집필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별도로 감수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집필자 상호간에 교차적으

로 감수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향후 교재집필 과업에서는 전문가

의 감수를 받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재 집필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 농인 당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학습자들은 교재로 한국수어의 기본적인 언어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

수어교원과 관련된 쟁점(수업 현장에서 농 문화와 청인문화의 가교 

역할, 수업 방법,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식 등)

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도록 교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장의 구성은 

전체 요약(질문 식 포함), 학습목표, 내용, 토의 순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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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개발팀의 구성은 수어 동영상 제작까지 고려하여 교재 개발 시

점부터 농이론 전문가, 수어 구연자(수어 동영상 촬영 모델), 시각디자

이너가 함께 팀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교재를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 시 집필자와 수어 구연자, 그리고 개발

팀이 함께 교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 수어 동영상 촬영은 문어적인 한국어 표현을 수어로 표현할 때 의미 

중심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어 동영상 제작 준비 과정 및 촬영은 충분한 일정을 가지고 진행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에게 내용을 충

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촬영 당일 

시간 제한을 두게 될 경우 수어 구연자와 수어 구연 검토자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수어 동영상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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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성격과 목표

1.1. 사업의 성격

◦ 본 사업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따라 한국수어의 보급과 농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획되

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보급과 농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프로그

램을 개발한다.

◦ 농인이 자신의 모어로서 한국수어를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문

화 향유를 통해 농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 문화를 발전ㆍ전승하도록 생

애주기별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1.2. 사업의 목표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의 기본 방향을 수립한다.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기본 방향에 따른 교육목표를 수립한다.

◦ 교육 영역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교육 영역별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교육 영역별 세부 프로그램 평가 체계를 개발한다.

◦ 각 영역별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Ⅳ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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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수어교실 및 문화학교 실태

2.1. 수어교육 실태

◦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수어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확산되었고,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청각장애복지회 그리고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수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정섭

(1992)의 발표에 의하면, 1980년대 초부터 전국적으로 ‘수화교실’ 

또는 대학교 내 ‘수화동아리’를 통해 확대되면서 1990년대 초에는 

수어교실 수료자가 11,450명, 수어동아리도 수도권에 207개가 있는 것

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수화전문교육원은 

2009년 2,708명에서 2015년 6,863명으로 그 수가 3배 가량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농아인협회 시도지부 및 지회, 그리고 부설 수

어통역센터에서도 2012년 17,700명에서 2016년 27,035명으로 매년 수

어 학습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수어교육의 확대와 함께 수어교육용 교재가 다수 발행되었으나, 체계

적으로 연구되어 개발되기보다는 농인이나 수어동아리에 소속된 청인

에 의해 어휘와 대화문, 또는 짧은 이야기 독해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근 수어의 언어학적 이론과 문법 등

을 가미한 단행본이 출판되고 있으나, 단계별 교재는 강원도수어문화

원에서 개발한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가 유일하다. 그러나 교

재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도 교수자를 위한 지침서나 학습자

를 위한 워크북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어학 교재라고 보

기에는 한계가 있다.

◦ ‘수화통역사 자격 인정 시험’이 1997년 시행되면서 수어교육 현장

에서는 농사회의 이해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

작하였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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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에 이르러 수어교육 역시 의사소통능력 함양이라는 언어 교

육의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언어의 문화적 틀을 이해하고 문화 간 소

통을 위해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하는 기

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2. 농인의 교육현장에서의 수어 환경

◦ 농아동의 90~95% 이상은 청인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Mitchell & 

Karmer, 2004; Leigh et al., 2017), 사회적·문화적·언어적으로 취약

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미흡한 언어 교육은 결

국 사회적 의사소통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인간다운 생활과 민주정치 발전의 기본이 되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나

라의 농인들은 청각 구화법, 토털 커뮤니케이션이나 수화법을 사용하

여 교육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농 아동을 위한 교육 방

법은 아동의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일반 학교로 통합 교육되기 때

문에 구화 교육이 유지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언어 치료를 받는 형

태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유로 입학한 농학교에서 한국어의 완전한 

습득을 위해 교사가 한국어 문법에 따라 표현하는 수어로 교육받는 

형태가 있다. 후자는 수어 교육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이며 결국 구화 교육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 언어 접근성은 보건, 교육, 고용 및 사회적 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 특히 언어는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인지적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

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는 언어 능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으나, 일반적

으로 학교 교육에서 「국어」 과목을 통해 이미 국어 실력을 평가받

는 청인과 달리 농 학생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올바른 「수어」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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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회가 드물다. 

◦ 최근 농학교는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과목이 반영되는 변

화를 보이고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정규과목으로 반영된 제2언어인 

「영어」 교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수이기에 그들의 모어와 다름

없는 수어 습득에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이 따

른다.

◦ 또한 구화 중심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성장해 오던 농인이 수어 환경

으로 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태이다.

◦ 이에 학교 밖 농인의 수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수어 활

용 교육뿐 아니라 수어를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2.3.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

◦ 국어문화학교 운영은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운

영되는 것이다. 

◦ 일상생활 속 헷갈리는 국어 맞춤법 등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

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199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반인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올바른 

국어 지식을 보급하고자 1992년 5월 국어문화학교를 설치·운영하였

다.

◦ 초창기에는 교사, 공무원, 편집인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의 어문 규범

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여 정확한 언어생활을 돕는 국어반과, 전문 번

역인이나 번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관련 지식을 제공

함으로써 전문적인 번역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번역반으로 

나누어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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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어문규범(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로마

자 표기법 등), 바른 글쓰기(문장 바로 쓰기,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순화, 논설문 쓰기 등), 바르게 말하기(표준 발음, 표준어, 언어 예절, 

토의와 토론, 연설과 대화, 효율적인 말하기, 1분 스피치 등), 언어문

화(속담의 이해, 고시가의 이해, 고사성어를 찾아서, 시와 언어의 만남 

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어문화학교 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Ⅳ-1> 국어문화학교 과정의 개요

   

구분 대분류 과정 구분 과정 이름

국 어 문 화
학교

국어 전문
교육 과정

정규 과정(원내)
공무원⋅일반인 과정

교사 연수 과정

특별 과정(원내)

언론⋅출판인 과정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특별 과정 
등

기획⋅지원 과정
(원외/타기관 주
관)

고급 전문 교육(국회 사무처)

지자체의 강의 기획⋅지원 요청

기타 단체의 의뢰에 대한 기획·
협조 등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1회 2강좌 4시간 이하

(출처 : 국립국어원 20년사, 2011)

◦ 국어문화학교는 개설 첫해에 9회기를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4-5

회의 과정을 개설하였다. 그 과정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전문번역인, 

일반인, 청소년, 회사원, 공무원 등으로 대상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면서 20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특히 공무원들

의 꾸준한 증가로 1998년 참가인원이 637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5~9급 공무원의 훈련 성적 반영에 국어문화원의 강좌 이수 여부를 포

함시키도록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결과 

1999년 수강 총인원(608명)의 89%가 공무원으로 이루어졌었다.

◦ 국립국어원은 국어문화학교의 본격적인 확대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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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는 지방 공무원 훈련 성적 평정 대상 전문 교육 과정(5일 35

시간/5점 가산)으로 승인받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는 직무연

수 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어문화학교 강좌를 국어반(5일 35시간)과 번

역반(3일간 21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세부사업으로 성인 30명 이상이 원하는 날짜, 시간, 과목을 정하여 신

청하면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는 ‘찾아가는 국어문화

학교’를 2000년에 시작하였다. 이 세부사업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

로 운영되었으며 낙도나 오지에 사는 일반 국민의 참여에도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

◦ 2010년부터 국어문화학교는 일반 국민 및 공무원, 교사 등의 한국어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과정과 더불어 특별 과정과 기획 과정

이 함께 운영되었다. 특별 과정은 언론, 출판인, 새터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연 10여 회를 운영하였다. 

기획 과정은 외부 기관·단체와의 공동 기획으로 강좌를 운영하였으

며 그 밖에도 국어문화학교 강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

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3. 기초 조사

3.1. 초점 집단 인터뷰(FGI) 대상

◦ 농교육과 농 문화에 대한 각 당사자들 간의 욕구를 파악하고 현 실

태를 확인하고자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초반에는 

‘농인 당사자와 가족’, ‘농학교 교사 및 농교육 전문가’, ‘수어

교육 강사’, ‘수어교실 이용자’ 총 4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자 하

였으나 연구진행과정에서 대상자별 욕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

해 ‘농인 당사자’와 ‘농인 가족’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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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농교육 경험자 및 농교육 전문가는 ‘농학교 교사’와 ‘농 

대안학교 교사’로 구분하여 총 6개의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초점 집단 인터뷰 대상 그룹

구분 초점 집단 진행 여부

1 농인 대안학교 교사
(농교육 경험자 및 농교육 전문가)

7/21(금) 19:00-21:00
7명 진행(농인 4, 청인 3)

2 수어교육 강사 8/16(수) 10:00-12:00
6명 진행(농인 3, 청인 3)

3 수어교실 이용자 8/16(수) 13:00-14:50
7명 진행(청인 7)

4 학령기 농자녀를 둔 학부모
(농인 가족)

9/16(토) 10:00-12:00
6명 진행(농인 3, 청인 3)

5 농인 당사자(성인) 11/3(금) 18:30-20:30
9명 진행(농인 9)

6 농학교 교사
(농교육 전문가)

11/10(금) 17:00-19:00
6명 진행(농인 3, 청인 3)

3.2. 초점 집단별 주요 내용

3.2.1. 농교육 경험자 및 농교육 전문가(농 대안학교 교사) 대상 1차 

FGI 분석결과

◦ 제1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7월 21일(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

직로에 위치한 영락농인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17시부터 19시까지 2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이며, 그 밖에 연구진 4명, 수

화통역사 1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담당연구원이 진행과 음성

통역을 담당하였고,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지원하였으며, 시작에 

앞서 영상촬영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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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 인터뷰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는 ① 농인 당사자의 경우 한국에서 청

각장애 특수교육을 받았고 ② 농인과 청인 모두 농교육, 농 정체성과 

관련된 단체에서 농아동과 농청소년을 대상의 활동 및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③ 이들은 사회복지나 교육 관련 전공을 하였다.

<표 Ⅳ-3> 1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
명

성
별

연
령 최종학력 전공 농교육

경험
관련분야
총 경력 구분

1 A 여 33 대학교 졸업 철학 1년 5개월 교사
청인

2 B 여 23 대학교 졸업 보육복지 15년 2년 교사
농인

3 C 여 23 대학교 재학 기독교 
교육 5개월 자원봉사자

청인
4 D 남 21 대학교 재학 교육학 6년 4년 자원봉사자

농인
5 E 여 29 대학교 졸업 기독교 

교육 17년 8년 7개월 교사
농인

6 F 여 52 대학교 졸업 유아교육 27년 자원봉사자
청인

7 G 남 32 대학원 재학 사회복지
학 13년 7년 교사

농인

◦ 질문은 총 7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

하여 8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Ⅳ-4> 1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농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의 실태2 일반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3 농 대안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4 농성인 및 농인 가족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농성인/농인 
가족/청인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여부



IV.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99

◦ 본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기존 농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비판’, ‘소보사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징 

및 기존 농교육의 대안점’,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 제시’로 

나타났다.

<표 Ⅳ-5> 1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5 청인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6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제안사항

7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 소속 및 직위, 농학교 경험, 현 
기관 근무경력, 관련분야 총 경력 개인적 특성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기존 
농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비판

수어가 없는 
교육현장

Ÿ 교육현장에서 수어는 없었음.
Ÿ 수어와 구화가 동시에 사용되거나 음성언어

만 사용하여 수업이 진행됨.
Ÿ 농인에게 맞춤 교과서가 사라진 것은 다소 

아쉬움.

농 문화와 농 
정체성을 담은 
교과목은 전무

Ÿ 농 문화, 농인에게 맞춰진 교육 내지 프로그
램은 전무함.

Ÿ 농학교에서 농 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은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선후배 간의 대화
와 또래집단에 의해서 가능함.

언어치료가 
주목적인 교수법

Ÿ 저학년일수록 언어치료 형식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고 고학년부터는 단순암기 내지 역시 
발음을 하는 것이 학습의 주목적이 됨.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부족으로 오는 

다양한 문제들

Ÿ 학교와 부모, 부모와 자녀, 학교와 학생(자녀) 
간의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족 내
의 심각한 문제들이 학교에서 다뤄질 수 없
음. (특히 농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 농인 가족 내의 문제가 점차 확대됨)

교사의 농, 수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오는 인권 문제들

Ÿ 수업이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인권이 침해되
는 요소들이 나타남. (구화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을 편애하거나, 구화실력으로 학
습능력을 판가름하는 등)

Ÿ 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인성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임.

Ÿ 졸업 후 사회에 들어갈 대비를 전혀 학교에
서 시켜주지 않음. 

Ÿ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해도 일반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움.

학습의 양과 질적인 Ÿ 국어, 영어 수업이 모두 ‘말하기’에 치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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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어 진행되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
가는 경우가 허다함.

Ÿ 대부분의 과목이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다
루지 못하고 단순 암기식에 아주 적은 분량
으로 학기를 마감하곤 함.

소보사 
대안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징 

및 기존 
농교육의 
대안점

농 문화, 농 정체성, 
수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

Ÿ 모든 대화는 수어가 중심임.
Ÿ 수어를 중심으로 교사회의를 진행하므로 농

인교사와 청인교사와의 소통이 활발함.
Ÿ 농 문화, 농 정체성을 과목으로 다루어 수업

을 진행함. (농역사, 농사회 탐방 등)
Ÿ 학교 수업시간 외 식사와 쉬는 시간에 자연

스럽게 수어로 교사와 학생들이 대화를 하며 
농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승하고 있음. 

Ÿ 수어 이야기를 통해 농 문화, 농유머 이야기
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농인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줌.

Ÿ 수어 가위바위보와 같은 농아동이 즐길 수 
있는 수어 놀이를 개발함.

Ÿ 음악수업 등 청력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배제됨.

Ÿ 독서수업을 수어로 진행하고 선배가 후배에
게 수어로 책을 읽어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어와 농 문화가 전승되는 수업구조를 만들
어감.

Ÿ 언어지연이 오지 않도록 조기에 수어로 언어
자극을 주고, 언어활동이 약했던 초등학생들
에게도 다양한 수어 수업을 통해 언어자극을 
주는 것에 큰 시간을 할애함.

Ÿ 어린이집의 경우 수어로 책읽기와 나들이 등
을 통해 자연과 친화적이고 수어에 익숙한 
환경을 어릴 적부터 제공하고 있음.

농학생, 가족과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중심

Ÿ 교사와의 관계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어 아
이들의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진행됨. 

부모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자녀양육 문제의 
공유

Ÿ 부모교육 특히 부모의 수어교육과 농 문화, 
농 정체성 등의 교육이 필수로 제공됨.

Ÿ 농인 가족과 학교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수업공개, 실시간 영상 앱 활용, 방학캠프 
등).

Ÿ 농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구체적인 방법
을 교육으로 제공함.

Ÿ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농인 교사와의 관계
로 농인과 농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청인 부모들이 갖게 됨.

다양한 방식의 
교수법으로 수업의 

질 향상

Ÿ 수업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생각과 
상황을 풀어 설명하는 ‘이야기’식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와 사고를 구
조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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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프로젝트 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이끌어냄.

Ÿ 주제별 통합수업을 지향함.
Ÿ 농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함. 

(학생 중심의 회의, 수업 제안 등)
Ÿ 청인 학생과의 교류 수업은 청인들의 인식개

선에 큰 효과를 보임.. 농학생 또래를 만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성인 농인 교사를 보며 농
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기도 함.

농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과목

Ÿ 사회통합을 위한 연습들을 병행함. (통신중계
서비스 활용, 수화통역 섭외요령, 또래 청인 
학생과의 교류, 지역사회 시설과의 교류 등)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 제시

농아동의 언어권 
확보

Ÿ 가장 시급한 대상은 아동임.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
어에 노출되는 경우는 아주 적은 편임. 두 가
지 언어에 균형 있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Ÿ 농학생을 대하는 교사와 부모들의 수어실력
이 향상되어야 함.

Ÿ 수어로 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함.

Ÿ 수어 사용 강사, 교사의 양성이 필요함.

농어르신과 
함께하는 농 문화 

전승

Ÿ 농어르신의 지혜를 활용하고 농사회, 농후배
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수어와 농 문화, 농 
정체성이 강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Ÿ 농 청소년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
그램(여름프로젝트 유형)이 필요함.

Ÿ 문맹 농 어르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되어야 함. 

Ÿ 농인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Ÿ 성인 농인을 위한 농 문화, 농 정체성 프로그
램이 필요함.

Ÿ 농청소년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이 필요함.
Ÿ 수어 시(時) 등 수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

반이 확충되어야 함.
Ÿ 농 당사자들의 바른 수어 사용을 위한 수어

교실이 마련되어야 함.
Ÿ 농역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관련 수업 프

로그램이 필요함.

농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안내형 

프로그램

Ÿ 농인 가족(농자녀를 둔 청인 부모, 농인 부모
를 둔 코다 자녀 등)의 농 문화, 농 정체성 
프로그램이 필요함.

Ÿ 농 아기를 위한 가이드(농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스톱 상담 시스템 등)를 제공
해야 함.

Ÿ 농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 부설기관이나 상담 
전문 기관 등이 확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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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어교육 강사 대상 2차 FGI 분석결과

◦ 제2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8월 16일(수)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교

육장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농인 강사 3명과 청인 강사 3명으로 총 6명이

며, 그 밖에 연구진 4명,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가 각 1명씩 참여하

였다. 인터뷰 시작에 앞서 영상촬영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

든 참여자가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표 Ⅳ-6> 2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
명

성
별

연
령 최종학력 전공 수어교육 

경력
통역 
경력 구분

1 A 여 49 대졸 사회복지 20 20 청인
2 B 여 30 대학원재 수화언어통번역 4 8 청인
3 C 남 34 대졸 사회복지 3 8 청인
4 D 남 36 대학 중퇴 수화통역 2 농인
5 E 여 36 대졸 수화통역 1 농인
6 F 여 34 대졸 사회복지 6 10 농인

◦ 질문은 총 5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

하여 7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Ⅳ-7> 2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Ÿ 농아동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균형적
인 정보가 제시되어야 함.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지금까지 수어교육 강사로 활동해온 경험은 어떠한가? 수어교육/수어통역
/농 문화 프로그램 

경험 및 실태2 전문가로서 수어통역 경험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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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수어와의 만남’, ‘수어교육의 시

작’, ‘수어교육의 현실’, ‘수어교육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Ⅳ-8> 2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3 ‘수어교실’ 외에 농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가?

4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제안사항

5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 소속 및 직위, 수어교육 경력, 
수어통역 경력 개인적 특성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수어와의 
만남

수어를 배우게 된 
계기

Ÿ 자연스럽게 수어를 배움.

농인과의 첫 만남
Ÿ 수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교수자로 만남.
Ÿ 수어통역센터에서 통역 의뢰자로 만남.

수어교육의 
시작

수어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

Ÿ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 시작.
Ÿ 수어통역센터에서 교육을 의뢰받아 시작.
Ÿ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배우면서 시작.

수어교육의 
현실

수어교육의 현장

Ÿ 수어통역센터
Ÿ 장애인복지관
Ÿ 장애인선교단체의 수어교실
Ÿ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Ÿ 고등학교 재량수업(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강사 파견 사업)
Ÿ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강사의 역할
Ÿ 배우면서 강의.
Ÿ 강사의 마인드 강조.

강사로서의 어려움

Ÿ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교육 시작.
Ÿ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
Ÿ 다양하지 못한 교재.
Ÿ 강사진들 간의 소통 부족.

수어교육의 
방향

강사의 역량강화

Ÿ 참여 동기보다는 강사의 역량 중요.
Ÿ 즐겁게 배울 때 학습효과 증가.
Ÿ 강사 고유의 학습방법과 교수방법 필요.
Ÿ 수어교육 강사들 간의 공식적 네트워크 필요.

교육과정과 
교재개발

Ÿ 교육대상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Ÿ 교육대상별로 다양한 교재 개발. (한국어+영상)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104

3.2.3. 수어교실 이용자 대상 3차 FGI 분석 결과

◦ 제3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8월 16일(수)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교

육장에서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1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되었

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이며, 그 밖에 연구진 4

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담당연구원이 담당하였으며 인터뷰 

시작에 앞서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표 Ⅳ-9> 3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

명
성
별

연
령 최종학력 전공 수어교육을 받은 

기간
1 A 여 50 대졸 가정학 5개월
2 B 여 39 대졸 상담심리/사회복지 1년 6개월
3 C 남 45 고졸 3년 10개월
4 D 여 48 전문대졸 일어 3년
5 E 여 50 대졸 사회사업학 1년 2개월
6 F 여 53 대졸 가정학 3년
7 G 여 43 대졸 일본학 4개월
◦ 질문은 총 6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

하여 6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Ⅳ-10> 3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Ÿ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 활용.
Ÿ 수어의 어원정보를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

수어교육과 농 문화 
연계

Ÿ 장애인의 언어에서 농인 고유의 언어로의 
인식 변화.

Ÿ 청인과 청인 강사의 생각의 변화 필요.
Ÿ 농인과 청인 각자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필요.
Ÿ 농인 가정에서의 홈스테이(homestay).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지금까지 수어교실을 이용해 온 경험은 어떠한가? 수어교육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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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수어와의 만남’, ‘수어교육의 의

미’, ‘농인/농 문화에 대한 생각’, ‘제안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3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2 지금까지 경험한 수어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어떠한가?

3 수어교육과 농 문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수어교육과 농 

문화4 ‘수어교실’ 외에 농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5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제안사항

6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 소속 및 직위, 수어교육 기간 개인적 특성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수어와의 
만남

수어를 배우게 된 
계기

Ÿ 농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Ÿ 수어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Ÿ 평소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Ÿ 영어나 일본어 등처럼 하나의 외국어 

학습으로 생각하고 시작.
Ÿ 정년을 앞두고 보람 있는 성취의 하나로 

생각.

농인과의 첫 만남

Ÿ 거리에서 호떡 장사하는 농인을 만남.
Ÿ 커피숍에서 수어로 대화하는 농인들을 만남.
Ÿ 수어를 교육하는 강사로 만남.
Ÿ 회사에서 농인을 만남.

수어교육의 
의미

수어교육이 주는 
의미

Ÿ 언어로서의 수어를 새로이 알게 됨.
Ÿ 수어를 배우다 보니 수어 자체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됨.
Ÿ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됨.
Ÿ 수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단계별로 

계속 공부하게 됨.

수어교육 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한 

생각

Ÿ 수어교육 기관마다 교육방법이 다름.
Ÿ 교육 인원도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Ÿ 소규모 강의가 효율적임.
Ÿ 온라인 강의 필요.
Ÿ 자리배치가 모든 교육생이 강사의 

수어표현을 보기에는 어려움.
Ÿ 각 단계별 과정 이수 후 본인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필요.
Ÿ 반복학습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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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학령기 농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4차 FGI 분석결과

◦ 제4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9월 16일(토)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대안학교 교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되

었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이다. 그밖에 연구진 4

Ÿ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강의를 들으며 
수어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낌.

수어통역사 제도에 
대한 생각

Ÿ 수어를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수어통역사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됨.

Ÿ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수어교육이 단절됨.

Ÿ 수어는 살아있는 언어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농인/농 
문화에 대한 

생각
수어교육과 농 문화

Ÿ 수어교육을 통해 농인에 대한 생각이 변화함.
Ÿ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
Ÿ 농인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게 됨.
Ÿ 실제 농인을 만나는 기회가 부족함.
Ÿ 농인을 만나는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
Ÿ 농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제공 

필요.
Ÿ 농인을 자주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 필요.
Ÿ 교육생 자체 동아리 활동 필요.

제안사항

기본 인프라 차원

Ÿ 소규모 강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대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필요.

Ÿ 좌석배치는 강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구성.

Ÿ 공간은 클수록 좋음.
Ÿ 방음 필요.
Ÿ 한 과정을 마치면 다음 과정 이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운영 방향

Ÿ 연령별,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Ÿ 주교재뿐 아니라 영상과 음성파일을 활용한 
보조교재 구축.

Ÿ 교육 요소뿐 아니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고려.

Ÿ 수어통역사들을 위한 수어교육 필요.
Ÿ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의 공동 및 연계교육.
Ÿ 일대일 강의 확대.
Ÿ 온라인 강의 확대.
Ÿ 농인 강사진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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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수어통역사 1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담당연구원이 진행

과 음성통역을 담당하였고,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지원하였으며, 

인터뷰 시작에 앞서 영상촬영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

여자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표 Ⅳ-12> 4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
명

성
별

연
령

최종
학력

청인/농인 
여부

자녀의 
수

농자녀
의 나이

의사소통 
방법

1 A 남 46 대졸 청인 2 4 수어/독화
2 B 여 36 고졸 농인 1 11 수어
3 C 여 46 대졸 농인 2 2 수어
4 D 여 35 대졸 청인 2 4 수어/음성언어
5 E 남 50 대졸 농인 2 2 수어
6 F 여 37 대졸 청인 2 4 수어

◦ 질문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

하여 9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Ⅳ-13> 4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장애 수용

2 내 자녀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제인가요?

3 그동안 청각장애나 수어, 농자녀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받은 적이 있나요?

제공받은 서비스
4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해 어떤 경험(치료 포함)을 

해보았나요?
5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 양육
6

자녀와의 소통,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농인 가족(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7 농인 가족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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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농자녀가 태어난 후의 가족 

반응’, ‘농자녀 양육 시 어려운 부분’, ‘농자녀를 양육하며 느낀 

점’, ‘농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4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농자녀가 
태어난 후의 
가족 반응

농인 부모
- 긍정적

Ÿ 전혀 걱정이 없었음.
Ÿ 3대가 농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걱정은 없었음.
Ÿ 나와 같은 농, 나와 같은 삶에 대한 기쁨.
Ÿ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염려 없음.

청인 부모
- 부정적 

Ÿ 충격, 막막함.
Ÿ 이전에 농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큼.
Ÿ 태교 때부터 감지해서 불안한 마음임.

주변인
- 부정적

Ÿ 같은 농인이라 해도 축복보다는 염려가 
많았음.

Ÿ 외국의 농 문화와 다른 한국 상황. 
Ÿ 인공와우 수술 강요.
Ÿ 병원과 교육기관, 복지기관의 편협한 정보 

제공.
Ÿ 다양한 선택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었음.

농자녀 양육 
시 어려운 

부분

정보의 부재
전문가의 부재

Ÿ 정보를 직접 찾아야만 함.
Ÿ 다양한 정보, 다양한 사례를 제공받을 곳이 

없음.
Ÿ 수술에 대한 위험부담 설명이 부족함.
Ÿ 수어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음.
Ÿ 부모교육이 학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Ÿ 전문기관,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온전히 

맡겨진 농아동 양육.
Ÿ 농아동에게 혜택이 없음.
Ÿ 정부지원의 불균형: 인공와우 시술자에게는 

의료적, 치료적 재정 지원이 있는 반면, 수어
를 선택한 아동 및 가정에는 관련 지원이 없음.

농자녀를 의사소통의 Ÿ 다년간의 언어치료의 미흡한 효과.

8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안사항

9 기타 제언하실 점이 있다면?

10
성명, 연령, 최종학력, 청인/농인, 직업, 자녀의 수, 농자녀의 
나이, 농자녀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농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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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며
느낀점

중요성

Ÿ 농교육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Ÿ 인공와우 수술의 강행에 대한 염려.
Ÿ 농자녀 양육에 있어서 전문가의 부재.
Ÿ 아이가 어릴 때 부모의 수어실력 미흡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
Ÿ 일상생활 속 상식을 전해주지 못함.

수어의 놀라운 효과

Ÿ 단기간의 수어접촉에 의한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

Ÿ 수어를 통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음.
Ÿ 부모가 농 문화를 접할수록 마음이 열림.
Ÿ 농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이 생김.

외국 농 문화의 
사례에 도움을 받음

Ÿ 외국의 농인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음.
Ÿ 외국의 사례.
Ÿ 농인과 청인의 대등함.
Ÿ 청인 수준의 사고력.
Ÿ 농 문화에 대한 자부심.

농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분

초기 개입

Ÿ 농인-농자녀 / 청인-농자녀에 맞는 시스템 
구축.

Ÿ 농아기를 키울 수 있는 선택권 제시.
Ÿ 농아기 양육을 위한 다양한 관점, 정보 제시. 
Ÿ 병원, 주민센터, 복지기관 내 관련 상담. 

농인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Ÿ 농 정체성: 농인에 대한 농인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함.

Ÿ 농인의 가능성에 대한 청인 가족 교육.
Ÿ 농자녀의 형제자매 수어, 농 문화 교육. 
Ÿ 특히 아버지의 참여가 필수적 – 소통, 

부모교육 필수 (조부모 포함).
Ÿ 농 당사자와 농자녀를 둔 부모와의 만남.
Ÿ 농인 가족과의 교류: 자연스러운 농인의 삶을 

노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 마련.
Ÿ 농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류, 정보공유.
Ÿ 자녀 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Ÿ 농인 가족을 위한 수어교실.

농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Ÿ 소보사 이외에 농아동, 농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은 거의 없음.

Ÿ 청소년과 청년들의 모임이 증가해야 함.
Ÿ 캠프나 소풍 등.
Ÿ 세계 농청소년 캠프 개최. 한국버전.
Ÿ 수어가 있는 교육. 
Ÿ 수어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 확대가 시급한 

문제임.

농아기를 위한
보육, 교육 및 

서비스

Ÿ 농 아기 - 돌봄, 어린이집부터의 수어교육 
제공.

Ÿ 농아동 관련 프로그램이 전무함. (코다에 
비해서도 적음).

Ÿ 농아동을 위한 수어 그림책(DVD /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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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농인 당사자 청년(20~30대) 대상 5차 FGI 분석결과

◦ 제5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11월 3일(금)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대안학교 교실에서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

행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이며, 그밖에 연구진 

1명, 수어통역사 1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담당연구원이 진행

과 음성통역을 담당하였고,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지원하였으며, 

인터뷰 시작에 앞서 영상촬영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

여자가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표 Ⅳ-15> 5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수어컨텐츠 확대. 
Ÿ 자존감. 정체성. 자긍심.
Ÿ 농아기를 돌보는 농인 보육자가 필요.
Ÿ 교육현장에 농 당사자가 본보기로 되는 

대상으로 제시, 근무
Ÿ 수어가 함께하는 예체능 교육.
Ÿ 활동보조인처럼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에 동행.

청인들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특수교사,수어통역

사 포함)

Ÿ 예비 부부를 위한 농인 인식 개선.
Ÿ 한 번도 농인을 만난 적 없는 상태로 

농아기를 낳았을 때의 충격이 큼. 부정적인 
관점이 전제되어 있음.

Ÿ 일반 청인들의 인식 개선.
Ÿ 특수교사들의 수어 실력 확보.
Ÿ 수어통역사의 역량 강화.

순 성
명

성
별

연
령 최종학력 전공/직업 의사소통수단

1 A 여 20 고졸 소보사대안학교 
생활지도교사 필담, 수어, 구화

2 B 남 29 대졸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센터 수어

3 C 여 30 대졸 소보사대안학교
수습교사 수어, 구화

4 D 여 24 고졸 바리스타 수어, 필담
5 E 여 20 대학 재학중 사회복지학 수어, 필담
6 F 여 28 대졸 회사원 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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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총 9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

하여 5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Ⅳ-16> 5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농 문화/농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농 문화/농 
정체성의 개념과 

현황2
한국의 농 문화와 농 정체성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나요?

3
차후 농 문화는 어떻게 발전되고 전승되어야 할까요? 
(혹은 농 문화의 전승과 발전이 필요할까요?)

농 문화/농 
정체성의 발전, 

전승, 방향

4
차후 건강한 농 정체성 확립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요? (혹은 농 정체성의 확립이 왜 중요할까요?)

5
20~30대 농 청년과 40~50대 이후의 농장년이 보이는 농 문화
와 농 정체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
었을까요? 또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6 20~30대 농 청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농청년의 현재

7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안사항

8 기타 제언하실 점이 있다면?

9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혹은 직업), 주된 의사소통방법 개인적 특성

◦ 본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 문화의 거시적·미시적 정의

와 현황’, ‘농 정체성의 중요성과 정의’, ‘농청년의 현황’, ‘농 

정체성 확립 및 농 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5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7 G 여 24 고졸 취업 준비 중 수어, 필담
8 H 여 25 대졸 국제교류/중국어 수어, 필담
9 I 남 27 대졸 사회복지 수어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농 문화의 
정의

농 문화의 
거시적 정의

Ÿ 수어로 인한, 시각 문화로 인해 생긴 고유한 
생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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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양식으로서의 
‘농 문화’

Ÿ ‘스킨십’에 대한 이해의 차이 : 소통의 시
작에 ‘신체적 접촉(터치)’가 필수적이고 예
의(에티켓)임.

Ÿ 시각 중심- 보는 문화 : 대중교통 이용 시 자
막 안내방송에 주목, 소리가 아닌 빛으로 주
의를 집중시키거나 먼 거리에도 소통이 가능
함. 먼 거리의 사람을 부를 때 다양한 도구를 
활용. 밝은 곳을 선호하며. 대화 시작 전 시
야를 가리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기본임. 낯
선 사람이라도 대화를 위해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청함. 원모양으로 자리
를 잡고 소통을 시작함.

Ÿ 수어통역사, 속기사의 동행.
Ÿ 집단정체감: 공동체문화. 언어의 차이로 인해 

생긴 소수문화. 같은 언어를 가진 이들끼리의 
공동체적 유대감.

농 문화의
미시적 정의

: 수어를 활용한 
형태적 문화

Ÿ 수어 시(데프잼과 같은)
Ÿ 수어연극(난파)
Ÿ 수어 구연 
Ÿ 수어유희 

- 1~10 지숫자 릴레이 
- ㄱ ~ ㅎ 지문자 릴레이 
- 다양한 수어유머 등
- 수어 이야기
수어 게임 (얼굴이름 게임)

농 정체성의 
정의

농 정체성의 정의

Ÿ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Ÿ 나의 ‘농’을 인정하는 것.
Ÿ 나의 언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
Ÿ 청인과 청인 문화에 대한 균형적인 수용과 

이해.
Ÿ 이중문화 정체성을 지향해야 함.

농 정체성 중요성

Ÿ 농 문화 발전 이전에 농 정체성 확립이 우선
적으로 중요함.

Ÿ 건강한 농 정체성을 가져야 진정한 사회통합
이 가능함.

Ÿ 농인에 대한 자부심은 공동체성을 강화시킴. 
소수자로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함.

농 문화의 
현황

인식개선 
수단으로서의 농 

문화 발전

Ÿ 농인뮤지컬 – 소리 없는 뮤지컬이 청인에게도 
반응이 좋음. 이는 농 문화를 청인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

젊은 세대에서의
농 문화 약화, 

농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Ÿ 단순히 농인들끼리 모여 노는 것을 농 문화
로 오해함.

Ÿ 젊은 세대들의 놀이가 아닌 농인이기에 가능
한 문화에 대해 점점 잘 알지 못함.

Ÿ 스마트폰, 개인주의의 발달로 농인끼리의 집
단 정체감 및 소속감이 약화됨.

Ÿ 청인 문화에 흡수되어 유사해지는 것이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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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움.
Ÿ 시각중심의 문화가 약화되고 있음.
Ÿ 공동체 의식이 약화됨.
Ÿ 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양식이 쇠

퇴됨.

젊은 농사회 내에서 
두드러지는 현상들

- 구화 사용자와 
수어 사용자와의 

갈등

Ÿ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족내혼의 특성상 이성 교제 시 수
어를 쓰는 농인을 더 선호함.

Ÿ 특수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다수의 구화
인 그룹에 속할 경우 힘듦.

Ÿ 농인과의 소통을 그리워함.
Ÿ 구화 사용자와 수어 사용자와의 간극은 줄어

들지 않음.
Ÿ 구화 사용자들이 농인을 ‘구화’로서 도우

려는 태도에 반감이 있음.
Ÿ 구화 사용자의 낮은 정체성에 대한 반감을 

가짐.
Ÿ 수어 사용자의 과도한 몰입 정체성에 대한 

반감.
Ÿ 구화를 할 수 없는 농인에 대한 그릇된 동정심.

농 정체성의
현황

구화 배경을 가진 
농인들의 정체성 

혼돈

Ÿ 학창시절 통합교육을 받은 농인들은 주변정
체성, 청인중심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Ÿ 수어에 대한 자부심, 농인에 대한 자부심이 
약함.

수어 배경을 가진
농인들의 자존감 

하락

Ÿ 농사회에서 청인 사회로 소속이 옮겨진 젊은 
세대들의 방황.

Ÿ 청인 사회에서의 차별과 무시로 인해 자존감
이 하락됨.

Ÿ 농 공동체 안에 정기적 만남이 절실함.
Ÿ 농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욕구가 있음.

농 정체성 
확립 및 농 
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

농 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

Ÿ 농 문화 전승을 위한 적극적 활동. 
Ÿ 공동체 안에서의 농 문화 전승이 필요함.
Ÿ 세대 간 만남, 농부모와 농자녀와의 만남, 농

인 마을 등 공동체적 모임 속에 농 문화 전
승 가능.

Ÿ 수어에 대한 왜곡을 막아줄 농 선배들과의 
대화. 수어교육이 필요함.

Ÿ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위한 농
청년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Ÿ 수어 시 등 수어 문학을 위한 워크숍 개최.
Ÿ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이전에 강사 양성이 

시급함.
Ÿ 농아기를 위한 책읽기(수어 구연).

농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안

Ÿ 농인이 자유롭게 모이고 함께 소속감을 유지
하여 자존감과 농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모임이 필요함.

Ÿ 농부모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그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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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농교육 전문가 6차(농교육 전문가) FGI 분석결과

◦ 제6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2017년 11월 10일(금) 서울 용산역 itx3 회의

실에서 17시부터 19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참여

한 연구 참여자는 총 6명이며, 그밖에 연구진 5명, 수어통역사 2명과 

문자통역사 1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담당연구원이 음성으로 

진행하면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가 각각 수어와 문자로 지원하였으

며, 농인 전문가의 의견은 수어통역사의 음성통역을 통해 진행하였다. 

시작에 앞서 영상촬영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영향을 미침. 따라서 부모교육이 필수적임.

한국수어문
화학교 운영 

방향

강사양성 
및 문화, 

문학(언어)에 대한 
학습 제공 

Ÿ 강사 조건: 수어의 이해, 문학적 이해, 청인의 
언어와 농인의 언어에 대한 균형적인 지식.

Ÿ 해외 농 문화를 그대로 베껴오는 식은 지양.
Ÿ 한국만의 농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함.
Ÿ ‘문화’와 ‘문학’에 대한 기본 이해력이 

약함.
Ÿ 농인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함.
Ÿ 농학(聾學)의 필요성.

조기 농 정체성 
교육

Ÿ 부모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농 정체성 향상.
Ÿ 부모의 수어교육을 가족 간 의사소통 향상.
Ÿ 청인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중재자로서의 역할

Ÿ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 제시.

Ÿ 통합교육을 받은 구화사용자, 중도실청자 등 
다양한 구화배경을 가진 이들이 ‘농’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정을 안내해줘야 함.

구체적인 프로그램 
예시

Ÿ 농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어와 농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파티형식의 일회성 만남.

Ÿ 농청년들을 위한 농 정체성 강화 여행프로그
램(예시: 소보사의 여름프로젝트).

Ÿ 놀이 공간, 문화 공간 설립(교육이 아닌 일상
의 나눔을 통한 농 문화, 농 정체성 교류가 
필요함).

Ÿ 농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Ÿ 농 어르신을 자원으로 하는 프로그램 확대.
Ÿ 청인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Ÿ 수어 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시 참

여할 의사가 있음(수어 시 관련 해외 전문가 
초빙 및 시에 대한 문학적 이론교육 희망함).



IV.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115

<표 Ⅳ-18> 6차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 성
명

성
별

연
령 최종학력 전공 현 기관 

경력
관련분야
 총 경력

1 A 여 50 대학원졸 특수교육
2 B 여 49 대학원졸 국어학(수어학) 22 28
3 C 남 52 대학원졸 특수교육학 27 27
4 D 여 51 대학원졸 특수교육학 29 29
5 E 남 55 대학원졸 특수교육학 28 28
6 F 남 54 대학원졸 국어국문학 2 16

◦ 질문은 총 7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을 고려

하여 8가지 항목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Ⅳ-19> 6차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 본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현황’, ‘대안사항’, ‘문

화학교를 위한 제안’으로 나타났다.

순 주요 질문내용 질문유형

1 농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의 실태2 일반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3 농 대안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4 농 성인 및 농인 가족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농 성인/농인 

가족/청인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여부5 청인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6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제안사항

7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 소속 및 직위, 농학교 경험, 현 
기관 근무경력, 관련분야 총 경력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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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6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현황

농학교 내
농 문화/농 정체성 

반영 프로그램 

Ÿ 농 문화나 수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없
음.

Ÿ 고등부부터 수어교육이 진행됨.
Ÿ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데프 방송 

뉴스를 통해 수어표현, 이슈를 다루는 정도로 
진행.

Ÿ 농 문화 접근을 주제로 하지는 못함.
Ÿ 농 문화특강 : 농사회의 롤모델 초대. 
Ÿ 연1회 수어예술제 진행.
Ÿ 농 문화를 발전시킬 만한 프로그램은 없음.
Ÿ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독서수업(농

인 사서 활용).
Ÿ 수어영상도서, 수어방송을 보고 토론.

농학교 내
기타 프로그램

Ÿ 여가활용 프로그램 : 판토마임, 방송댄스, K
팝. 

Ÿ 음악교육으로 청력에 따른 타악기, 관악기 교
육이 있음.

Ÿ 농대학생과 멘토링(방과 후 프로그램).
Ÿ 교사 대상 농 문화 수어교육 실시 중임. 
Ÿ 서대문복지관 연계 진로·진학프로그램
Ÿ 농선배와의 만남(사업장 방문).

일반학교 내
프로그램

Ÿ 연 2회 의무교육 (장애이해교육) 운영 중임.
Ÿ 청각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함.
Ÿ 동아리에서 농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

례가 있음(제과제빵, 과학동아리 운영).
Ÿ 강원도 내 중고등학생 대상 수어캠프: 농인 

강사 초빙하여 진행됨. 농대학생 활용.
Ÿ 유치부, 초등부와 통합수업 운영.
Ÿ 비정기적으로 청인 학교 학생들이 농학교에 

방문.
Ÿ 부모 대상 농 정체성 강의: 일반학교 내 청각

장애학생이 농학교로 전학하기도 함.
Ÿ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운영.

농학교 내 어려움

Ÿ 청각장애교육 자격 소지 특수교사가 지적장
애 아동을 가르치는 상황임. 고급 경력을 활
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Ÿ 중복장애학생의 입학으로 농학교로서의 정체
성이 낮아짐.

Ÿ 학생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Ÿ 수어교육에도 장애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교

육이 필요함.
Ÿ 인공와우 수술의 증가로 수어에 대한 거부감

이 있음. 
Ÿ 정체성 회복이 필요함.
Ÿ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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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점

농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제시

Ÿ 농역사 교육.
Ÿ 이론과 체험교육을 함께하는 농사회 및 농 

문화 교육.
Ÿ 연대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Ÿ 농 정체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

담이 필요함(심리극, 상담 등).
Ÿ 수어 이론, 실제 등을 위한 교육.
Ÿ 농청소년 캠프 개최.
Ÿ 농인부모를 위한 육아교실.
Ÿ 농에 대한 긍정적 관점 제시.
Ÿ 농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 농인을 

위한 인테리어 등.
Ÿ 청인에 대한 배타심이 아님 배려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Ÿ 수어 시, 수어연극, 방송댄스 등.
Ÿ 농선배와 함께하는 시간.
Ÿ 사회성 신장교육(진로, 진학).
Ÿ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다양한 취미활동 지원.
Ÿ 기본 상식, 법률, 경제 등을 위한 교육.
Ÿ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전문가 필수.
Ÿ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따른 교육과 강연.

농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Ÿ 농 정체성, 농인에 대한 인식, 수어에 대한 
인식 등을 위한 교육 제공.

Ÿ 장애인등록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반영.
Ÿ 농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부모교육 제

공.
Ÿ 자막, 무선자막기 등 복지서비스 홍보 및 안

내.

청인에게 필요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시

Ÿ 청인 교사 대상 직무연수 내 반영.
Ÿ 장애인의 날, 농인의 날, 장애이해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자료 제작 및 배포.
Ÿ 캐다나 사례: 학교 내 교직원 모두가 수어가 

가능하도록 데프존 운영.
Ÿ 농인 체험: 농인 다수에 청인 소수로 체험.

농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농 문화
를 제시.

Ÿ 농 정체성 교육(농학생과 함께).

문화학교를 
위한 제언 

대상에 대한 제안

Ÿ 다양화시키면 좋겠음.
Ÿ 일반국민/코다/수어통역사 대상 등. 
Ÿ 농학교 교사를 활용한 직무연수. 
Ÿ 수어교육 시 농인7 대 청인3의 비율로 구성.
Ÿ 소수의 대상자라도 지속적인 운영이 중요함.

사업 내용 

Ÿ 수어교육을 위한 수준별 교재가 필요함.
Ÿ 농사회 내 연대감을 위한 사랑방 역할.
Ÿ 농교사를 위한 사전교육(농사회 내 경험 등).
Ÿ 중도(中途) 실청자를 위한 수어, 농 문화 적응
Ÿ 졸업 후 필요한 일상생활 정도를 학교 수업

에 적용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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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 프로그램 운영

선행연구 분석과 초점집단 인터뷰 분석결과를 종합해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계획을 수립의 일환으로 농인 및 농인 가족 대상의 세부 프로그램 3가

지를 기획하여 추진한다.

<표 Ⅳ-21> 시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사업 내용 

수어낭독회
- 수어로 책읽기

수어문학 및 농 문화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한 권의 책을 수어로 낭독하여 한글로 된 문학의 형태를 수어
로써 이해하고, 문학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농 민속학
- 농사회 투어 

농 정체성 확립 및 농 문화 전승을 위한 프로그램 ‘농 성인
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를 통해 지역별, 시대별 한국 농사회
의 역사와 문화 발견한다.

이야기하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농인 이야기꾼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
고, 참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폭넓은 주제
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4.1. 시범 프로그램 I : 수어낭독회 - 수어로 책읽기

4.1.1 성격

한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수어로 낭독하고 이를 농인들이 함께 감상하며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및 수사법 등을 수어로 맛본다. 

Ÿ 수어교육 시 이론도 함께 제시.

운영방향 제시

Ÿ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Ÿ 한국농아인협회와의 연계.
Ÿ 인식 전환.
Ÿ 보장구, 보청기 관리 방법 소개.
Ÿ 외부기관 적극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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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참여 대상

◦ 전 연령 대상 농인,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청인, 수어통역사 

4.1.3. 운영 형태 (참여자 주도형)

◦ 청각장애인 통역사(농통역사) 혹은 수어통역사가 낭독.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식이 아닌 한국어 도서를 수어로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까

지가 본 프로그램의 목적임.

◦ 첫 번째 장을 읽은 후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게 얼굴 이름 정하

기, 낭독 후 피드백하기 등은 참여자 주도로 진행함.

4.1.4. 운영 방식

◦ 주 1회 1시간 30분~2시간(다과 혹은 식사 제공)

◦ 총 3회기를 소보사 대안학교에서 진행함. 이전 회기에 참석하지 못했

던 참여자를 위해서 시작 전에 줄거리를 요약하여 줌.

◦ 도서명 : 나니아 연대기(c.s 루이스) - 한정된 회기로 인해 영화화된 

‘사자 옷장 그리고 마녀’부분만을 낭독하였음.

◦ 시범프로그램은 총 3회기로 종료하였지만,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 

대한 낭독을 희망하는 농인 참여자들을 위해 소보사 대안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전권 낭독을 완료하였음.

4.1.5. 주요 내용 

◦ 도서 선정(한 권의 도서를 모두 다함께 읽기).

◦ 도서를 낭독하는 구연자는 청각장애인 통역사, 수어통역사 등이 될 

수 있으나 두 개의 언어, 즉‘한국어’와 ‘한국수어’에 모두 능숙

하여야 함.

◦ 수어 영상 도서로 만들어진 기존의 요약된 형태 혹은 통역식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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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도서 전체를 그대로 낭독하여야 함.

◦ 이를 통해 문학의 기본적인 요소들(미적 정서, 상상과 창조, 사상성, 

형식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수어에 적용하여 수어 문학의 기

틀을 다질 수 있음.

◦ 매 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낭독 후 함께 읽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 주요 장면

[그림 Ⅳ-1] 시범 프로그램 I - 수어낭독회

4.2. 시범 프로그램 II : 농민속학 - 농사회 투어

4.2.1 성격

농 정체성 및 농 문화의 전승을 목적으로, 농사회 어르신의 이야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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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으로 과거의 농사회와 농인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농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농 문화와 수어의 전승은 물론 농 

정체성의 확립을 도울 수 있다.

4.2.2. 참여 대상

◦ 전농(全聾)학생 및 농청년 , 농인 가족  

4.2.3. 운영 형태 (상호작용형)

◦ 강사와 참여자 모두가 농인 당사자로서,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임.

4.2.4. 운영 방식

◦ 총 3회기(식사 및 다과 제공)

◦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소요 : 농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

◦ 농 어르신 섭외 기준: 건강한 농 정체성을 소지한 수어 사용자 

◦ 기본적인 질문은 유사하나, 농 어르신의 직업 및 삶의 배경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함.

◦ 1회기 마친 후 농 청소년들에게 ‘농 역사’ 및 ‘농 문화’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함.

4.2.5. 주요내용 

◦ 진행순서

   - 농 어르신과의 상호 인사와 소개

   - 농어르신의 삶 이야기 보기 : 어릴 적 이야기, 가족이야기, 

                                 학교이야기, 역사 이야기 등

   - 참여자의 자유 질의응답 

   - 젊은 농인에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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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회기 농어르신 주제

1
안세준
한국농아인협회 
초대 회장

농사회와 농아인협회의 흐름. 농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청인사회 속에서 농사회의 독립이 시작된 
계기, 농교육의 역사 등 

2
최명의
최초 농인 
선교사

한국전쟁(육이오 전쟁) 경험담(피난시절). 고등학교 
시절 경험, 농인 친구의 죽음, 농인 미술가로서의 
동, 국내 1호 농인  선교사로서의 경험 등 

3
김용익
영락농인교회 
목사

나의 신앙과 삶
한국 최초의 종교기관, 농사회의 그루터기가 된 영
락농인교회의 역사.

◦ 주요내용 : [부록 6] (이야기책)

◦ 주요장면 

안세준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최명의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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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시범 프로그램 II - 농민속학

4.3. 시범 프로그램 III : 이야기하기

4.3.1 성격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농인 이야기꾼(스토리텔러)가 수어로 자유롭게 이

야기를 펼친다.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여서 농 문화를 공유하고 수화언어

가 가지는 힘을 만끽할 수 있는 열린 장이다.

4.3.2. 참여 대상

◦ 농 학생, 농 청년, 농 아동, 농인 가족 등

4.3.3. 운영 형태 (상호작용형)

◦ 이야기꾼과 참여자의 쌍방향 소통 

◦ 참여자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진행자가 도움

◦ 심화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자가 도움

4.3.4. 운영 방식

◦ 총 3회기 진행

김용익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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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꾼 섭외 기준 : 한국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농 성인.

◦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가볍게 ‘농유머’, ‘수어유머’

를 선보임

◦ ‘다시 이야기’는 자발적으로 진행하되, 연령이 어리거나 수어 사용

이 서툴 경우 이야기꾼이 수어를 다시 잡아줌으로써 바른 수어를 돕

도록 함. 

◦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되, 토론 과정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진행자가 적절한 질문을 던짐.

4.3.5. 주요내용 

◦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함.

◦ 이야기를 마친 후 참여자들이 ‘다시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꾼이 

해준 이야기를 재구성함.

◦ 주제에 대해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눔.

◦ 주요내용: [부록 7] (이야기책)

◦ 주요장면

이야기꾼의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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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시범 프로그램 III - 이야기하기

4.4. 시범 프로그램 실시 후 주요 성과

◦ 농인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설계됨.

◦ 3회기 이상의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함.

   - 모든 시범사업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농 청소년, 농 청년 참여자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농 정체성 

함양’, ‘농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상승’, ‘수어의 언어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긍정적 이미지 향상’, ‘수어를 통한 언어적 

유희에 대한 흥미도 상승’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 프로그램 별 주요 대상자(연령, 유형 등)를 파악할 수 있었음.

◦ 강사진의 필수 역량, 프로그램 내 필수 자원 등 사업의 운영을 위한 

핵심 지침사항을 정리함.

참여자들의 다시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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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범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5.1. 수어낭독회

.
◦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김.

◦ 청인의 한글만이 아닌 수어로도 문학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수어의 언어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김.

◦ 농인으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한국어실력의 부족으로 책을 멀리하였으나, 수어로 책을 읽는 것 역

시 같은 ‘독서’임을 인식함.

◦ 생생한 수어낭독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도가 급증함.

◦ 수어의 언어성에 대한 확신이 생겨 ‘농’과 ‘수어’에 대한 인식

이 바뀜.

5.2. 농민속학

 ◦ 나와 같은 농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에 대한 신비로운 마

음이 듦.

 ◦ 이를 통해 ‘농사회’에 대한 애착이 생김.

 ◦ 농인과 농사회의 역사를 알게 됨.

 ◦ 농역사를 탐구함으로 ‘농인’에 대한 자부심이 생김.

 ◦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농인의 인권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생김.

 ◦ 어르신들의 수어를 보며 언어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5.3. 이야기하기 

◦ 언어유희가 가능한 수어의 언어적 위상을 확인함.

◦ 마음껏 수어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어서 ‘농 문화’나 ‘농사

회’에 대한 다양한 공유 및 전승이 기대됨.

◦ 수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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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언어가 ‘수어’임을 확인하

게 됨.

◦ 수어유머 등을 통해 농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 즐거움.

◦ 나의 언어로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풍성함이 

느껴짐.

◦ 농인에 대한 자부심이 생김. 

6. 결론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시사점

6.1. 농 당사자 및 농사회 구성원 대상 FGI가 주는 시사점

◦ 1차~6차까지 진행된 FGI 중 농 당사자 및 농인 가족, 농 교육가 등으

로 구성된 초점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된 키워드와 

욕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인터뷰 참여자의 다양한 기본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온 

참여자들의 욕구 및 한국수어문화학교의 운영방향은 <표 Ⅳ-22>와 

같다.

6.1.1. 한국수어문화학교 운영 목표에 대한 시사점

◦ 농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수어문화학교가 농

인 사회의 문화 확산을 위한 가교 역할로서 농 문화의 보급뿐만 아니

라 농인의 전반적 생애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 한국수어문화학교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이 묶을 수 있다. 

   첫째, 농 정체성 확립.

   둘째, 농사회의 문화 확산을 위한 가교 센터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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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한국수어 보급을 통한 농인의 사회통합.

   넷째, 농 자녀의 교육 지원.

   

   ※ 넷째 목표 영역은 한국수어문화학교의 기능과 역할로는 다소 적절

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농인들은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 지원을 해주

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국수어문화학교가 이런 역할을 해줄 것을 기

대하는 것으로 여겨짐.

6.1.2.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사점 

◦ 농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한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

발 운영되어야 함. 

◦ 향후 한국수어문화학교는 크게 다음의 4개 영역의 주제로 운영 목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농사회의 발전과 수어보급에 기여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됨.

<표 Ⅳ-22> FGI 가 시범프로그램 운영에 주는 시사점

핵심 키워드 

Ⅰ. 농 정체성 : 농 정체성, 농사회, 공동체, 농교육, 농역사, 농 아기의 언

어선택권, 부모교육

Ⅱ. 농 문화   : 농 문화

Ⅲ. 한국수어  : 한국수어

Ⅳ. 인식 개선 : 인식개선, 다양한 정보 제공, 사회통합

Ⅰ. 농 정체성 주요 내용

1. 

농 정체성

Ÿ 농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농 정체성 교육이 필수적임.
Ÿ 농 정체성 프로그램은 이론 및 실제(체험, 캠프 등)가 함께 해야 함
Ÿ 청인 사회에 적응 중인 젊은 농 청년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됨.
Ÿ 특히 중도 실청 및 학령기 이후 농사회에 들어온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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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족 및 청인들을 위한 농 정체성 교육도 필요함

2. 농사회

(공동체)

Ÿ 농사회의 다양한 형태 및 역사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Ÿ 농인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젊은 세대가 농인으로서의 삶을 긍정

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롤 모델을 개발하고 연결시
켜줌.

Ÿ 최근 들어 농사회의 집단 정체감(연대감)이 약해짐에 따라 농인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를 위해 ‘사랑방’역할
을 할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Ÿ 새로 농 아기를 맞이한 농인 가족을 위해 기존의 농인 가족과의 
교류의 장이 필요함.

3. 농역사

Ÿ 농역사의 전승을 위해 농 어르신과 농 청년, 농 학생, 농 아동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Ÿ 농 어르신의 삶을 통해 농사회, 농 문화 및 수어의 기원 및 역사
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4. 농교육

Ÿ 농교육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함.
Ÿ 농사회의 시작, 농 문화의 전승 및 수어 사용의 극대점이 학교인 

만큼 현재 농교육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에서의 대책을 평생교육 
관점 및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개입해야 함.

Ÿ 농교육가(특수교사 등)를 위한 수어교실, 농 문화교실, 농 정체성
특강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5. 농아기의 

언어선택권

Ÿ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
져야 함.

Ÿ 농 아기의 언어선택권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사
전에 교육 및 관련 정보가 균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Ÿ 만 3세까지 언어습득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인공와
우 수술 유무와 무관하게 수어로 언어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
램이 필요함.

6. 농인 

자녀를 둔 

부모교육

Ÿ 농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제공.
Ÿ 농과 수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체계적 교육 시스템

이 제공되어야 함.
Ÿ 농 정체성과 농 문화, 농사회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Ÿ 농 자녀를 둔 부모의 수어교육은 필수적이고 시급한 문제임.
Ÿ 농 자녀를 둔 부모의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이 활성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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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 문화 주요 내용

7. 농 문화

Ÿ 농 문화는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이 동시에 다뤄져야 함
Ÿ 미시적 관점: 수어 시, 수어 연극, 농문학 등은 기본적인 ‘문학’

의 이해를 먼저 갖도록 준비되어야 함.
Ÿ 거시적 관점: 농인의 생활양식 전반으로의 문화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
Ÿ 수어를 통한 언어유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어문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수어를 역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먼저 제공되
어야 함.

Ÿ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요구됨.

Ÿ 농인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등 농인과 만남의 장이 확대될 수 있
는 환경이 요구됨.

Ÿ 농인과 청인 모두에게 필요함.

Ⅲ. 한국수어 주요 내용

8. 한국수어

Ÿ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수어교실이 필요함(농아기, 농학생, 
중도실청, 농인 가족(코다/청인부모/형제), 일반 청인, 수어통역
사 등).

Ÿ 단회기 수어 교육을 할 때 수어를 ‘제스처’나 ‘판토마임’ 등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를 돕는 이론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Ÿ 수어 교육은 농 문화와 농 정체성 강의와 함께 병행되어야 함
Ÿ 언어로서 접하는 한국수어는 하나의 문화와 함께 습득하기 때문

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함(교육규모, 교육방법, 연계학습 
등).

Ÿ 한국어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수어 보급을 위한 사전연구 및 교재
개발이 시급함(영상과 음성파일 등을 활용한 보조교재 구축 및 
교육적 요소와 흥미 요소가 융합된 교재 및 학습방법 개발).

Ÿ 현재 농 문화 및 농 정체성에 대한 전문가는 극소수이므로 강사 
양성이 시급함(농인과 청인강사의 공동교육 및 연계교육 등).

Ⅳ. 인식개선 주요 내용

9. 인식개선

Ÿ 일반 시민, 농인을 가족으로 둔 청인, 초·중·고 학생. 특정 기관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일회기 또는 중장기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함.

Ÿ 강사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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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시범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

◦ 진행자, 강사진 등 사업 주관 인력의 ‘한국수어’, ‘농 문화’, 

‘농 정체성’ 숙제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임.

◦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대상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운영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농인 강사의 능숙한 수어사용 능력이 프로그램 성패의 중요한 변인

이 되므로 한국수어문화학교의 강사진 구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될 필요가 있음.

◦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농인 당사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됨.

◦ 앞 세대 농인과의 만남은 어리거나 젊은 세대 농인들에게 자신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함. 따라서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Ÿ 인식개선은 조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함.

10. 다양한 

정보 제공

Ÿ 농 아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제공이 시급함.
Ÿ 병원, 복지관. 공공기관 등에서 농아기 양육을 위한 기초적인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함.
Ÿ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농인을 바라보는 소책자 등이 필요함.
Ÿ 농 자녀 양육 시 이에 대한 부담이 부모의 개인적 책임으로 돌

아가지 않도록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11. 사회통합 

Ÿ 사회통합을 위해 농인 및 청인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Ÿ 농인의 언어와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
Ÿ 사회통합은 실제로 연습되어야 함. 따라서 유아동부터를 그 대상

으로 하여 조기에 청인과 농인 문화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외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제언 

Ÿ 한국수어문화학교의 우선적 대상은 농아기, 농학생임.
Ÿ 일대일 강의나 온라인 강의 확대.
Ÿ 지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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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라는 농인의 언어를 국민에게 보급하고, 문화의 본질인 농

인의 언어인 ‘수어’를 통하여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운영의 초점

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표 Ⅳ-23>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에 주는 시사점

7.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

◦ 대부분의 농인은 청인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인 

한국수어 교육 및 한국수어 능력 향상에 대해 생각할 수조차 없으며 

프로그램명 대상자(참여자) 유형 향후 운영시 유의사항

수어낭독회 

-도서에 따른 연령 구분.
-농인/청인 모두 참여 
가능

-청각장애인 통역사, 수어통역사 모두 
가능하나 한국어문학과 수어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청각장애인 통역사의 경우 청인 수
어통역사가 거울 통역방식으로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임.
-청인 수어통역사의 경우 음성낭독 
자료를 이용.

이야기하기

-주제에 따른 연령 구분
-농인 대상이 적합
-청인이 대상일 경우 분
리하여 진행

-이야기꾼은 필히 농인이어야 함.
-수어실력 및 농사회 경험이 풍부해
야함.
-참여자가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이야기꾼이 아
닌 별도의 다른 진행자가 진행함.

농민속학

-농인 대상이 적합
-학령기 또는 청년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진행
-함께 진행할 경우 1, 2
부로 나누어 진행

-농 정체성, 수어에 대한 편견 없이 
건강하게 이해함.
-농사회, 농교육의 경험이 필수적임.
-강사는 장년층 이상의 연령이 적합함.
-농 아동이나 농 청소년과 진행할 경
우 부진행자가 수어의 전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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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문화적·언어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한다. 

◦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농인은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되며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지위를 확보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편견

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구화 중심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성장해 온 

농인은 수어환경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다.

◦ 청인 대상의 한국수어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한국수어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는 교

육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시행과 함께 향후 한국수어 환경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본 연구는 농 문화와 수어교육에 대한 각 당사자들 

간의 욕구 파악, 시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7.1. 중점 사업 운영 방향

첫째, 한국수어문화학교는 농인이 자신을 수어와 농 문화의 주체로서 인

식하며, 농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올바른 농 정체성을 가질 수 있

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둘째, 한국수어문화학교는 참여자들이 언어로서의 수어를 익히고 농 문

화를 향유하여 한국수어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셋째, 한국수어문화학교는 농인 가족, 중도실청인 등을 포함한 일반 청

인들도 함께 참여하여 수어와 농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장이 되도록 한다. 

넷째, 모든 사업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의사소통은 수어를 바탕으로 농

인 중심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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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본사업계획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은 기본 교육과정과 특화 교육과정으로 구분

하여 운영한다.

◦ 기본 교육과정은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며, 농인과 농 문화에 대한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정이다. 

◦ 특화 교육과정은 한국수어와 농인과 농 문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

도 깊은 내용을 다루는 심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특정 대상을 위한 

별도의 목표를 설정한다.

◦ 교육과정은 ‘면대면 과정’,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 방식을 개방

적으로 하고, ‘찾아가는 문화학교, ‘청인을 위한 문화학교’ ‘농

인 당사자를 위한 심화과정’등의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7.2.1 기본교육과정*

사업 구분
주요 내용

교육

대상 영역 활동명

기

본

교

육

과

정

농 문화
와
농 

정체성

농 문화의 이해
• 농 문화의 정의
• 농 문화 사례

모두

농사회의 이해
• 농사회의 역사
• 농사회의 특징

모두

농인은 
누구인가?

• 농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소개
• 수어, 농 문화, 농 정체성, 농사회 등의 

기초 개념
모두

농 정체성
• 농 정체성의 기본 정의 및 유형
• 한국 농인의 농 정체성 실태 및 농인의 
삶의 질 개선 방향

모두

한국수어 언어로서의 수어 • 수어의 언어적 성격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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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여 운영함

7.2.2 특화교육과정

의 이해

• 수어 체계

수어 첫걸음

Ÿ 수어의 기초 회화
Ÿ 수어의 언어적 성격 및 체계
Ÿ 기초어휘(수어소와 비수지신호)
Ÿ 기초 수어문법 

모두

일상 생활 속 
수어

Ÿ 일상에서 다루는 수어 회화
Ÿ 수어의 중급 회화 
Ÿ 연령, 장소 등을 기반으로 한 회화 
Ÿ 일상에서 다루는 수어 회화
Ÿ 수어의 고급 회화
Ÿ 연령, 장소 등을 기반으로 한 회화 

사업 구분
주요 내용

교육

대상 영역 하위주제(활동명)

특

화

교

육

과

정

수어 심화 과정

한국수어
의 이해

언어로서의 수어
• 기본과정과 동일
• 기초/중급/고급과정으로 나눠 진행

일반
시민농인과 소통하는 

생생한 수어 
알기

• 한국수어 시청 
• 다양한 수어 동영상을 시청하며 수어의 구

조와 특성을 이해

• 수어로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 하나의 긴 이야기를 수어의 구조로 구성하

여 이야기하는 훈련

청인(중도실청 및 구화사용자 포함) 대상 과정

농 문화
와
농 

정체성

난
농인일까? 
청인일까? 

• 농인의 언어인 수어
• 농인의 문화
• 농인의 정체성
• 농사회 특성
※ 구화 사용자를 위한 농 정체성 입문

중도
실청자
구화

사용자 
등 모두

한국수어
의 이해

나의 언어를 
찾아서

• 수어와 구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
• 시각 언어의 특성
• 수어 체계
• 수어 실제 

중도
실청자
구화

사용자
등 모두

농아기의  • 수어의 언어적 특성 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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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배워요
(베이비 사인, 
Baby sign)

• 수어 습득과 언어 발달과의 관계
• 수어와 학습과의 관계
※농 자녀를 둔 청인 부모를 위한 수어교실

부모

농인 대상 심화 과정

농 문화
와
농 

정체성

농 문화의 이해
• 농 문화의 정의
• 농 문화 사례
• 해외의 농 문화 사례 

농인

농 민속학
-농사회 투어

• 수어로 전하는 농 역사
• 수어로 만나는 농 문화
• 농 유적지 탐방

농인

농 정체성_
농인답게 
살아가기

• 농의 본질
• 농인의 자아실현
• 농인의 사회적 역할
※ 농 정체성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상 정립

농인

우리 함께
Think New!

• 농 정체성의 이해와 실제
• 농 정체성과 사회 통합
• 다양한 문제해결과 농 정체성
※ 농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사회통합을 위
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여행프로그램.

농청년
(20,30대)

한국수어
의

이해

수어문학: 시 ∙수어 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룸

농인

수어문학: 산문
∙독서 수어낭독회 

∙수어 구연 방법 익히기

수어문학: 유머 ∙수어유머를 보고 생각을 함께 공유함

수어문학: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를 보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며, 수어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자연
스럽게 습득함 

나의 언어 
바르게 알기

∙수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어학을 기반으
로 한 이론 강의

농인

나의 언어의
옛 모습 알기

∙바른 수어를 보존하기 위한 수어의 역사성 
살펴보기

∙농 어르신과의 대화 시간
농청년

나의 언어
깊게 알기

∙관용적 표현을 비롯한 수어의 다양한 고급 
표현을 익힘

농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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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세부사업 운영 계획

7.3.1 영역별 활동 운영 계획

1. 목적

  ○ 농 문화와 농 정체성 프로그램을 통해 농인이 독립적인 언어를 가지고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는 ‘사회문화적’존재임을 인식한다. 

  ○ 농인 당사자들이 농 문화를 향유하고, 나아가 농 문화 전승과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 청인 학습자들이 농인과 한국수어에 대해 이해하고 농인과 청인이 사

회적·문화적·언어적으로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2. 기본방침

  ○ 농 문화의 거시적·미시적 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즉, 농인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농 문화를 비롯하여 수어와 시각적 표현

의 특성이 반영된 농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함께 교육한다.

  ○ 농 문화의 이론적 특징과 실제적인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농인의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역1 농 문화와 농 정체성 
과정 활동명 비고

기본교육과정 

① 농 문화의 이해
② 농사회의 이해
③ 농인은 누구인가
④ 농 정체성

오프라인/온라인강좌 제공 

특화교육과정 

① 난 농인일까? 청인일까?
② 농 문화의 이해(심화 과정)
③ 농민속학 - 농사회 투어
④ 농 정체성 -  농인답게 살아가기
⑤ 우리함께 Think New

중도 실청 및 구화 사용자 등
농인
농인
농인(20대 이상)
농청년(20,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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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 당사자들의 농 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농 문화를 향유하며 농 

문화 발전 및 농 세대 간의 문화 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 농인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 농 문화, 농 정

체성, 농사회 등에 관한 개념을 실례를 통해 진행한다.

  ○ 농인의 시각 중심의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사례 및 소감 발표를 통

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 최소 1회기 이상, 2시간 교육으로 실시한다.

3. 활동별 운영계획

 1) 기본교육과정

활동명 산출목표/성과목표 운영 방침 평가

①농 문화의 
이해

- 농 문화의 정의와 사례를 알 
수 있다.

-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농인
을 이해할 수 있다.

- 강사는 농·청인 무관
- 온라인 강좌 시 수어

통역과 자막 제공
- 오프라인 강좌는 참여

자들이 강사의 정보
(농/청)를 보고 선택 
가능하도록 함

- 관련 시청각자료 활용

-만족도 조사
-사전사후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②농사회의 
이해

- 농사회의 역사와 특징을 이
해할 수 있다.

-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농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
하고 미래에 지향할 바를 이
해할 수 있다.

③농인은 
누구인가?

- 온라인 강좌 상시 오픈: 한 
강좌 당 최소 1시간~최대 2
시간.

- 오프라인 강좌: 1 강좌 당 2
시간/ 월 1 강좌, 총 10강좌 
개설

- 강사는 농·청인 무관
- 온라인 강좌 시 수어

통역, 자막 제공
- 오프라인 강좌는 참여

자들이 강사의 정보
(농/청)를 보고 선택 
가능하도록 함.

- 강의는 이론과 사례를 
함께 병행하도록 함.

- 모든 핵심어휘(한국어, 
수어)는 모든 강사가 
함께 통일하여 사용하
도록 함.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
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
검증 혹은 개
발 필요)

- 한국수어의 구성 요소를 설
명할 수 있다.

-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농사회, 농 문화에서 사용하
는 용어를 설명할 수 있음: 
수어(얼굴)이름, 농인 등

- 농사회, 농 문화, 농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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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화 교육 과정

등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④농 정체성

- 온라인 강좌 상시 오픈: 한 
강좌 당 최소 1시간~최대 2
시간.

- 오프라인 강좌: 1강좌 2시간
/ 월 1강좌, 총 10강좌 개
설.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
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
검증 혹은 개
발 필요)

- 농 정체성의 정의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 농인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농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농 정체성과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다.

활동명 산출목표/성과목표 운영 방침 평가

① 난 
농인일까? 
청인일까? 

- 3회기: 1회기 3시간/ 분기별 
1강좌, 총 4강좌 개설

- 강사는 농인, 청인 무관
- 단, 수어·음성·문자

통역을 적절히 제공할 
것.

- 학습자가 농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므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주입식 강의는 주의해
야 함.

- 강의 후 충분한 토론
과 피드백을 해야 함.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
식도 비교 조사
비교 조사

(관련 척도 재
검증 혹은 개발 
필요)

- 농인의 언어로서 수어를 이
해하고 음성언어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농 문화와 농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

- 농 정체성의 유형과 정의를 
알고 자신의 농 정체성을 점
검할 수 있다.

② 농 문화의 
이해

-심화과정

- 농 문화의 구성 요소와 특성 
등을 이해한다.

- 농인 당사자로서 농 문화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 농 문화의 사례를 통해 구체
적인 농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 농인 강사
- 농 문화의 이론적 내

용과 실제적 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
함.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③ 농민속학
-농사회 투어

-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만남을 통해 농 문화를 전승

- 농인강사의 조건: 농 
정체성, 수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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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농 어르신과의 만남을 통해 

수어, 농사회, 농역사 등 농 
문화의 변천을 이해한다.

- 선배의 삶을 통해 농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낀다.

건강한 이해/ 농사회, 
농교육의 경험 필수/ 
장년 이상 층의 연령
이 적합함.

- 농 아동이나 농 청소
년과 진행할 경우 부
진행자가 수어의 전달 
역할을 겸할 것

④ 농 
정체성_
농인답게 
살아가기

- 오프라인 강좌: 1강좌 3회기
/ 1회기 3시간/ 분기별 1강
좌, 총 4강좌 개설

- 농인강사 
- 이론 강의를 병행하되 

농 정체성이 개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할 것

- 참여자 간의 긍정적 
역동이 일어나도록 참
여자 중심의 토론, 경
험 나눔을 유도할 것

- 자조 모임을 형성하고 
다른 회기의 모임과도 
연계가 지속될 수 있
도록 지지할 것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
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
검증 혹은 개발 
필요)
 
자아존중감, 
농 정체성 유형
검사

-설문조사보다
는 인터뷰 형식
의 평가를 수행

- 농 정체성의 유형별 구체적 
사례들을 이해하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

-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고, 언어적 소수자로서 당
당한 삶을 위한 자존감을 갖
는다.

- 한국의 농 정체성 현황을 진
단하고, 다른 농인들을 지지
할 수 있다. 

- 참여자들 간의 자조 모임을 
형성할 수 있다.

⑤ 우리 함께
Think New!

- 오프라인 강좌: 1강좌 5회기
/ 1~4회기: 각 2시간/ 5회
기: 2박 3일 실습 

- 4회기 동안의 이론과 
토론수업 후 5회기 차 
를 여행 형태로 실습
함

- 실제적인 농 정체성을 
실험, 실천할 수 있도
록 여행 실습 중에 다
양한 과제와 상황을 
제시함

- 5회기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은 전적으로 참여
자들 중심으로 진행하
며, 진행자(강사)는 이
를 관찰하여 종결 시 
참여자와 함께 평가함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
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
검증 혹은 개발 
필요)

-자아존중감, 
농 정체성 유형
검사
-설문조사보다
는 인터뷰 형식
의 평가를 추천
함

- 사회통합의 현장에서 농 정
체성을 실천할 수 있다.

- 청인과의 관계, 일반사회에
서의 문제 등 다양한 상황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 
할 수 있다.

- 4회기 동안의 이론과 토론수
업 후 5회기 차에서는 여행 
형태로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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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한국수어 프로그램을 통해 수어를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이 아닌 한국

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언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어

의 이론적 특성은 물론 수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인의 

풍성한 언어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 청인 대상으로 수어를 보급함으로써 농인 및 수어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을 갖고 농인(농인 가족 등)은 청인의 문화와 언어적 특성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의 세부 주제의 특성에 맞춰 교육 방식과 대상에 차별화를 두

어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언어로 인식하게 하며 농

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본방침

  ○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제시한다.

  ○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수어 예문과 한국어 예문과의 비교․분석을 

영역2  한국수어의 이해 
과정 활동명 비고

기본교육과정 
① 언어로서의 수어
② 수어 첫걸음
③ 일상 생활 속 수어

전체교육은 오프라인/온라
인강좌 제공

특화교육과정 

① 언어로서의 수어(심화과정)
② 농인과 소통하는 생생한 수어 알기 
③ 수어로 책읽기- 수어낭독회
④ 나의 언어를 찾아서
⑤ 농아기의 언어를 배워요 (베이비사인)
⑥ 수어문학: 시/산문/유머/이야기하기
⑦ 나의 언어 바르게 알기
⑧ 나의 언어 옛 모습 알기
⑨ 나의 언어 깊게 알기

청인 대상 
청인 대상
농인 전  연령
중도 실청, 구화 사용자 대상
청인 부모
농인
농인
농청년
농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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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시한다.

  ○ 의사소통수단뿐만 아니라 문학적 표현의 도구이기도 한 수어를 문학 

작품 등 미적 기능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 주제와 대상자에 따라 강의 전달 방식과 강의안을 별도로 구성한다.

3. 활동별 운영계획

 1) 기본교육과정

활동명 성과목표 운영 방침 평가

① 
언어로서의 

수어

- 농인의 언어로서 한국수
어를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수어 또는 음
성언어와 수어의 차이점
을 이해한다.

- 농·청인 강사 팀티칭 
- 온라인 강좌 시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
- 오프라인 강좌는 참여자들이 

강사의 정보(농/청)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함.

-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수어
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시키
기 위한 교안 개발을 사전에 
완수하여야 함.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② 수어 
첫걸음

- 기초 수어를 안다.
- 기초 수어를 통해 농인

과 농 문화 등의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농인을 사회문화적 관점
에서 이해할 수 있다.

- 강사는 청·농인 무관
- 단, 농인 강사의 경우 청인 

보조 강사의 수어통역 개입
을 탄력적으로 함

- 대상 연령에 맞는 애니메이
션과 이야기하기는 모든 강
좌에 공통으로 사용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조사 
비교 조사

(연령에 맞게 
평가방법 

적용)

③ 일상 
생활 속 

수어

- 일상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어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 일상에서 필요한 어휘 
를 익힐 수 있다

- 농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
민을 대상으로 함.

- 상황별, 장소별. 연령별로 사
용할 수 있는 회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함.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조사 
비교 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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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화교육과정

활동명 성과목표 운영 방침 평가

① 
언어로서의 

수어
-심화과정

- 수어의 언어적 특성, 구
성요소, 문법적 특징 등
을  심도 있게 이해한다. 

- 주 강사는 언어에 대한 이해
가 있는 농인으로 함.

- 수어교실이 아닌 수어의 언
어적 접근에 초점을 두도록 
할 것.

- 참여자가 수어를 언어로 인
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관
련 자료 및 교재를 개발할 
것.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② 농인과 
소통하는 
생생한 

수어 알기

- 한국수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수어의 구조와 문
법적 특징을 심도 있게 
이해한다.

- 다양한 문장 구조를 가
진 긴 이야기를 수어 구
조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주 강사는 언어에 대한 이해
가 있는 농인으로 함.

- 생활 속에서 농인이 사용하
는 수어를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어
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둘 것.

- 하나의 이야기를 긴 이야기
를 수어 구조로 구성하여 이
야기하는 훈련에 초점을 들 
것.

- 생생한 수어를 익힐 수 있도
록 관련 동영상 제작을 위해 
다양한 소재의 교재를 개발 
할 것.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③ 수어로 
책읽기

-
수어낭독회

- 수어의 문학적 표현을  
탐색하고 공유한다.

- 한국수어의 예술적 기능
을 이해한다.

- 수어구연을 통해 문학작
품을 이해한다.

-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
심을 갖는다.

- 수어구연이 수화통역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구연가는 농인/청인 무관하
나 두 가지 언어의 문학적  
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는 사람이어야 함.

- 농인 구연가의 경우 청인 통
역사를 통해 거울 통역 방식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매 회기마다 참여자가 내용
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줄 것.

독서흥미도, 
만족도 검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필요)

④ 나의 - 음성언어와 수어의 차이 - 수어의 언어성과 언어적 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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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찾아서

점을 이해한다.
- 농인의 모어로서 수어를 

인식한다.

위에 대한 다양한 근거 자료
를 제시할 것

- 구화로 소통하는 것과 수어
로 소통하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이고 실제적
으로 구성할 것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⑤ 
농아기의 
언어를 
배워요
(베이비 
사인)

- 수어의 특성과 수어가 
농 아동의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한다.

- 수어를 통한 언어발달의 
과정을 이해한다.

- 발화가 되기 이전의 청
인아동과 부모의 소통수
단으로 수어를 제시한다.

- 농아기의 언어발달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
시할 것.

- 수어의 언어성에 대한 언어
학적·신경학적 근거들을 제
시할 것.

- 언어지연 및 언어습득의 결
정적 시기 등 수어 습득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교재
에 담을 것.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⑥
수어문학

:시,산문,유
머,이야기

하기

- 다양한 문학적 기본 이
론을 익힌다.

- 수어를 통한 다양한 문
학적인 시도들을 접하고 
활용한다.

- 문학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룰 것

- 수어를 통한 언어 유희를 체
험할 수 있도록 참여자와 강
사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것

-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것
- 이야기하기의 경우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이야기하기 
이후 강사는 참여자와 주제
를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할 
것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⑦~⑨
나의 언어
바르게/ 옛 
모습/ 깊게 

알기

- 수어를 모어로서 인식하
고 그에 대한 학문적 근
거를 이해한다.

- 수어의 어원 및 역사적 
변천에 대해 안다.

- 한국수어의 풍부한 사용
을 위하여 관용적 표현 
등 다양한 고급 표현을 
쓸 수 있다.

- 주 강사는 농인으로 하되 언
어학강의에 한하여 부분적으
로 청인강사와 협업이 가능
하도록 함.

- 수어와 음성언어 간의 언어
적 차이와 동등한 지위를 이
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토
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함.

- 옛 모습 알기의 경우 농 어
르신을 주 강사 혹은 보조 
강사로 섭외하여 수어의 변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인식도 

비교조사

(관련 척도 
재검증 혹은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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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를 알고 수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뿐 아
니라 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수어 표현이 공
유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
할 것.





  1. 사업의 성격 및 목표

  2. 참여 대상

  3. 운영 형태(강사 주도/참여자 주도)

  4. 운영 절차 및 방법

  5. 주요 내용

  6. 주요 성과

  7. 운영 시 유의사항

  8. 만족도 조사 결과

Ⅴ.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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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성격과 목표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어와 농인의 특성 및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 농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농인과 언어로서의 한국

수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2. 참여 대상

◦ 본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지역사회 청인들로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3. 운영 형태

◦ 단회기 프로그램은 농인 강사와 수어 초급자 또는 수어를 전혀 모르

는 참여자의 만남이므로 강사 주도형으로 강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

다면 다소 분위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대상에 따라 게임을 통한 

수어 익히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참여자 주도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 다회기 프로그램은 회기가 반복되면서 강사 주도와 학습자 주도형이 

적절히 배합되어 운영되었다. 다회기 프로그램 중 농인 학생과 청인 

학생이 함께하는 수어교육에서는 청인에게 농인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교환하는 참여자 중심의 수업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 무엇보다 언어교육의 최대 목표는 의사소통능력 배양이므로 원활한 

Ⅴ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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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위해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강사가 선택하여 운영

하게 되었다.

4. 운영 절차 및 방법

◦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교육을 희망하는 곳에 찾아가서 진행

하는 수업으로 총 30회기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었다.

◦ 기관의 성격, 참가자의 수어학습 유무, 연령 등으로 대상자 범주를 정

하고, 하나의 유형에 집중되지 않도록 파견 기관을 조정하여 확정하

였다.

◦ 본 프로그램이 찾아간 곳은 어린이집, 고등학교, 대학교, 복지관, 도서

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며 영유아,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공무원, 장

애인 등 그 대상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 대상 기관이 결정되면 대상자 유형을 파악한 후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농인 강사에게 강의를 의뢰하였다.

◦ 농인 강사는 사전에 구체적인 교육 목표에 대해 연구진과 공유한 후, 

강의자료, 강의방법 등을 기획하였다.

◦ 학습자의 연령, 수어에 대한 배경지식 정도를 고려한 주제 및 교육방

법으로 운영을 실시하였다.

◦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모든 프로그램 진행은 농인 강사, 농

인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으며, 청인 연구진은 프로

그램의 기획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 단, 다회기 프로그램에서는 수어 원어민 농인과 수어 교육 전문 청인 

강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진행(서울도서관)하는 형태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진의 필요에 따라 수어통역을 적절하게 지원하

는 형태로 진행(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되기도 하

였다.

◦ 단회기 프로그램은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1회 

최소 20분에서 최대 120분으로 운영되는 단기 행사성 홍보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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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 10회 운영하였다.

◦ 다회기 프로그램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

다.’와 ‘청인 학생과 농인 학생이 함께하는 수어교실’ 두 가지 프

로그램이 각각 10회기로 진행, 구체적인 진행내용은 다음 <표 Ⅴ-1>과 

같다.

<표 Ⅴ-1>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단기성 
10회 프로그램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유아~성인 대상

10회기 프로그램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성인 대상

10회기 프로그램 “청인 학생과 농인 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청소년 대상
농·청인 청소년

합동 수업

◦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 평가지와 진행자 평가지를 통해 수업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주요 내용

5.1. 단회기 프로그램

5.1.1. 운영 일정 및 주요 내용

◦ 본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

다. 참여 인원은 최소 4명부터 최대 75명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총 참여 누적인원은 청인 총 2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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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단회기 프로그램 주요 일정

순
일정
(시간)

기관
대상
(인원)

주요내용 강사

1 5/29(월)
10:00-11:30 동작구수어통역센터 지역주민

6명 농 체험 박재현

2 5/29(월)
17:00-18:00 연세대학교 대학생

58명
수어 동화 및 

게임을 통한 수어에 
대한 이해

김태욱

3
6/16(금)

11:00-11:20
(10:30-12:0

0)

강남대학교
해외 우수교육기관 

연계 
국제학술세미나

교수
대학생

(외국인)
75명

수어로 살아가는 
농인의 삶 정원철

4 6/20(화)
10:30-11:00 해야해야어린이집

영유아
6,7세
30명 놀이를 통한 수어의 

언어적 자극 활동
김민경
김주희

5 6/20(화)
13:00-13:30 동화나라어린이집 영유아

16명

6 6/27(화)
18:00-20:00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지역주민

6명
(참관 
2명)

농인의 이해와 수어 김명숙

7 6/28(수)
17:00-19:00 금천교육복지센터

직원
지역주민

4명
(참관 
2명)

농인의 삶 황은진

8 7/20(목)
14:00-16:00 서울도서관

도서관
직원
11명

시각언어 수어 
그리고 농 문화

손천식
엄미숙

9 9/29(금)
13:00-15:00 금천고등학교 고등학생

30명 농 문화의 이해 이재란 
정원철

10 10/28(토)
10:00-12:00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자원봉사
자 25명 농 문화의 이해 박재현



V.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153

5.1.2. 주요 내용 및 활동 

◦ 프로그램 제목이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로 이에 따라 프로그

램 내용은 크게 ‘한국수어의 기초 이해’, ‘농인과 농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Ⅴ-3> 단회기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대상자 유형 주제 세부 내용

유아
놀이를 통한 
수어의 언어적 자극

- 나라별 특징과 인사법을 이용한 농
인 나라와 수어 ‘안녕하세요’
- 수어 가위바위보를 이용한 동물 이
름 맞추기
-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이용한 
의사소통 게임 ‘파랑/분홍 주세요’

청소년
게임을 통한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해

- 제스처로 전달한 어휘를 맞추는 ‘방
게임’을 통해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
해를 도움

대학생

수어로 살아가는
농인의 삶

- 한국과 외국에서의 농인의 직업생
활을 비교한 영상
- 수어통역사의 통역 형태와 농인의 
이해

수어 동화 이해하기
- <토끼와 거북>과 같은 짧은 동화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게임을 통해 농인 
체험과 인식 전환

성인 농인의 삶

- 농인의 생활에서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소통
- 누군가를 부르거나,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열쇠가 없는 청인 가족이 초
인종을 누를 때, 화장실에 준비물이 
없을 때 등등

청소년기 이상 
성인 대상

농 체험

- 참가자에게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
미지를 글로 작성 → 귀마개나 헤드폰
을 이용한 ‘청각장애’ 체험 실시 → 
‘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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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지역사회 시민들이 한국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강의 위주가 아닌 공연과 게임을 포

함하였으며, 참여자가 직·간접적으로 농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형태로 구성하였다.

◦ 이를 위해 강사진을 현재 농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농인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각 회기별 참여대상에 

따라 청인 연구진과 농인 강사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였

다. 

<표 Ⅴ-4> 프로그램 강사진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10회기 박재현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농영화감독

2회기 김태욱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송파구지부 
청각장애인 통역사

3회기 정원철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금천구지부 
청각장애인 통역사 9회기 지원

4-5회기 김민경 소보사 반짝반짝 어린이집 교사 청인 보조
(김주희)

6회기 황은진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강사
7회기 김명숙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강사
8회기 손천식 목사 청인 보조

(엄미숙)
9회기 이재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강사 농인 보조

(정원철)

작성한 후 변화된 인식을 체험함.

농 문화의 이해
- 시각언어의 형성 원리를 통한 간단
한 수어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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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장면

동작구수어통역센터 연세대학교

강남대학교 해야해야어린이집1

해야해야어린이집2 동화나라어린이집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금천교육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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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단회기 프로그램 활동 모습

5.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운영 

5.2.1. 운영 일정

◦ 일  정 : 6/21(수) ~ 8/23(수) 19:00-20:30

◦ 장  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대  상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사전 신청자 20명

◦ 강  사 : 손천식(농)·엄미숙(청)

◦ 교  재 : 주교재 ‘The 쉽고, 재미있는 수화(김현철 외, 2010)’

◦ 연구진 지원

   - 관찰 및 수어통역 : 송미연

   - 촬영 : 황창호

◦ 서울도서관 지원 : 신명진 주임, 이현희 주임

◦ 주차별 지도 계획

서울도서관 금천고등학교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1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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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다회기 프로그램Ⅰ의 주차별 지도계획
차

시

일시

참석인원
단원명 주요 내용 

1
6/21(수)

20명
오리엔테이션
시각언어 수어

▣ 사물의 모습, 움직임, 자연현상을 시각화하기
▣ 시각언어인 수어의 특성 이해하기
▣ 농 문화1: 시각적 표현인 ‘있다, 없다’와 연관된 
표현들 

2
6/28(수)

18명
만나서 

반가워요

▣ 농인과 청인이 만나 처음 인사하기
▣ 지문자 학습: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 말하기
▣ 농 문화2: 농인들의 수어 이름 

3
7/5(수)
16명

자주 연락 
나눕시다

▣ 지숫자 학습
▣ 나이와 휴대폰 번호를 묻고 대답하기 
▣ 농 문화3: 농인들이 사용하는 통신수단

4
7/12(수)

15명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 가족 관련 호칭과 어휘 표현하기
▣ 나의 가족을 소개하기
▣ 농 문화4: 농인이 부를 때, 농인을 부를 때의 
행동양식
▣ 농유머Quiz: 농인이 농친구의 집 찾기 

5 
7/19(수)

16명
서울 도서관을 
소개해 주세요

▣ 도서관 이용시간(요일, 휴일, 오전, 오후) 표현하기
▣ 각 층의 자료실 소개하기
▣ 농 문화5: 농인 관련 영화와 CODA

6 
7/26(수)

15명

도서관 
이용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 도서 대출과 반납에 대해 표현하기
▣ 도서 종류와 장애인 자료실 이용 방법 알기
▣ 농 문화6: 농인이 읽는 수어 영상 도서 

7 
8/2(수)
14명

무엇을 
좋아합니까?

▣ 좋아하는 음식을 묻고 대답하기
▣ 취미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
▣ 농 문화7: 수어통역사(청인, 농인), 수화통역사 
시험
▣ 농유머Quiz: 농인이 죽을 때 가져가고 싶은 것

8 
8/9(수)
14명

머리가 아파요

▣ 아픈 부위와 아픈 증상에 대해 말하기
▣ 병원 관련 기본 어휘 학습하기
▣ 농 문화8: 농인과 예술(미술계, 연극계, 음악계, 
무용계 등)
▣ 농유머Quiz: 농인과 청인의 서로 다른 똥  

9 
8/16(수)

13명
수어실기시험

▣ 대화문 5가지 중 한 가지 표현하기(발표)
▣ 농 문화 10가지 중 한 가지 표현하기(발표)
▣ 수어로 제시되는 문제를 한국어로 쓰기(지필)
▣ 농 문화9: 보청기와 인공와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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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주요 내용 및 활동 모습

◦ 수업 내용은 크게 ‘농사회와 농 문화의 이해’, ‘수어의 언어적 특

징’, ‘수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어휘와 회화 학

습’의 세 가지 틀에서 진행되었다.

◦ ‘농사회와 농 문화의 이해’에 관한 주요 내용

   - 수어 이름, 농인의 통신수단, 농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행동양식, 유

머 ‘농인의 농인 친구집 찾아가기’에 관한 퀴즈, 농인 관련 영화와 

코다, 농인이 읽는 수어 영상 도서, 수화통역사 제도, 농인 예술 활동, 

보청기와 인공와우 등을 통해 농인이 사회를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핵심 현안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이루어졌다.

   - 농사회와 농 문화의 이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청인 선생님이 진

행하였고, 각 영역에서 농인의 직접적인 경험 등에 관한 보충이 필요

할 때는 농인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 ‘수어의 언어적 특징’에 관한 주요 내용

   - 첫 번째 수업에서는 ‘사물의 모습, 움직임, 자연현상을 시각화해 보

기’를 통하여 학습자 개인의 머릿속 이미지와 손의 모양, 손의 움직

임, 손의 방향 등의 쓰임에 대한 직관을 학습하였고, 이를 통해 수어

의 조어 특징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 ‘있다’와 ‘없다’, ‘괜찮다’ 등의 수어 활용을 통해 국어에 귀

속된 언어가 아닌 수어가 하나의 독립된 언어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 ‘수어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어휘와 회화 학습’

10 
8/23(수)

13명
무엇을 타고 
다닙니까?

▣ 여러 가지 교통수단 말하기
▣ 출발지와 도착지 등 장소 말하기
▣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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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자기소개, 가족소개, 도서관 이용방법과 도서대출,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 아픈 부위와 증상’을 주제로 한 어휘와 회화문을 학습

한 후 실제로 역할을 나누어 대화 연습을 하였다.

   - 8차시까지 배운 수어를 토대로 2명씩 짝을 지어 사전에 연습한 대화

문을 실습하기, 농인의 수어문을 보고 받아쓰기와 학습한 농 문화를 

학습자가 설명하기 등의 3가지 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화문 

실습은 의미의 정확성, 유창성, 비수지신호(NMS)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다.

   - 마지막 시간에는 교통 수단 이용에 관한 수어 표현을 학습한 후 수료

식을 실시하였다. 수료평가를 통해 4명의 참가자가 우수상을 수상하

였으며, 총 15명의 참가자가 수료하였다.

◦ 주요 장면

‘시각언어 수어의 특징 이해하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열의’

‘매 주차 동기유발을 위한 반복학습’ ‘대화실습을 통한 반복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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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다회기 프로그램 Ⅰ의 주요 활동

5.3. 다회기 프로그램 II ‘청인학생과 농인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운영 

5.3.1. 운영 일정

◦ 일  정 : 6/15(목) ~ 11/9(목) 14:00-16:00

◦ 장  소 :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대안학교 교실 및 산책로

◦ 대  상 : 대안학교 학생 15명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대안학교 농학생 5명

            재미난아이들 대안학교 청인학생 10명

◦ 강  사 : 정우현(농)

   - 보조강사 : 유현주(농), 박상욱(농)

◦ 교  재 : 없음

‘강사의 표현력에 동화되다’
원어민과 모어 강사의 합동수업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농인’ 
실제 사례를 통한 전달 학습

‘농 문화5: 농인 관련 영화와 CODA’ 수어 퀴즈를 통한 농 유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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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지원

   - 관찰 및 수어통역 : 김주희

◦ 참관인 : 재미난아이들 대안학교 청인 교사 2명

◦ 주차별 지도계획

<표 Ⅴ-6> 다회기 프로그램Ⅱ의 주차별 지도계획
차
시

일시
참석인원 단원명 주요 내용 

1 6/15(목)
13명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 규칙 정하기
▣ ‘농인은 누구일까?’
▣ ‘수어란 무엇일까?’

2 6/22(목)
13명

내가 좋아하는 
음식

▣ 언어교환(수어/글 배우기) : 음식
▣ 놀이 – 한글과 수어로 소통하며 조별 게임 

3 6/29(목)
13명

학교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

언어교환
▣ (수어/글 배우기) : 공간, 별, 다양한 명사들
▣ 놀이 – 한글과 수어로 소통하며 빙고 게임

4 7/6(목)
13명

옛날이야기
수어배우기

▣ 토끼와 거북이, 아기돼지 삼형제
▣ 놀이 – 수어구연 보고 이야기 맞추기

5 7/13(목)
13명

너의 생일은?
너의 나이는?

▣ 언어교환(수어/글 배우기) : 지숫자
▣ 놀이 – 생일 맞추기, 3.6.9

6 9/21(목)
13명 어떤 맛일까? ▣ 과자칵테일 맛보고 맛에 관한 수어 익히기

   (놀이를 설명할 때에만 통역 실시)

7 9/28(목)
13명 다 같이 놀자

▣ 공원에서 놀기
▣ 수어배우기 - 운동 / 요리의 종류
▣ 놀이 - 5인조 스피드 퀴즈 / 빙고
   (놀이를 설명할 때에만 통역 있음)

8 10/12(목)
13명 릴레이 동화 ▣ 아기돼지 삼형제, 금도끼은도끼 등 동화를 

릴레이로 구연하기(조별로 농교사 배치)

9 10/19(목)
13명 함께 걷기 ▣ 둘레길 걷기 / 언어교환(수어/글 배우기) - 

자연(주의사항 전달시에만 통역 실시)

10 11/9(목)
13명 종결 파티

▣ 다르지만 같은 우리! 함께 가자!
▣ 장애인식 진단 조사
▣ 청인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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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주요 내용 및 활동

◦ 본 활동의 1차 목적은 청인 초등학생의 농인에 대한 인식개선, 수어 및 

농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립이며, 농인과 수어에 대해 긍정적인 인

식을 갖는 것이며, 농학생들의 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청인 사회로의 

긍정적 사회통합을 2차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 주강사는 농인 1명이나 보조강사로 농인 3명, 수어통역 및 진행으로 김

주희 연구원이 함께 하였다.

◦ 10회기 활동은 모두 수어로 진행하되, 수어 및 농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활동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들은 수어통역이 진행되었다.

◦ 수업방식은 ‘놀이’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언어교육에서도 연

령이 어린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교수 방식으로 검증되었다. 주요 활동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7> 다회기 프로그램Ⅱ의 주요 활동 및 내용
주요 활동 세부내용 수업의 주된 내용 및 관련 차시

농인과 

수어의 이해 

만남 및 체험을 

통한 농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체득하기 

1차시: 오리엔테이션 (1차시)

∙자기소개, 규칙 정하기

∙‘농인은 누구일까?’

∙‘수어란 무엇일까?’

놀이를 통해 농 문화 익히기

5차시: 너의 생일은?

∙언어교환 (수어/글 배우기) : 지숫자

∙놀이 – 생일 맞추기, 3.6.9

7차시: 다 같이 놀자

∙공원에서 놀기

∙수어배우기 - 운동 / 요리의 종류

∙놀이 - 5인조 스피드 퀴즈 / 빙고

9차시: 함께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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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1주차(6/15) 오리엔테이션 2주차(6/22) 내가 좋아하는 음식

3주차(6/29) 학교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 5주차(7/13) 생일 맞추기, 지숫자 학습

∙둘레길 걷기 

언어교환 (수어/글 배우기) - 자연

수어의 

시각적 특성 

: 주변의 

물건을 활용

문화/언어 상호 

교환을 통한 수어 

익히기

수어의 시각적 특성이 강조된 어휘학습 

2차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언어교환 (수어/글 배우기) : 음식

∙놀이 – 한글과 수어로 소통하며 조별 게임

3차시: 학교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

∙(수어/글 배우기) : 공간, 별, 다양한 명사들

∙놀이 – 한글과 수어로 소통하며 빙고 게임

6차시: 어떤 맛일까?

∙과자칵테일 맛보고 맛에 관한 수어 익히기

수어의 

언어적 특성 

: 

수어이야기

동화 수어구연을 

통해 수어 익히기

4차시: 옛날이야기 수어 배우기

∙토끼와 거북이, 아기돼지 삼형제

∙놀이 – 수어구연 보고 이야기 맞추기

8차시: 동화 릴레이

∙아기돼지 삼형제 , 금도끼은도끼 등 동화를 릴레

이로 구연하기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164

4주차(7/6) 수어구연 보고 이야기 맞추기

6주차(9/21) 어떤 맛일까?

7주차 (9/28) 다 같이 놀자. (5인조 스피드퀴즈)

8주차 10/12(목) 릴레이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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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다회기 프로그램 II 활동 모습

6. 주요 성과

6.1. 단회기 프로그램

◦ 참여 대상은 크게 수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초교육 등을 경험한 

경우와 사전에 전혀 수어나 농인을 접해본 적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

다. 수어 교육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경우 대체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고 즐겁게 수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표현하였으며, 사전에 수어

나 농인을 접해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농인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와 

참여형 활동을 통해 농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냈

다.

9주차(10/19) 함께 걷기

10주차 (11/9) 종결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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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회기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수어와 농인에 대한 관심 확대와 수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효과가 있었다.

◦ 따라서 학습자가 농 문화와 수어를 학습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수어교육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 학습자의 참여 동기, 대상자의 연령, 강사의 강의 목표, 현장의 분위

기 등에 의해 프로그램을 달리 진행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인 경우 학습

동기가 낮은 참여자가 많이 분포하였음. 이 경우 몸으로 하는 게임

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음.

◦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인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 대상이 유아이므로 직접적인 만족도 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진

행자 및 관찰자의 관찰에 의한 성과임.

   - 아동의 반응에서 ‘수어’를 병리학적인 장애 개념과 연결하는 것

이 아닌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인식하고 놀이로 접근하는 것에 즐

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6.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 생활 중심 교육내용에서 벗어나 농사회와 농 문화에 관한 내용을 교

육목표와 평가요소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수어문화학교에

서 운영될 중장기 수어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 학습자는 수어를 어휘나 문장을 번역하는 형태로 배우는 것이 아니

라, 농 문화와 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농인에 

대한 오해나 편견의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함.

◦ 농인 자신의 모어인 수어 사용자이면서 언어학적 교수 경험이 풍부한 

농인과 청인 강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수어와 농 문화의 이해를 고취

시킬 수 있었다.

   - 수어의 시각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수어소를 배우

며 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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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인 강사의 설명과 농인 강사의 시연 강연은 학습자로 하여금 수

동적 보는 학습이 아닌 능동적인 참여 학습으로 유도함.

◦ 강의 초기에는 수어에 대한 다년 간의 언어학적 강의 경험을 지닌 농

인 강사와 청인 강사에 의해 교수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직접적인 교

수방법으로 지도하였다. 강의 중·후반부에는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

하는 의사소통 교수법을 통해 상호작용 촉진과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 평가 요소에 기존 수어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받아쓰기뿐 아니

라 수행능력 평가, 농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함으로써 수업 

목표에 대한 학습자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여자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갖게 되었다.

6.3. 다회기 프로그램 II ‘청인 학생과 농인 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운영 

◦ 건강한 사회통합, 즉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가 아닌 양측의 문화를 대

등한 관계로 보고 서로의 차이를 ‘다름’으로 인지하고 수용하는 사

회통합의 좋은 모델을 발견하였다.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농인을 인식하는 것은 연령대가 높아질수

록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프

로그램을 통해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농인을 인식하고 수어를 온전

한 언어로 받아들이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긍정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강사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참여자 중심의 수업, 놀이를 통한 

수어학습, 청인에게 농인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서로가 문화

와 언어를 교환하는 방식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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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점

7.1. 단회기 프로그램

◦ 농인 강사진의 주도적인 역할

   - 평소 농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던 대다수의 참여자들에게 농인 

강사는 농인을 만나는 첫 경험이자 농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

는 계기가 되었다.

   - 농인 강사는 한국수어 원어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1회

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이를 참여자들에게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 농인이 강사를 하게 되는 경우 참여자들은 농인을 시혜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청인과 동등한 존재로 보고, 나아가 수어를 학습함

에 있어서 수어를 언어로, 농인을 언어를 가진 자주적인 존재로 자

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 음성통역의 필요성과 청인 강사진의 역할

   -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한 소개와 농인 강사에 대한 소개 등 프로그

램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있어 청인 강사진의 보조가 요구된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90% 이상 농인 강사진의 강

의가 가능하였으나, 영유아와 청소년의 경우 음성통역을 하는 보조

자로서의 청인 강사가 부족하여 청인 강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인 유아동들은 긴 시간 시각언어만으로 집중하는 것이 어려

울 수 있고, 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리자극이 필요할 

때도 있다. 단, 수어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적절하게 음성

통역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어에 대한 저변 확대가 목표인 만큼 연령

대를 다양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된 프로그램 진

행이 필요



V.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169

   -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인식 개선 효과가 높다(유아, 초등학생).

   - 단회기 프로그램을 통한 수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로 즉각적인 

수어교육과 연계됨으로써 저변 확대의 효과가 높다(청소년기 이상

부터 성인).

◦ 대상자에 따라 수업 시간과 내용을 다양화하여 계획안을 구성

   -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20분 내로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놀이 중심의 수업내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 청소년기 이상 성인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동기가 중요한 요소이므

로 시·청각적으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가 필요

하다.

◦ 체험 위주의 활동

   - 농 문화 체험을 위해 1회기에는 귀마개를, 10회기에는 귀마개와 헤

드셋을 동시에 착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잠시 동안이지

만 농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수어를 바디보디랭귀지가 아닌 ‘언어’로서 이해하도록 하되 재미

있는 놀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농인과 수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

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의식보다 놀이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자연스런 접근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수어를 제스처가 아닌 ‘언어’로서 이해하는 학습내용 요소포함

   - 의무교육 형태로 참여하여 동기가 낮은 참여자의 경우 몸으로 어휘

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게임’에서 흥미를 보이며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가 제스처의 일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인식 개선용 프로그램이더라도 수어의 언

어학적인 개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170

7.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ㅇ 한국수어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전제

   -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10회기 수업의 만족도 조사 및 참여

자 인식 분석에서 학습자의 50%가 이미 수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그에 반해 소수의 학생들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수어 교육 실시

기관(한국농아인협회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수어에 대한 접

근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서울도서관과 같은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에서의 수어교육 실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ㅇ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프로그램 확대

   - 농인 강사는 원어민으로서의 수어 표현력과 비수지신호 전달, 자연

스러운 대화 유도를, 청인 강사는 수어의 언어적 특성과 농 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를 전담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특

히, 청인 강사의 설명에 덧붙여진 농인 강사의 에피소드가 농·청 

콤비조합 강사의 전달력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강

한 동기 유발의 효과를 가져왔다.

   - 1회 차 수업에서 제시된 시각화 수업에서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제시된 그림을 보고 그림

을 모방한 동작을 농인 강사가 확인한 후 농인 강사가 직접 동작

을 시연해 보여주면 청인 강사는 수어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을 음성언어로 보충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시켰

다.

ㅇ 최적의 교수방법 및 내용 적용

   - 제2언어교육으로서의 효과적인 수어교육을 위해서 수어가 반영하는 

농사회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매 회기마다 농사

회에서 두드러진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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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다.

   - 가장 큰 반응을 보인 농사회, 농 문화 요소는 ‘농인’이라는 호칭, 

‘청각장애인 통역사(농통역사)’의 역할, 농 관련 영화 및 영화에 

등장하는 농부모의 자녀 ‘코다’, 농 유머를 통해 듣지 못하는 것

을 스스로 해학적으로 풀어낸 농인의 삶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 수어교육에서 농·청인 강사의 단 1회의 시각화 수업에서도 음성언

어를 배제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성인 참가자들이 수어의 언어적 특

징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

어의 조어방법 및 공간에 대한 인식을 돕는 것은 청인 강사의 언어

적 설명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문법적인 요소까지 전달하기에는 10

회기라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랐다. 문법적인 요소는 많은 언어 노

출을 통해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인적인 노력과 다양한 수

어교육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기존 수어교육 프

로그램과 차별화된 수준(초급, 중급, 고급)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참가자 인식의 변화

   - 만족도 조사에서 90%가 넘는 참가자들이 수어를 언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10회기의 짧은 수업이었고 실제 회화에 사용하기에

는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수어의 언어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농인을 청인과는 다른 언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ㅇ 향후 실제 운영 시 고려해야 될 내용

   - 농·청인 강사의 공동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농인 강사 중심 체제

로 운영할지에 따라 진행 방법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 농·청인 강사 공동체제로 운영할 때, 청인 강사가 농 문화를 설명

하는 동안 농인 강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수어통역사의 배

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 농인 강사 중심 체제로 운영할 때는 수어통역사의 음성통역이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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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소에 가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절이 필요하며, 강의에 투입되는 

수어통역사의 역할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농인 강사의 이미지가 농인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강사의 기본적인 자질이기는 하나, 농인 강사 

출강 시 특히 단정한 외모에 유의해야 하겠다.

   -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본 프로그램에서는 최적의 전문 강사가 투

입될 수 있었으나,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어의 언어학

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 앞서 전문 강사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

고 있는 한국수어교원 양성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강사풀이 마련

되어야 한다.

   - 수어교재는 교수방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

는 수어교재의 92.6%가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어의 언어

적 기능을 제시하기보다는 한국어 단어나 문장을 제시해 놓은 수어 

어휘에 편중된 교재가 대부분(이희선, 2005)이다. 최근 언어학적 지

식과 농 문화를 겸비한 교재들이 간헐적으로 출판되고 있지만, 대

상자와 연령 및 수업 목표에 맞게 구성된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교

수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수자료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7.3. 다회기 프로그램 II ‘청인 학생과 농인 학생이 함께 

하는 수어교실’ 운영 

◦ 농인과 청인 학생의 적절한 비율로 구성

   - 농인과 청인의 수가 비슷할 경우 문화, 언어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

어나지 않기 때문에 농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청인 학생 수가 우세할 경우 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방식이 무엇인

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업을 주도하는 언어에 의해 학생들의 역동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 가능한 농인 당사자가 수업을 수어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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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대상의 수어수업이 놀이방식으로 진행될 때 효과적임

   -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방식

이 효과적이다. 

   - 또한 놀이는 장애 유무, 의사소통의 한계를 뛰어넘어 또래집단이 

쉽게 친밀해질 수 있는 요소이다. 

   - 따라서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수어교실에는 적합한 방식

이다.

◦ 놀이 학습 설계 시 유의점

   - 한국어(한글)나 청각 기능 활용을 전제하는 놀이는 배제한 프로그램

으로 설계해야 한다. 

   - 청각장애가 인지장애로 오해받지 않도록 한쪽 언어에 치우쳐 놀이

가 진행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다만, 언어 교류가 주된 시간일 경우 농인은 수어를, 청인은 한국어

(한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로의 언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

계해야 한다.

   - 놀이의 설명이나 피드백은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여자

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진행은 농인이, 청인의 통역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개입

   - 수업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음성통역의 양을 조율해야 한다.

   - 첫 수업은 수어의 시각화를 강조하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는 수

어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언어를 배제한 환경이 효과적이므로 음

성통역이 없이 수어로만 진행한다.

   - 반면 수업의 방식이 사전에 잘 설명되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음

성통역을 병행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청각 자극을 최소화하고 시각적인 활동을 할 때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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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화 사용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 언어교류를 하는 동안은 구화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언어교류를 하는 시간에 구화를 사용할 경우 수어가 음성언어의 영

향을 받기 쉬우며, 무엇보다 구화를 사용하지 않는 농학생의 참여

가 소극적이 될 수 있다. 

   - 청인 참여자 역시 구화가 가능한 이들에게 의존하여 프로그램의 목

적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 

8. 만족도 조사결과

8.1. 단회기 프로그램

◦ 각 회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각 참여자를 대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연령을 질문하였으며, 만족도는 ‘충분

한 정보 제공’, ‘장소의 쾌적성’, ‘프로그램의 수준’, ‘운영의 

충실도’, ‘강사의 전달력’, ‘타인에게 추천 여부’, ‘전반적 만

족도’ 등 크게 7가지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유익했거

나 좋은 점’, ‘부족하거나 개선될 점’, ‘소감이나 기타의견’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 그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4회기와 5회기를 제외한 총 8차례의 21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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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인구학적 특성과 만족도 기술통계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성별 215 1.00 2.00 1.6651 .47305
연령 213 15.00 67.00 22.4272 8.24682

충분한 정보 제공 215 2.00 5.00 4.4233 .62832
장소의 쾌적성 215 2.00 5.00 4.4651 .61708

프로그램의 수준 215 2.00 5.00 4.4791 .66857
운영의 충실도 215 3.00 5.00 4.5442 .58538
강사의 전달력 215 2.00 5.00 4.5767 .62832

타인에게 추천 여부 215 2.00 5.00 4.5581 .64498
전반적 만족도 215 2.00 5.00 4.5256 .62506

<표 Ⅴ-9> 각 회기별 참여자 성별
구분 성별 전체남자 여자
1회기 2 4 6
2회기 34 24 58
3회기 14 61 75
6회기 0 6 6
7회기 0 4 4
8회기 2 9 11
9회기 11 19 30
10회기 9 16 25
합계 72 14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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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각 회기별 참여자 연령대

구분 연령대 전체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회기 0 2 1 0 2 1 6
2회기 7 51 0 0 0 0 58
3회기 28 46 0 1 0 0 75
6회기 0 5 0 0 1 0 6
7회기 0 1 1 1 1 0 4
8회기 1 2 3 3 2 0 11
9회기 30 0 0 0 0 0 30
10회기 18 3 0 1 1 0 25
합계 84 110 5 6 7 1 215

<표 Ⅴ-11> 만족도 1 – 충분한 정보 제공

구분
충분한 정보 제공

전체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0 1 2 3 6
2회기 0 4 18 36 58
3회기 2 5 53 15 75
6회기 0 0 1 5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3 8 11
9회기 0 0 8 22 30
10회기 0 0 13 12 25
합계 2 10 98 10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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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만족도 2 – 장소의 쾌적성

구분
장소의 쾌적성

전체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0 0 3 3 6
2회기 1 4 16 37 58
3회기 0 4 45 26 75
6회기 0 0 3 3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4 7 11
9회기 0 0 11 19 30
10회기 0 3 8 14 25
합계 1 11 90 113 215

<표 Ⅴ-13> 만족도 3 – 프로그램의 수준

구분
프로그램의 수준

전체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1 1 2 2 6
2회기 0 1 13 44 58
3회기 1 8 41 25 75
6회기 0 0 1 5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3 8 11
9회기 1 0 10 19 30
10회기 0 2 9 14 25
합계 3 12 79 121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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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만족도 4 – 운영의 충실도

구분 운영의 충실도 전체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1 3 2 6
2회기 1 9 48 58
3회기 8 44 23 75
6회기 0 1 5 6
7회기 0 0 4 4
8회기 0 1 10 11
9회기 0 11 19 30
10회기 0 9 16 25
합계 10 78 127 215

<표 Ⅴ-15> 만족도 5 – 강사의 전달력

구분
강사의 전달력

전체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0 2 1 3 6
2회기 0 1 7 50 58
3회기 1 9 37 28 75
6회기 0 0 0 6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1 10 11
9회기 0 0 9 21 30
10회기 0 1 7 17 25
합계 1 13 62 139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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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만족도 6 – 타인에게 추천 여부

구분
타인에게 추천 여부

전체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0 2 0 4 6
2회기 0 2 5 51 58
3회기 1 10 38 26 75
6회기 0 0 0 6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1 10 11
9회기 0 0 10 20 30
10회기 0 1 8 16 25
합계 1 15 62 137 215

<표 Ⅴ-16> 만족도 7 – 전반적 만족도

구분
전반적 만족도

전체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회기 0 1 2 3 6
2회기 0 2 8 48 58
3회기 1 8 42 24 75
6회기 0 0 0 6 6
7회기 0 0 0 4 4
8회기 0 0 3 8 11
9회기 0 1 9 20 30
10회기 0 0 11 14 25
합계 1 12 75 127 215

◦ 한편, 1회기부터 10회기 참여자들이 응답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

석 결과 ‘그렇다’ 75명(34.9%), ‘매우 그렇다’ 127명(59.1%)으로 전체 

참여자의 94%가 프로그램 참여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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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1~10회기 전반적 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지 않다 1 .5
보통 12 5.5

그렇다 75 34.9
매우 그렇다 127 59.1

합계 215 100.0

◦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 ‘가장 유익했거나 좋은 점’, ‘부족하거나 

개선될 점’, ‘소감이나 기타의견’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Ⅴ-18> 가장 유익했거나 좋은 점
§ 강사님의 풍부한 표현에 감탄했습니다.
§ 게임 진행.
§ 그냥 만족스럽다.
§ 그동안 몰랐던 농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내용이 쉽고 알찬 강의였으며 원어민 선생님의 표정 연기가 유쾌하였습니다.
§ 농 문화 소개, 농인에 대해 궁금한 점 해소.
§ 농 문화란 어떤 것인지, 실제 농인은 수어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농 문화를 알게 되었다. 농인의 수어를 직접 본 점!
§ 농 문화에 대한 내용.
§ 농 문화에 대해 더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장벽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농 문화에 대해 새로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농 문화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 (2)
§ 농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
§ 농아인의 기본적인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음.
§ 농아인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것, 농아인이란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단

어를 쓰고 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함.
§ 농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 농인 강사분의 마임 강의.
§ 농인 문화 이해.
§ 농인과 소통할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
§ 농인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 농인들의 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수어를 배우니 이해가 더 잘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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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인들의 유머코드, 농인에 대한 이해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 농인에 대한 나의 인식을 체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됨.
§ 농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마음이 활짝 열린 점, 그간 헤아리지 못하고 곁을 주

지 못한 점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 (2)
§ 농인에 대한 인식 변화.
§ 농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 농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 농인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다.
§ 농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
§ 농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기뻤다.
§ 농인에 대해 지루하지 않게 흥미 있는 자료들로 이야기해준 것이 좋았다.
§ 농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 농인으로부터 직접 수어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농인으로부터 직접 수어를 배워서 좋았다. 좋은 경험이었다.
§ 농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다.
§ 농인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점.
§ 농인을 처음 만나본 것, 그를 통해 농 문화에 대해 더 생생히 알 수 있게 됨.
§ 농인을 처음 만났는데 참 좋았어요.
§ 농인의 발표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 농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것.
§ 농인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시선들을 볼 수 있어서 더 와 닿았습니다.
§ 농인이 수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좋았다.
§ 농인이 직접 강의하시는 걸 보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농인이 직접 만든 영화는 처음 접해봐서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 농체험을 직접 해보는 것이 좋았다. 이런 체험은 처음 해보았다.
§ 다!
§ 동화가 재미있었다.
§ 릴레이 퀴즈.
§ 마임이 재미있었다. (2)
§ 마지막 질문타임에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엇었다.
§ 모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수업의 집중도가 높았

던 것 같습니다.
§ 몰랐던 농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기회라 흥미로웠다.
§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다.
§ 몸으로 말해요.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182

§ 발표하시는 분이 아주 큰 동작으로 웃으시면서 진행해나가셔서 집중이 잘 되었다.
§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새로운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생각보다 농인이 많다는 것, 그리고 수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 생동감 넘치는 몸짓이 좋았어요!
§ 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을 칠판에 적는 것 -> 칠판에 적으면서 소통하는 수업.
§ 선생님이 귀엽다.
§ 세계적 공용수어가 필요하다는 점, 청각장애에 대한 나아진 인식과 관심.
§ 소통을 배운다!
§ 수어를 배우는 자세를 바꾸는 방법을 깨달음, 청인과 농인의 완전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배려가 필요함.
§ 수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수어에 대하여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점.
§ 수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의 시간.
§ 수어의 가치, 농인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 수어 배우기.
§ 수어게임.
§ 수어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게 좋았다.
§ 수어를 많이 알게 되었다.
§ 수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작을 크고 확실하게 해주셔서 좋았

다. 내용 구성이 '이야기+게임+좋은 말씀+질문'이라서 알차고 좋았다.
§ 수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강의가 충분히 전달력이 있어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다.
§ 수어를 잘 못하는데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 수어를 재미있게 배웠다. (2) 
§ 수어를 즐겁고 친숙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수어를 처음 접해봤다.
§ 수어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 단순히 수업이라서 들은 건데 배우게 되는 목표와 이유

가 분명해진 것 같다.
§ 수어에 대해 배우고 싶어졌다.
§ 수어에 대해 알게 된 것. (2)
§ 수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 수어통역이 없고, 직접 농인의 입장이 되어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농인들의 입장에

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 내용들을 직접 강사님께서 피드백해주신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 쉽고 재미있었다.
§ 스피드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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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농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게임도 해보니 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 실제 농인을 만나서 좋았다. (2)
§ 실제 농인을 만난 것은 처음이어서 좋았음.
§ 실제 농인의 표현을 볼 수 있었고, 재미있게 표현해주셔서 좋았다.
§ 실제로 농인이 수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실제로 처음으로 농인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생동감 넘치는 수

어를 볼 수 있었다.
§ 영상으로 보여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영상이 재미있어서 집중되었다.
§ 영화가 재미있었다. (2)
§ 완전 새로운 언어인 수어를 배워서 유익했습니다.
§ 외국의 농인들은 취업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나라가 개선이 많이 필요

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농인의 발표를 처음 접했는데 전달에 문제가 없음을 느꼈습니
다.

§ 이론이 아닌 체험 중심, 헤드셋과 귀마개까지 준비해주셨던 것, 친절한 강의.
§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음. (2)
§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 잘 몰랐던 농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잠깐이지만 직접 농인들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전과 다르게 마음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짧은 영상도 보여주셔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재미있었다.
§ 재미있게 수업한 것 같다.
§ 재미있고 신기했다.
§ 적극적인 참여.
§ 지문자 사용법이 좋았습니다.
§ 지문자, 농 문화 알기.
§ 지문자, 농 문화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직접 농인 체험을 하고 강사님께서 몸짓, 표정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수어를 잘 모름에도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직접 농인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직접 농인을 만나 수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청인이 전달할 수 없는 부

분을 접한 것 같아서 유익했습니다.
§ 직접 농인의 수어를 접해보니 수어가 얼마나 대단한 언어인지 다시금 느껴졌다.
§ 직접 영화까지 제작해 보여주시는 게 좋았다.
§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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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9> 부족하거나 개선될 점

§ 책에서 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농인이 즐겁게 강연하는 걸 보니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

§ 처음, 중간, 끝에 자신의 생각을 써 가면서 인식개선이 되는 점, 직접 참여할 수 있었
던 점.

§ 처음으로 농인을 접하게 되어 신기했다.
§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영화.
§ 청각장애에 대한 지식 습득.
§ 청각장애인 문화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 (2)
§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나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다.
§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수어를 알게 되어 좋았고, 재미있었다.
§ 초급수어만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통역이 적절하게 이뤄졌고 참여적인 프로그램도 좋았다.
§ 평소 알지 못했던 농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좋았다.
§ 평소에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때 수어를 전혀 몰라 걱정했는데 기초수어를 배워 기쁘

다.
§ 평소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농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표정과 표현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평소에 몰랐던 농 문화를 알게 되었다.
§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이 들으면 표정 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표현으로 알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농인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한국의 농 문화와 그것을 풍자한 재치가 돋보였다.
§ 헤드셋 & 귀마개를 활용한 농인 체험.
§ 헤드셋을 착용하고 농체험을 한 것.

§ 3중 통역을 했는데 텀을 가지고시간 차를 두고 각자 말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함.
§ PPT 화면.
§ 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음.
§ 농인 강사와 통역사가 서로 이야기 나눌 때 시선이 학생들을 향해서 농인 강사의 수어

를 통역사가 못 보는 경우가 있었다.
§ 농인 한 분이 너무 고생하셔서 두 명 정도의 강사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 깔끔한 내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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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0> 소감이나 기타의견

§ 도입 단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어이다보니 전달이 좀 어려웠던 것 같다.
§ 뒷자리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ㅠ
§ 마이크가 조금 더 잘 들리면 좋겠습니다.
§ 마이크를 관객에게 주면 좋겠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 수어통역을 영어로 이중으로 해석하는 게 부족해 보였음.
§ 수어->한국어->영어 통역이 많이 번거로워 보였다.
§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습니다.
§ 시간이 아쉬웠습니다(여러 번).
§ 아무래도 수어, 한국어, 영어를 3명이 동시통역하다보니 통역이 꼬이는 경우도 있었다.
§ 앞사람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
§ 없음. (46)
§ 원활한 통역의 필요성.
§ 자주 있었으면...
§ 장소.
§ 조금 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
§ 조금 더 어렵게 했으면 좋겠다(난이도).
§ 조금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 좀 더 많은 시간 필요.
§ 좀 더 시간이 길어도 좋을 것 같다.
§ 좀 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 질문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 통역. (2)
§ 통역사분께서 강사분의 수어를 자주 못 보셨다.
§ 통역사분이 학생들 말고 계속 농인을 보면서 통역해주셨으면 좋겠다.
§ 통역이 좀 더 정확하게 되었으면 더 이해하기 쉬었을 것 같습니다.
§ 통역자 간 미리 대본, 교육내용을 제공받았다면 신속한 통역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

다.
§ 통역전달이 잘 안되었다.
§ 통역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 보다 천천히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헤드셋이랑 귀마개가 너무 아팠어요.ㅠㅠ

§ good!
§ 간단한 수어 노래에 맞춰 1곡 정도 시작이나 끝에 넣으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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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
§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 강사님이 멋있으세요!
§ 강사분이 너무 재미있으셔요.
§ 강사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 고마워요!!
§ 귀를 막으니깐 약간 졸리다.
§ 그동안 해왔던 말들 중에 나도 모르게 차별된 말을 사용해왔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차

별된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 김태욱 선생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유익했어요!
§ 김태욱씨를 직접 봐서 너무 신기하고 좋았다.
§ 농 문화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농 문화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다. 인상 깊게 잘 보았습니다.
§ 농인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 농인들에게 더 관심 가지고 미래에 취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런 교육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인분들과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인에 대한 이해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열혈강의 감사합니다.
§ 농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 잊지 않겠습니다.
§ 다양한 농 문화 이해에 대한 프로그램 활동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 다음에는 통역하시는 분이 바로 영어로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땀 흘리면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몇 십 명의 시선을 주목시킬 수 있

다는 건 멋있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사례가 있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 새로운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수어 부족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아쉽다
§ 수어를 배우게 되어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 수어와 농 문화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수어에 대해 농인에 대해 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인 강의를 통해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좋다.
§ 앞으로 이러한 특강이나 행사가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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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쭉 열심히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농인을 보게 된다면 차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정보를 주

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앞으로도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즐겁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영화 뿐 아니라 강의도 재미있어서 농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신 것 같습니다.
§ 오늘 같은 방식의 수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

니다.
§ 유익한 시간이었다. (3)
§ 이런 배움의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 이렇게 특별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합니다!
§ 재미있었습니다! (5)
§ 재미있게 농 문화를 알게 되어 좋습니다.
§ 재미있었고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재미있었습니다. Good!
§ 재미있었어요!
§ 재미있었어요^^
§ 정말 감사합니다.
§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좀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좀더 학생들의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 좋았다.
§ 좋은 경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경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즐겁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즐겁고 유익한 만남이었습니다.
§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 지금 그대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 직접 그룹으로 이야기도 만들어볼 수 있는 참여형 수업이라 더욱 즐거웠습니다.
§ 체험과 강의를 통해 농인에 대해 전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초반에 배경, 문화 등을 들을 때는 살짝 지루했지만 지문자 들으면서는 신기하고 좋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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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회기 프로그램 I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참여자 

만족도

ㅇ 참여자의 중간점검 결과 

구분 학생 답변 핵심어

수어 경험

⦁수어에 대한 전무한 지식
⦁새로운 언어와의 만남
⦁지인의 수어 학습으로 간접 경험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
⦁한겨레신문 다큐 ‘반짝이는 박수소리’ 제작자 이
⦁길보라 감독의 칼럼
⦁TV 뉴스의 수어통역방송 대중화
⦁2017년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의 수어통역 목격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에서의 농인의 소리 

없는 대화
⦁언어 호기심으로 독학 경험
⦁지역 종교기관에서의 설교 수어통역 목격

낯선 언어
미디어를 통한 접촉 
경험
대중교통 또는 거리
에서 대화하는 농인

강사의 
긍정적인 요소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
⦁밝은 분위기로 리더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진행으로 능동적 참여
⦁농인·청인 강사로 진행하는 수업 구성에 만족
  - 원어민의 감정 및 표정 표현에 대한 빠른 습

득에 도움이 됨
  - 틀린 것을 바로 교정해 준 점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의 긍

정적인 격려의 말

강사의 이미지
강사(농.청)의 조합
오류 교정 및 격려 
한마디

수업에 대한 
인식

⦁무료수업
⦁수업시간 적절
⦁무한 반복 학습
⦁교육기회가 일반인에게 확대되어 수어의 보편화
⦁언어 학습 전 시각화하는 형태 연습을 통해 수

어의 언어적 특성을 직관하며 이해함으로써 재
미있고 수업에 대한 기대감 고취

⦁교육환경 및 교육자료에 대한 욕구
  - 단상이 없어 강사의 동작 관찰의 애로

무료수업
수업시간 만족
수어 보편화 필요성
언어 특성 직관
동영상 및 교육환경

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전달력도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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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회기 수업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을 통해 농인에 대한 이해와 수어를 언어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 >

문항1) 이 수업을 듣기 이전에도 수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매우 그렇다 1 7%

그렇다 6 42%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2 14%

매우 그렇지 않다 5 35%

  - 동영상 자료 업로드 요망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자부심과 농인의 조어

능력을 알게 됨

수업에 바라는 
점

⦁수어노래 배우고 싶다
⦁농인과의 간단한 대화 가능한 실생활 위주 학습
⦁도서관 어휘는 필요 없는 것 같음
⦁색깔, 컨디션 관련 수어 배우고 싶음

수어노래
실생활 회화
도서관 어휘 불필요
색깔, 컨디션 수어 
학습 욕구

향후 계획 ⦁배워서 봉사하고 싶음
⦁수어로 궁궐 해설사를 하고 싶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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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 이번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문항3)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문항4) 농인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나요?

매우 그렇다 14 100%

그렇다 0 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14 100%

그렇다 0 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다 13 93%

그렇다 1 7%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응답 없음 0 0%



V.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191

문항5) 수어가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항6) 수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나요?

문항7) 그동안 농인(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매우 그렇다 13 93%

그렇다 1 7%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응답 없음 0 0%

매우 그렇다 13 93%

그렇다 1 7%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응답 없음 0 0%

구분 주요 답변

생김새 ⦁ 분위기가 어둡다.
  ☞ 농인 강사를 통해 밝은 농인의 면모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능력

⦁ 소리 관련 예술 활동은 못한다.
⦁ 들리지 않으니 배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 청각에 장애가 있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뒤처질 것이다.
⦁ 농인이 뭘 할 수 있을까?
⦁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의사소통
⦁ 농인은 모두 수어가 가능하다.
⦁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므로 다가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피했다.
⦁ 못 듣는 장애로 불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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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8) 이번 수업을 듣고 난 소감

호칭 ⦁ 농아인이라는 호칭은 실례다.
⦁ 장애인이다.

긍정적인 인식

⦁ 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에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유무이
다.

  ☞ 농인 문화 및 농인과 난청인 등에 대한 배움을 통해 수어를 사용할 
수 있고 수어가 보편적으로 확대된다면 농인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 농인은 장애가 아니다.
  ☞ 수어가 언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 길에서 우연한 농인과의 만남에서 기초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 다만 듣지 못할 뿐,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

기타
⦁ 편견을 가질 만큼 농인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 영어를 몰라 답답한 것처럼 그들의 수어를 이해하고 대화하고 싶다.
⦁ ‘내가 장애를 가지면 어쩌지?’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구분 주요 답변

수어와 
농 문화

인식

⦁ 수어는 소리 없는 언어이다.
⦁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었다.
⦁ 개괄적이고 쉽게 접근하게 해 주었던 수업을 통해 수어에 대한 관심

의 시발점이 되었다.
⦁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모든 사람들에게 치부는 있다는 인식의 변화

와 공감을 느꼈다.
⦁ 농 문화 수업은 생활 전반에서 청인과 다르지 않은 농인의 삶에 대

해 느끼며 농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업의 질과
만족도

⦁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농 문화를 함께 알게 되어서 좋았
다.

⦁ 수업방식이 딱딱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았다.
⦁ 두 분의 강사의 준비와 과정이 훌륭했다.
⦁ 청인 선생님께서 올바른 수어와 농 문화를 알려주시고, 농인 선생님

이 실제 농인이 쓰는 실생활 수어를 더 간략하고 많이 사용하는 수어
로 알려주어서 더욱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다.

⦁ 강사 특히 농 강사의 지도가 살아있는 수업을 만들어주어 만족도가 
높았다.

⦁ 지시적인 방식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모방 형식이 아닌 수어 형성의 
유래나 모양을 상황에 따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았다. (예) “이 수어
는 이런 시기에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유래가 돼서 이런 모양으로 수
어가 형성되었고 그 상황에서 따온 수어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낱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 두 분의 강사님 특히 농 선생님과의 뜻깊은 만남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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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9) 건의사항 및 기타

⦁ 농인의 독서능력향상과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접근 용이한 
사회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 제2외국어 배우듯 배움의 문턱이 낮아져 누구나 수어 접근이 용이하
였으면 좋겠다.

개인적 성장
⦁ 개인적으로 성숙의 첫걸음이 되었다
⦁ 나의 세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몰랐던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었다

구분 주요 답변

홍보 및 기회 
확대

⦁ 농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홍보가 필
요하겠다.

⦁ 이번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수어를 자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란다.

⦁ 초등학교 정규과정에 수어 시간을 편성하여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어를 배우고 언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후속교육 및 
세분화된 
강좌 개설

⦁ 초급, 기초, 중급, 고급, 심화 과정 등 지속적이고 세분화된 강좌 개
설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

⦁ 실생활과 연계되지 않으면 과정이 끝난 후 잊혀지므로 그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

다양한 자원 및
타 기관과의 

연계

⦁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고, 예술 분야에서의 협업
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이번처럼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해 주기를 바라면, 서울도서관
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강좌가 생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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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설문지 

 

1 인구학적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⑤ 50-59세     ⑤ 60세 이상 

3. 귀하가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        )

  ① 대도시        ② 중 · 소도시     ③ 군 읍 면

4. 귀하의 최종 학력과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졸 이상 ►문항4-1로 가시
오.
    4-1.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학교 (              전공) / 대학원 (               전공)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에서는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도입과 한국수어 활성화
에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것입니다. 조사 대상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
장될 것이며 응답 내용은 의견수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충실한 자료 수집을 위해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2017년   7월    일

문의

Tel) (02)393-3515         fax) (02)363-4520    e-mail) sdeafsign@hanmail.net

조사기관: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연구책임자: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강창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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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의 청각 상태(자연수어 사용 유무에 따라)는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 √ )하시오.
  ① 농인 (       )      ② 난청인 (      )      ③ 청인 (      )►문항 6으로 가시오.   

  5-1. 귀하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       )
  ① 수어       ② 구어       ③ 필담     ④ 몸짓     ⑤ 기타(        )
 

  5-2. 귀하는 어떤 학교를 다녔습니까? (       )
  ① 일반학교에서 농학교로 전학   ② 농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학
  ③ 농학교만 다님    ④ 일반학교만 다님     ⑤ 기타

▶수화통역사 직업 관련 문항입니다. 

6. 귀하는 수화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③ 5년 이상    ④ 10년 이상   ⑤ 자격증이 없다

7.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곳은 어디십니까? (        )
 ① 중앙회 및 시, 도 협회   ② 각 지역 수화통역센터  ③ 수화통역 콜센터 및 기타 기관
 ④ 대학 및 공공 기관      ⑤ 프리랜서              ⓺ 기타 (              )
 

8. 귀하의 수어 강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년

9.  귀하의 수어 강의 시간은 지금까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00시간 이상   ② 200시간 이상   ③ 300시간 이상  ④ 전혀 없음  ⑤ 기타 (        )

10.  귀하가 수어 강의 경험이 있는 곳의 번호에 모두 (√) 해 주세요.
 ① 대학교에서 강의 (    )    ② 한국농아인협회(시, 도 지부 포함) 주관 강의 (    )  
 ③ 한국농아인협회 각 지역 수화통역센터에서 강의 (    ) 
 ④ 수화전문 교육원에서 강의 (    ) ⑤ 종교 단체에서 강의 (    ) ⓺ 기타 (              )

11. 귀하는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2. 귀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3. 귀하는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입학할 생각이 있습
니까?(    )
 ① 아주 많다.    ② 많다.     ③ 관심 없다.     ④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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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14. 수어교원양성과정에서의 연수과정은 1년에 몇 회 정도 개설하면 적당하겠습니까?(       )

① 1년에 1회      ② 1년에 2회      ③ 1년에 3회      ④ 1년에 4회      ⑤ 수시로

15. 한국수화언어법은 수어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어교원양성과정에서 120시간의 교육을 받
도록 정해놓았습니다. 120시간의 연수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① 120시간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60시간씩 2번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③ 40시간씩 3번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④ 30시간씩 4번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16. 수업은 주중 낮 시간과 밤 시간, 혹은 주말 중에 언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 
① 주중 낮 시간(주간)에    ② 주중 밤 시간(야간)에    ③ 주중 주간과 야간 모두 좋다.    
④ 주말 

17. 직장생활 등 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수업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면 적당하겠습니
까?(       )
① 1일 2시간    ② 1일 3시간    ③ 1일  4시간    ④ 1일  5시간   ⑤ 기타: (     )시간

18. 수강생들이 120시간의 최소이수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수어교원양성과정에서 개설해야 될 
추가 시간수는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         )

① 6시간(5%)   ② 12시간(10%)   ③ 18시간(15%)   ④ 24시간(20%)   ⑤ 기타:(      )시간

19. 1시간 수업은 몇 분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
① 40분       ② 45분       ③ 50분       ④ 55분       ⑤ 기타: (      )분

20.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이 다음 표와 같이 되
어 있습니다. 35시간의 필수이수시간 안에서 영역별로 교과목 수가 10개 이상 제시되어 있어서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목 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
겠습니까?(       )

예) 120시간만 수업을 개설할 경우 사정에 의해 1시간만 결석을 해도 수어교원양성과정
을 수료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126시간을 개설할 경우 6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최소이수시간이 120시간이기 때문에 1년에 여러 차례 연수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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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11과목)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35시간

① 영역별로 제시된 교과목을 모두 개설한다.
② 영역별로 제시된 교과목들 중에서 양성기관이 선택해서 몇 과목만 개설한다.
③ 영역을 교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영역별 교과목명을 주제와 같이 간주하여 영역을 중

심으로 교과목을 모두 개설한다.
④ 영역을 교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영역별 교과목명을 주제와 같이 간주하여 영역을 중

심으로 교과목을 선택해서 개설한다.

21. 영역별 기본이수 교과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22. 각 영역별 기본이수 교과목으로 어느 교과목이 좋겠습니까? 영역별로 오른 쪽 빈칸에 기
본이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3개의 교과목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필수이수

시간
필수 교과목
(1-3개 선택)

2
한국

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
법론, 한국수어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
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
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
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15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
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
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
교원의 직업과 윤리

35시간

4
한국
수어
실제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
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25시간

5 농 문화와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 15시간

여러 개의 영역별 교과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교과목이 기본이수 교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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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졸업이나 수료를 할 때 평가를 합니다. 수어교원양성과정을 수료하기 위
한 평가를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        )
① 필기시험      ② 수업시연      ③ 면접      ④ 기타: (             ) 

24. ‘수료평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번호를 모두 적어주세요?(              )
① 수어수행능력   ② 수어언어학   ③ 수어지도법   ④ 상식    ⑤ 기타: (             )

25. ‘수료평가’는 통과될 때까지 몇 번의 시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26.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27.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농사회
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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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설문지 영상물 제작

촬영·편집: 황창호 공동연구원, 모델: 장민영 보조연구원의 영상 촬영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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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교재 목차 : 별책 참조

목    차

1장 장애학 관점의 농인

1. 장애학과 농인
1. 들어가며
2.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
3.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
4. 청각장애라는 명칭의 한계
5. 청각장애를 만드는 사회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참고문헌]

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1. 농사회의 개념
1) 인간 사회
2) 공동체로서의 농사회
3) 농인
4) 농 정체성

2. 농사회의 특징
1) 농 문화의 결정체인 수어
2) 문화적 특징

[참고문헌]

3장 농인 가족에 대한 이해

1. 농인 가족의 구성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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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인 가족의 구성
2) 농인 가족의 문화

2. 농인 가족의 의사소통
3. 구성 형태에 따른 농인 가족의 특성

1)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
2)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
3)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
4) 농인·청인 형제 관계와 부모의 역할

4. 농인 가족 지원
[참고문헌]

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1. 일제 강점기의 농사회
1) 농교육기관의 태동
2) 일본인 중심의 농인 자조단체

2. 광복 이후의 농사회
1) 농교육기관의 설립과 성장
2) 농인 자조단체의 성립
3) 농인 종교기관의 창립과 성장

3. 1980년 이후의 농사회
1) 농교육기관의 새로운 변화
2) 농인 자조단체의 발전과 도약
3) 농인 종교 기관

[참고문헌]

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2) 농인 관련 주요 조항
3)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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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보고서 및 민간보고서
5) 국내 장애계에 미친 영향과 과제

2. 한국수화언어법
1) 제정 과정
2) 법 제정의 의의
3) 한국수화언어법 구성 및 주요 내용

3. 기타 법률
1) 사회복지사업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6)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8) 장애인연금법
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1. 농인 관련 법인
1)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2) 사단법인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2. 농인 복지관
1) 청음회관
2) 삼성소리샘복지관
3)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4) 제주도농아인복지관
5)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6) 대전손소리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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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기관
1) 107 손말이음센터
2)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3)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4) 열린 책장
5) 사회적 기업 AUD
6) 코다 코리아

[참고문헌]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1. 농인의 문화 예술 접근성
2. 농인의 표현 문화 예술

1) 시각·촉각 예술
2) 공연 예술
3) 문학
4) 미디어 예술

3.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활동
1) 참여와 향유의 스포츠
2) 관련 단체 및 주요 행사

[참고문헌]

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1. 국제기구
1) 세계농인연맹
2) 세계수어통역사협회
3)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2. 국제 교류 현황
1) 세계농인연맹 활동
2) 세계농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활동
3) 세계농인연맹청년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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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활동
[참고문헌]

9장 4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 4차 산업혁명의 사례

2. 4차 산업혁명과 농인의 삶
1)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질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농인의 삶

[참고 문헌]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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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한국 농사회의 이해」의 단원 예시 : 별책 참조

제1장 장애학과 농인

곽정란

<개요>
본 장은 장애학의 관점에서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에 초점을 맞춰 농과 장

애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에 대한 인식과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청각장애
라는 장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인의 관점에서는 청각장애에 
주목하는 반면, 농인의 관점에서는 청각장애보다 농인은 수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엮
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각장애인이라는 범주는 청각장애인 내부의 다양한 언어적 차이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각
장애는 들리지 않는다는 신체적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를 모르는 청인
과 관계할 때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농인과 청인 사이에 존재하
는 언어적·사회적 장벽은 듣지 못한다는 특성을 손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
서 장애와 손상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다.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다. 농인이 
경험하는 여러 사회적 불리를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농인은 청인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사회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수어를 사용할 권리, 수어로 배울 권리도 보장될 것이다.

1. 들어가며

최근 한국수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수어라
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종종 접하게 된다. 한편, 대부분의 농인은 장
애인 등록을 하며, 여러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한쪽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점
에서 농 문화와 수어를 강조하며, 또 일각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강조한다. 
본 장에서는 언뜻 보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과 주장을 장애학적 관점에서 재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학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치료나 극복보다
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래
에서는 장애학적 관점에서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에 초점을 맞춰 ‘농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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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 본 농

지금까지 농 또는 농인은 의료, 특수교육·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 졌다. 이
들 분야에서 농은 특히 청각장애라는 하나의 장애 카테고리(분류·유형) 안에서 존재해 
왔다. 청각장애는 다시 난청과 농으로 구별된다. 여기서 난청은 청력의 일부가 남아 
있는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난
청에 비해 농은 청각장애가 더 심한 중증장애로 간주된다. 이 때 정상 청력은 하나의 
기준이 되며, 청각장애는 정상 청력을 잃은 결여의 상태를 말한다. 농은 난청에 비해 
정상 청력에서 더 많이 일탈된 상태로 인식된다. 청인(듣는 사람)이 농을 소리가 없는 
세계와 어떻게 연관 짓고 있는 지에 대해 할란 레인(Harlan Lane)은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농인은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먼저 음이 없는 
세계에 자신을 놓는다. 그러면 완전 무서운 세계가 전개된다. 이런 공포
는 농인 커뮤니티에 대해 우리들이 투영하는 고정 관념과 극히 잘 합치한
다. 고독하며, 혼란스러우며, 누구하고도 의사소통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 
수용력도 없는 것이다(Lane, 1993; 長尾 et al., 訳, 2007: 91에서 재인
용). 

농인은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농인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나아
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며,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농은 불행의 산물이며, 농인은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의 대
상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의 기저에 있는 장애 인식이라고 해도 과언
은 아니다. 장애학의 주요 이론인 사회모델을 주창한 마이클 올리버는 장애 모델을 
개인모델과 사회모델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한 바 있다(Oliver, 1996). 장애
의 사회모델이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있다고 보지 않고 신체
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김도현, 2009; 조한진 편저, 2013) 

장애 모델

개인모델 사회모델
개인적 비극 이론 사회적 억압 이론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에 대한 처치 사회 행동
의료화 자조
전문가의 지배 개별적 집합적 책임
숙련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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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liver, M.(1996: 34)

최근 들어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 영역에서는 더 이상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인 
손상으로 보지 않으며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상 청력이라는 기준에서 얼마큼 일탈되어 있는가를 논한다는 점에서 이미 농은 ‘부
(負)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에서는 청각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조기 진단이 
강조된다.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는 일종의 신생아 보호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루어지
며, 때로는 유전성 난청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청각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조기 
진단은 청각장애를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여 청각장애와 청각장애로 인한 음성언어 
습득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각적 자극을 위해 보청기 착
용이 시도되며, 보청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인공와우 수술이 이루어진다. 
청각적 보상과 음성언어 습득이 강조되는 이 구화주의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능한 한 정상 청력을 지닌 사람에 가깝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특수교육
에서 사회적 환경을 어떠한 형태로 논한다 하더라도 이미 ‘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듣
는 것이 낫다’는 ‘신체의 우열’이 작동한다. 듣기 어려운 것을 듣고 말해야 하는 부담
은 개인이 지며, 듣기 어려운 사람은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통제가 강조된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는 이데올로기(이념·인
식)가 지배하는 한 농인은 끊임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곽정란, 201
7：146). 

3.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

농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적 소수자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농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기무라 하루미(木村晴美)와 이치다 야스히로(市田泰弘)가 발표
한 ‘농 문화 선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농인이란 일본어와 다른 일본수어를 말하는 언어적 소수자다.’ 이것이 
우리들의 ‘농인’에 대한 정의이다. 

이것은 ‘농인=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즉,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
에서부터, ‘농인=일본수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언어적 소
수자’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다(木村·市田, 1995=2000：
8). 

적응 주장
개인적인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편견 차별
태도 행동
보호 권리
통제 선택
정책 정치
개인적인 적응 사회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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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이 부정되며, 자신들
은 일상생활에서 일본어와는 다른 언어인 일본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라고 주
장한다. 그리고 기존의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에서 부의 산물로 논해진 들을 수 없
는 상태인 농은 더 이상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기무라 하루미와 이치다 야스
히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도실청자와 달리 선천성 농인에게 있어 ‘농’은 갑자기 닥친 재난이 
아니다. ‘농’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자기 자신의 일부이고 바로 ‘자기 자
신이라는 증거’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농’은 치료해야만 하는 ‘장애’가 
결코 아니다. 유전성 농인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유전성 농을 예방한
다’는 사고방식의 근본에는 우생사상이 있고 거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가로놓여 있다(木村·市田, 1995=2000: 12).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소리가 없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
을 것 같다는 예상과 달리 농아동을 낳기를 희망하는 농인 부부가 농사회에는 존재한
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농인인 농인 가정(Deaf family)의 경우 가족 내 언어는 수어
이다.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대
부분의 농아동은 듣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데 이들 중 농학교를 다니게 된 농아동은 
다른 농아동과 접촉하면서 수어를 습득한다. 따라서 농아동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벽
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학교를 졸업한 농인은 농사회의 농인을 만나 농 문화를 익히
고 그들의 가치관을 익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어통역이나 자막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억압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인은 이러한 사
회적 억압이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억압에 고생을 한다고 해서 흑인이 백인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으며(예
외도 있지만), 유대인은 그리스도교인이, 여성은 남성이 되고 싶다고 하지
는 않는다. 각각 단지 억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을 뿐이다. 
농인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커뮤니티를 가지는 것이며, 질 
높은 집합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長尾 et al., 訳, 2007：92).

즉, 농인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인은 수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엮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례로 교육부는 88올림픽을 앞두고 농학교라
는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일반적인 교명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때 서울농아학교는 서울선희학교로 학교명을 바꾸었다. 그러자 서울농아학
교를 졸업한 동문들은 학교명 변경에 반대를 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 서울농학교 졸
업생인 강주해 목사(농인)는 “우리가 새 교명에 실망과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름이 주는 평범함 때문이다. 서울선희학교. 얼핏 들으면 보통 건청인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학교로 밖에 연상되지 않는다”(강주해, 2002: 79-80)라고 언급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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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서울선희학교는 동문들의 지속적인 교명 복원 노력에 힘입어 2002년 ‘서울
농학교’라는 교명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일례는 농을 둘러싼 청인과 농인의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 청각장애라는 명칭의 한계

청각장애인이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친숙한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인은 왜 굳
이 농과 난청을 구분하는가?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농 역시 청각장애의 일
부이지 않은가?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농과 난청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에 대해 기무라 하루미와 이치다 
야스히로는 ‘농 문화 선언 이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문제는 다양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말에 의해 안일
하게 하나로 취급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농인은……언어적 소수
자이다’라고 보려는 이유는 농인이 언어를 공유하는 것에 의해 견고한 커
뮤니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언어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일정의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
에 ‘장애’가 있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청각장애인’이라는 말로 농인
과 그 외의 사람들을 한데 묶어 버리는 것은 농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
제들의 본질을 보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이라는 말에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다른 사
람들을 동일시해버려 폭력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木村·市田, 2000: 397-398). 

청인이 청각장애인을 떠올릴 때 가지는 단일한 이미지와 달리 청각장애인 내부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청력의 정도, 실청시기, 교육 환경, 가정환
경, 주위의 언어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구화(음성언어)를 할 수 있는 난청인, 한
국어를 습득한 후에 청각장애인이 된 중도 실청인 중에는 한국어를 말하면서 수어 단
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또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한 청
각장애인 중에는 구화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필담을 주로 사용하
는 사람도 있다. 농인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농학교를 나와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주로 사용하는 농인이 있는가 하면 농사회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더라도 수어를 모르
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구화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청각장애인 내부
의 언어적 차이를 무시한 채 ‘청각장애인’이라고 통칭해 버리면, 오히려 개개인의 언
어적 요구가 보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곽정란, 2017：27). 다시 말해, 한국어가 아
닌 한국수어를 자신의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청각장애인’라는 
명칭은 자신의 언어적 요구를 무시하는 명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청각장애를 만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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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농인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말인가.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라는 주장은 
혹여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일례로 농인을 장애인이라는 병리
적 관점으로부터 언어적 소수자라는 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꾀한 일본의 ‘농 문화 
선언’은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가나자와 타카유키(金澤貴之)는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이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분명 농인이 놓여진 사회적 상황을 
생각하면, 농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그 ‘장애’가 생기는 방식이 극히 이
질적이며, 언어적·민족적 마이너리티가 놓인 상태와 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농인의 ‘장애’는 청인과 
관계하는 것에 의해 생긴다는 점이다. 역으로 말하면, 농인은 농인끼리 
있을 때에는 ‘장애’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농인 집단 사이에 청인이 
소수로 끼여 있다면, 역으로 청인이 ‘장애’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金澤 
2006=2012: 222-223).

다시 말해,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들리지 않는다는 신체적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
이 아니라 수어를 모르는 청인과 관계할 때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농인
에 비해 청인은 사회적 다수파이며, 이들 다수파는 수어를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불
편을 겪지 않는다. 사회적 다수파에 속한 듣는 사람들은 자신을 청인이라고 부를 필
요조차 없는 것이다. 농인은 수어를 모르는 사회적으로 우위에 놓인 청인과의 관계에
서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어의 사회적 지위를 농인이 경험하
는 장애 지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청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수많은 정보는 듣는 사람에 맞
춰서 제공된다. 이에 비해 수어로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나아가 수어
를 제1언어로 하는 사람이 음성언어에 기반한 읽기·쓰기를 청인 수준으로 구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농인을 비롯한 대부분
의 사람들에게 청인 수준의 읽기·쓰기를 요구한다. 청인 수준의 읽기·쓰기 수준을 갖
추고 있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진학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농인을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게 만든다. 결국, 농인이 장
애인이 아니라 언어적 소수자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는 농인을 장
애인으로 만들고 있다.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사회적 불리에 의해 장애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문화적 관점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못한다는 손상 그 자체는 여전히 병리적 관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224

아닌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노라 엘렌 그로스(Groce, 2003)는 17세
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전적인 이유로 농인 출현율이 높았던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들 두 사람은 다 청각장애인이 아니었던가요?”라고 나는 기억을 불
러일으켰다.

“예, 가만 생각 좀 해봅시다. 그들이 그런 것 같네요”라고 그 노인은 
대답했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군요.”

미국 본토에서는 심각하게 들을 수 없는 것(profound deafness)은 정
말로 하나의 장애(a true handicap)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하나의 장애
는 그것이 출현하는 지역사회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임을 제안한다. 우리
가 비니어드의 청각장애인들을 장애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 
확실히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양키(영국 이민자의 별명-옮
긴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자유롭게 참여했다. …(중략)…

섬의 한 노인은 “나는 청각장애인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고 생각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소”라고 이야기했다. 

비니어드에서 청각장애인의 위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는 아마도 80
대의 한 할머니의 표현으로, 할머니가 소녀였을 때 청각장애로 장애인이
었던(handicapped by deafness)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자 할머니는 
“오, 그들은 장애인(handicapped)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듣지 못하
는 사람(deaf)이었지요”라고 강조하면서 말했다(박승희 역, 2003, pp. 
36-37).  

이 섬에서는 농인만이 수어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농인 출현율이 높았던 이 
섬에서는 청인들 역시 어릴 때부터 농인과 접하면서 수어를 배워 농인과 대화 할 때
는 수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농인과 청인 사이에 언어적 장벽이 없는 사회가 만들
어졌다. 그 결과 이 섬에서 농은 장애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의 하나로 
수용되었다. 노라 엘렌 그로스는 이 섬에서 농인은 일상생활을 포함해 교육, 경제적인 
측면 등 모든 생활 장면에서 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 사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농인과 청인 사이의 언어적·사회적 장벽이 듣지 못한다는 특성을 손상으
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는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며, 손상 역시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이와 관련해 아베 
야스시는 “장애학은 사회적 장벽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신체의 ‘손상’의 문
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장벽과 손상의 구별에 만족해 ‘손상이란 도대체 무
엇인가’라는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한다(あべ, 2015: 28). 아베 야스시는 ‘신체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장애를 수
많은 인간의 복잡한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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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폐증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될 때가 있다. 그렇지
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폐증만이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질병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감기, 
백혈병, 다운증, 자폐증, 심장병 모두 생물로서, 인간으로서 다양한 것이
며 특별한 것은 아니다. 단,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질병과 질병이 아닌 상
태를 구별하는 것이며, 그것은 각각의 문맥에 따라 정당성이 있으며 또는 
부당한 구별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 것도, 각각의 관점과 목적에 따른 것이며, 상대적인 논의이다
(あべ, 2015：2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듣지 못한다는 상태 역시 어떤 상황과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손상이 되기도 하며, 하나의 개성이 되기도 한다. 청인과 농인 사이의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없었던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서는 
손상은 하나의 개성으로 존재하였다. 반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불
편을 겪어야 하고, 교육·경제적 측면 등에서 차별을 겪는 사회에서 듣지 못한다는 것
은 심각한 손상이 된다. 아베 야스시는 ‘신체적 손상을 실체화 하지 않는 관점’이 중
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것’을 장애로 인식할 것인가 아닌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장애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왜 장애로 간주되는가’라는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목적’과 ‘문제의식’이다. 즉,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문맥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별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동일성 
장애’라고 명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장애’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전환수
술이라는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장애는 ‘장애’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그것뿐인 것이지만 그러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자신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될 것이다. 때문에 ‘장애’라는 말에 
어떤 의미 또는 뉘앙스를 주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
갈 필요가 있다. ‘장애’의 인식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색맹을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색맹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 범위를 한
정한다는 대책을 세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색맹이라는 장애를 낳는 것
은 사회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보편적 색상 설계
(Color Universal Design)을 지향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사회가 만들
어 내는 것이다(あべ, 2015：31).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다. 장애인으로 인정됨으로써 일을 할 
때 수어통역을 해 주는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어를 사용하는가. 구화를 사용하는가를 떠나 청각장애인으로서 공통의 
요구를 사회에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1종 운
전면허 취득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한목소리로 요구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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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농인은 한국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소수자이다.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로 바라보고, 농인을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농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
인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농인이 경험하는 여러 사회적 불리를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농인은 청인처럼 되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부담은 언제까지나 농인의 몫이다. 그
렇지만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사회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병원·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농학교에서 한국수어로 배울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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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한국 농사회의 이해」 의 수어 동영상 제작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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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초점 집단 인터뷰(FGI) 질문지 

제1차/제6차 FGI 질문지
- 농교육 경험자 및 농교육 전문가 -

1. 농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2. 일반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3. 농 대안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프로그램 대상과 목표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장단점

 기본 운영 요소

 운영방안 제언

4. 농 성인 및 농인 가족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5. 청인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진행 여부

 진행되는 현장

 프로그램 주요내용

 제한점

 운영방안 제언

6.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운영 방향

 운영 목표

 기본 프로그램

 기본 운영요소

 기타 제언

7. 개인적 특성

￭성명: 

￭연령: 

￭최종학력: 

￭전공: 

￭소속 및 직위: 

￭현 기관 근무경력: (      )년 (      )개월

￭관련분야 총 경력: (      )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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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FGI 질문지
- 수어교육 강사 -

(청각장애인통역사 & 수어통역사)

1. 지금까지 수어교육 강사로 활동해온 경험은 어떠한가?
 처음 수어를 교육하게 된 동기

 활동 기간 및 장소

 교육 대상

 교육 주제 및 내용

 수어교육 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어교육 참여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수어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2. 전문가로서 수어통역 경험은 어떠한가?
 활동 기간

 주요 통역 분야

 수어통역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수어통역 이용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3. ‘수어교실’ 외에 농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진행 여부

 진행되는 현장

 프로그램 주요 내용

4.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운영 방향

 기본 프로그램

 기타 제언

5. 개인적 특성
￭ 성명: 

￭ 연령: 

￭ 최종학력: 

￭ 전공: 

￭ 소속 및 직위: 

￭ 수어교육 경력: (      )년 (      )개월

￭ 수어통역 경력: (      )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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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FGI 질문지
- 수어교실 이용자 -

1. 지금까지 수어교실을 이용해 온 경험은 어떠한가?
 처음 수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

 처음 농인을 만난 때는 언제이며 느낌은 어떠했는가?

 그동안 수어를 배운 기관 또는 장소(지역)는?

 그동안 경험한 수어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강사, 강의내용, 강의장소, 기타)

2. 지금까지 경험한 수어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어떠한가?
 회화 중심 교육 : 초급 수어, 중급 수어, 고급 수어

 자격증 대비 교육 : 수어통역, 음성필기통역

 특별히 희망하는 교육 형태나 내용이 있다면?

3. 수어교육과 농 문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수어를 배우며 수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는가?

 수어를 배우며 농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는가?

4. ‘수어교실’ 외에 농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진행 여부

 진행되는 현장

 프로그램 주요 내용

5.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운영 방향

 기본 프로그램

 기타 제언

6. 개인적 특성
￭ 성명: 

￭ 연령: 

￭ 최종학력: 

￭ 전공: 

￭ 소속 및 직위: 

￭ 수어교육 기간: (      )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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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FGI 질문지
- 농인 가족(학부모) -

1.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2. 내 자녀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건 언제인가요?
 청각장애 판정시기(당시 자녀의 나이)

 당시의 느낌과 반응, 배우자의 반응, 형제자매들의 반응

3. 그동안 청각장애나 수화언어 농자녀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정보제공, 교
육,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등)를 지원받은 적이 있나요?

4.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해 어떤 경험(치료 서비스 포함)을 해보았나요?
 언어로서의 수어에 대한 경험
 언어재활치료, 보청기/인공와우 수술 등에 대한 경험
 어린이집/유치원/일반학교/특수학교/대안학교 등에 대한 경험
 이외 부모로서 개인적인 노력 

5.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 자녀와의 소통,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or? and? 농인 가족(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7. 농인 가족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8.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9. 기타 제언하실 점이 있다면?
10. 개인적 특성

￭ 성명: 

￭ 연령: 

￭ 최종 학력(전공): 

￭ 청인/농인: 청인 / 농인(의사소통수단:            )  

￭ 직업: 

￭ 자녀의 수: 

￭ 농자녀의 나이: 

￭ 농자녀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농자녀의 의사소통 수단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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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FGI 질문지
- 농 성인 -

1. 농 문화 / 농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농 문화 / 농 정체성의 정의

   농 문화 / 농 정체성의 구체적 사례 및 예시등

   농 청년(혹은 농인 연령별)을 위한 농교육/농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2. 한국의 농 문화와 농 정체성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외국과는 다른 한국의 농 문화, 농 정체성

 현재 한국의 농 문화, 농 정체성의 특징 및 현황 등 

3. 차후 농 문화는 어떻게 발전되고 전승되어야 할까요? 
  (혹은 농 문화의 전승과 발전이 필요할까요?)

4. 차후 건강한 농 정체성 확립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혹은 농 정체성의 확립이 왜 중요할까요?)

5. 20~30대 농 청년과 40~50대 이후의 농 장년이 보이는 농 문화와 농 정
체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또한 앞으
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6. 20~30대 농청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7. 한국수어 문화학교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8. 기타 제언하실 점이 있다면?

9. 개인적 특성

￭ 성명: 

￭ 연령: 

￭ 최종 학력(출신 중·고등학교 포함): 

￭ 전공(혹은 직업): 

￭ 주된 의사소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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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초점 집단 인터뷰(FGI) 속기 및 번역 내용

제3차 수어교실 이용자 대상 FGI 내용

일시: 2017년 8월 16일 오후 1시 ~ 2시 40분 
장소: 서울수화전문교육원 회의실
참석자: 총7명(박OO, 진OO, 최OO, 송OO, 강OO, 노OO, 박OO)

- (사회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번에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한 수어 관련 연구 사업인데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계

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와 우리 박OO 선생님하고 김OO 과장님 저희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고 나머지 6분은 인터뷰 대상자로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나셨을 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 이름 소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OO)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회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OO입니다. 

- (사회자) 박수는 마지막에, 같이. 

- (진OO) 안녕하세요? 진OO이라고 합니다. 

- (최OO) 안녕하세요? 최OO입니다. 

- (송OO) 반갑습니다. 저는 송OO입니다. 

- (강OO) 반갑습니다. 저는 강OO입니다. 

- (노OO) 안녕하세요? 노OO입니다. 

- (박OO) 박OO입니다. 

- (사회자)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된 질문지대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할 것이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의견을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녹음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 정리, 보고서 정리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총 5차에 걸친 인터뷰를 하게 되

는데 여러분은 수화교육원 이용 대상자로서 또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저희가 오전에는 강사 분들 대상으로 했어요.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 분들, 강사 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마쳤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여

러분 같이 수어교육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 입장에서 또 어떻게 느끼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게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한국수

어 문화학교는 수어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어법에 의해서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것들은 이런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에 이용자로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좀 교육되고 프로그램

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각자 좀 돌아가시면서 처음에 어떤 계기로 수어를 배우셨는지 말씀을 돌아가시면서 해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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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을 것 같아요. 

- (박OO) 네, 20대 때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기관에서 조그맣게 수어교

실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 날 때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해서. 

- (사회자) 교회였나요? 

- (박OO) 네, 밀알학교.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직장 때문에 계속 쉬다가 한 5, 6년 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돼서. 

- (사회자) 그러면 그 당시는 어느 과정까지 배우셨어요? 

초급과정 정도? 

- (박OO) 초, 중, 고급과정 1년간 배우고. 

- (사회자) 고급과정 마치셨어요? 

- (박OO) 네, 배우고 이제 계속 쭉 쉬다가 한 6, 7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다시 한 번 

배울 기회가 되어서 다시 공부하고 시험 보고. 

- (사회자) 우리 선생님은?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진OO) 처음에는 그냥 (말이 이지러짐) 소통하고 싶어서 배우게 됐고 그리고 남자들은 왜 

그런 건 정년 이후의 생활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겹치면서 수어라는 

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많은 게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수어가 딱 동기가 됐던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 (진OO)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요? 

- (사회자) 네. 

- (진OO) 어떻게 보다 보니 봉사 정신, 이렇게... 

- (사회자) 투철하셔서... 

- (진OO) 좀 남은 생활을 좀 보람을 느끼면서 제 나름대로 성취를 느끼고 싶은 그런 게 있

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농인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소통을 못할까? 

- (사회자) 그러면 어디서 농인을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 (진OO) 아니요, 없습니다. 

- (사회자) 따로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 (진OO) 관심은 있었는데. 

- (사회자) 배울 기회가 없으셨죠. 

- (진OO) 찾을 겨를이 없었죠. 

그러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장사를 하다가 그걸 그만 두면서 이게 눈에 띄면서. 

- (사회자) 수화교육원을 그러면 홍보하는 걸 보시고 오셨어요? 

- (진OO) 인터넷

- (사회자) 아, 검색하셔서? 

- (진OO) 다 검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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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적극적으로 그러면 찾으신 거네? 

- (연구원1) 다 검색으로 왔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인터넷. 

거의. 

- (사회자) 어디서 수어를 배울 것인가, 검색해서. 

- (연구원1) ‘수화’ 치면 딱 뜬다고 교육원. 

- (최OO) 네, 저도 검색해서 여기를 찾았고요. 

저는 처음에 수어를 그냥 언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수화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어디로 공부해야 

하지 막 찾아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입문반부터 시작했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농인도 만나게 되고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자격증 시험공부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얼떨결에 통역사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은. 

- (사회자) 아직, 퀘스천 마크. 

네. 

- (송OO) 저는 이게 언어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어 이렇게 영어, 중국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 보니까 언어보다는 무슨 꼭 연기 학원에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와 또 봉사, 나름 기회가 된다면 봉사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재

미있어요.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우리 강OO 선생님은. 

- (강OO) 저는 처음에 수어를 배운 거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콜센터 운영하는 그런 회사

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제 대부분 사내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 부분에서 커피숍을 하나씩 운영하

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회사 내에서는 수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인들로만 이뤄진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팀장은 높은...  

저도 수어를 조금만 배우면. 

- (사회자) 그 자리가 가고 싶으셨던 게 아니고요? 

- (강OO) ‘저도 그 자리를 꿰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인사 과장님이랑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수어를 배우러 왔어요. 

배우러 왔는데 제가 서울을 별로 좋아하질 않거든요. 

서울은, 일단 도시가 아니라 조금 시골로 가고 싶은데 시골에는 아무래도 직장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수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전국 어디를 가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서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거기서 필요한 것만 얘

기만 해도 내가 저 자리는 꿰차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지금까지 도리어 그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244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찾는 건 인터넷으로. 

- (노OO)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3학년 때 수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배우게 된 

동기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전공이 사회복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습을 하게 되고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맡았던 학생이 자폐아 꼬마였는데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종결이 되면서 그다음 

번 연결된 대상이 농아 학생 꼬마가 있다고 했어요. 이라고 꼬마가 있으니까 슈퍼바이저가 

이 애를 위해서 먼저 수어를 배우라고 얘기를 해서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수어를 권유해서 

그 당시에는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곳들도 몇 곳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고 수어를 배우면서 '자원 봉사를 해야지.'라기보다는 수어를 배우다 

보니까 수어 자체가 재미있어서, 약간 OO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어에 빠져서 기초반 

배우고 중급반까지만 처음 배웠다가 그게 이제 학교 졸업하고 뭐하고 하면서 관련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또 그 이후로 고급반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처럼 농인아인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큰 목표 의식이 아니라 처음 

배울 때는 단순히 수어에 빠져서 배웠던 것 같아요. 

- (사회자) 네, 다음 선생님 말씀하세요. 

- (박OO)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우리 남편 표현에 의하면 ‘정말 돈 안 되는 

것만 들으러 다니더라’, 그래서 이것저것 듣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배우다가, 이제 서

울 생활을 딱 접고 경남 산청의 산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5년을 좀 넘게 살다가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지금 서울에 잠깐 다시 나온 거예요. 

집은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산 속에 살면서 뭘 배우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이

제 좋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하다가 종로, 제가 사는 데가 혜화동인데 종로구청에서 혹시 뭐 배우는 게 뭐

가 있나 들어가서 한번 찾아들어가다 보니까 무료 수어 초급반, 이걸 종로구청에서 하는 게 

있어서 그걸 들으러 다니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저는 평소에도 말할 때 되게 지화를 많이 써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서울 친구들 다시 만났는데 수어를 배우는데 너무 재미있더

라고 치매에도 예방이 될 것 같다고 이런 농담을 했더니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카톡을 보내

왔는데 ‘이런 기관이 있다니까 여기도 한번 가 봐’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그 친구가 

여기를, 걔는 신문 보고 안 거고. 

저는 안 그랬으면 그냥 종로 구청에서 하는 거 초, 중, 고급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다섯 달째고 종로까지 합쳐서, 거기서 한 달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다

섯 달째인데,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 (사회자) 그러면 농인은, 농인은 만나신 건 언제가 처음이셨어요? 

- (박OO) 처음 만난 거요?

대화하고 이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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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아니, 그냥 사시면서 농인을 언제 처음 만나셨는지? 

- (박OO) 호떡. 

- (사회자) 아, 중국 호떡 하시는 분.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농인을, 처음 언어가 다른 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 (박OO) 저는, 저도 어렸을 때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했었던 거라서 그냥 ‘조금 불편하시

겠다’ 이 정도지, 다른 그런 건 없었고 내가 얘기를, 저는 꼭 농인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얘

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외국 사람과도 말하고 싶고 외국어를 배우고 싶고, 저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언어에 관

심이 많거든요. 

- (사회자) 특별한 느낌은 없으셨던 거죠? 

그러면 처음 수어를 배우신 건 종로구청에서 배우셨어요? 

- (박OO) 종로구청.

- (사회자) 그게 언제쯤, 5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 (박OO) 아니요, 지금이, 아 예 그렇죠. 

- (사회자) 5개월째, 종로구청에서 배우셨고.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 받으시면서 또 종로구청에서도 배우셨고 여기서도 배우시는데 강사라

든가 강의 내용, 강의장이라든가 강의장이라든가 이런 것거에 대해서 교육생으로서의 만족

도는 어떠신지? 

- (박OO) 거기를 갔을 때와 여기에 왔을 때랑 좀 많이 다르긴 한 게 여기가 좀 훨씬 체계

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교재가 있지만도 있고 거기는 선생님들이 준비해 오신 자료를 갖고 하시는데. 

- (사회자) 농인 강사세요, 청인 강사세요? 

- (박OO) 청인 강사. 

오전반 오후반 있었는데 저는 오후반으로 들어갔었어요. 청인 강사분이신데 가족 중에 농인

이 계셔서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농인협회 종로. 

- (사회자) 농아인 협회 종로지회? 

- (박OO) 지회에서 구청과 연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렇게 되게 재미, 그냥 '어? 되게 재미있다' 해서 여기 딱 왔더니 

교재도 따로 있고 되게 이렇게 찬찬히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신다는 느낌을 여기에

서 좀 받은 것 같아요. 

- (사회자)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여러 반들을 들어보셨으니까. 

- (박OO) 제가 배운 기간이 짧아요. 제일 조금이에요. 

5개월이면. 

- (사회자) 아니, 다 여쭤볼 거예요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냥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교육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셔도 되고, ‘너무 비좁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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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해 주셔도 되고 교재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보완됐

으면 좋겠다든지, 그냥 자유스럽게. 

- (박OO) 모르면 용감하게 그냥 막 말하는 게. 

- (사회자) 맞아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답하면 안 돼요. 

- (박OO) 종로는 강당에서 쫙 앉아서 했고요. 

거기는 저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하시는 것을 찍어도 돼요?’ 

그랬더니 ‘찍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수어를 정말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거를 받아 적기도 애매하고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집에 와서 이걸 보고 집에 와서 다시 제가 본 거를 다시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다가다 어디 다니면서 동영상을 다시 보고 되게, 그러니까 되게 습득력이 빨리 되

는 거예요. 

- (사회자) 그러면 거기는 교재가 없었나요? 

- (박OO) 아니요, 프린트 된 자료를 주시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다 찍어서 여기에 

만약에 ‘웃다’. 

- (사회자) 그러면 ‘웃다’ 찍어서 다시 보시고. 

- (박OO) 하고 그걸 다 듣고서 ‘웃다’에 파생되는 것까지 막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는 걸 저

는 막 녹음을 해서 가져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는 제일 많은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고. 

- (사회자) 습득력이 빠르셨구나. 

- (박OO)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 (사회자) 입문반부터. 

- (박OO) 절대로, 네, 입문반부터 했는데 찍지 말라고 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받아 적으

려니까 받아 적는 동안에 못 보면 놓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 스크린 올리면 눈이 너무 부셔서. 

그리고 강사의 위치에 따라 잘 수어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강사님은 이렇게 

자주 주변을 돌리시려고 하시는... 대부분은 그러시는데, 주로 많이 보시는 쪽이 있으면 이쪽

에, 첫날 이쪽에 앉으면 계속 거기에 앉게 되면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가 너무 이제 가까운가?’ 

생각도 들어요, 교육장이. 

- (사회자) 그러면 단계별로 있는 것은 어떠세요? 

단계별로 배우셨어요? 

- (박OO) 여기요? 

- (사회자) 네, 그 텀이 어떠세요? 

너무 급격하게 레벨이 올라간다든지. 

- (박OO) 입문반에서 회화 1, 회화 2 이거를 듣고요 이번 달에 회화 1, 2, 트레이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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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그러니까 1, 2는 복습이고 이거를 했는데 정말 트레이닝반에 가서 여기를 취소를 해

야 하나 고민했어요, 첫날에 수업 듣고. 

- (사회자) 어떤 이유 때문에? 

- (박OO) 제가 생각할 때는 회화반하고 트레이닝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차이가 

너무. 

- (사회자) 아, 너무 커서? 

- (박OO) 네, 다 웃으시는데 저는 못 듣고. 

- (사회자) 농인 강사님이 하시는 거죠? 

- (박OO) 네.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아, 수업 내용을? 

- (박OO) 너무 집중은 하는데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집중을 하니까 에너지는 되게 

많이 쓰이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으니까 너무 막... 

- (사회자) 남는 게 별로 없으시니까. 

- (박OO) 속상한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녹음이나 녹화라도 할 수 있으면 가서 공부를 좀 하겠는데 그거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들어요. 

제가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제 느낌에는 회화에서 트레이닝반이 조금. 

- (사회자) 수준 차이가 좀 크다? 

- (박OO) 네, 저는 그랬어요. 

- (사회자) 그 중간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 (박OO)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니면, 모르겠어요. 

- (사회자) 네, 우리 노○○ 선생님은 농인을 처음 만나신 게 언제세요? 

- (노OO) 농인을 처음 만난 게. 

- (사회자)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때, 농인 학생? 

- (노OO) 아까 말씀드렸던 농인 학생은 결국은 못 만났어요. 

사실은 그 학생은 못 만나고 수어를 배우는 거에 빠져서 수어 중급, 기초, 그러니까 기초, 

중급을 배우면서... 

- (사회자) 어디서 배우셨어요? 

- (노OO) 청음회관에서 89년도에 배웠어요. 

- (사회자) 그러면 수료하신 과정은 초급? 

- (노OO) 초급, 중급을 연이어서 배웠는데 초급 때에는 청인 선생님한테 받았고, 중급이 농

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배울 때에는 정말 그냥 A4 용지에 단어만, 한 단어에 한 30에서 40, 

50개의 단어가 있고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저희도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정말 잘 받아 적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해서 제 딴에는 저도 ‘어우, 나 이거 

대단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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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때는 다른 농인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이 우리들끼리만 그리고 그때 강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교육원이라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떼로 배웠어요. 

한 강의가 100명에서 150명이 한 강당에서 오다 보니까 솔직히는 앞에 앉아서 선생님의 손

을 자세히 볼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일찍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분들은 과연 ‘선생님 손이 보일까?’ 

보일까,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계셔도 이 150명의 손을 다 교정을 해준다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궁여지책으로 해주신 게 10명 정도씩을 팀을 꾸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끝난 뒤에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게끔 하고 중간에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묻고 교정하면서 발표하고 이러면서 아, 이거 굉장히 재미있고 그랬기 때문에 중급반까지도 

이어서 배울 수 있었는데, 딱 단어만 배우다가 그리고 단어 시험만 중간, 기말에 보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구나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농아인을 만났다면 회의도 하고 내 

실력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알았을 텐데, 그거 모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사회자) 그러면 처음 만나신 건 농인을 언제쯤 만났어요? 

-(노OO) 중급반 때요, 중급반 수업 배우면서 농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사회자) 아, 강사분이. 

-(노OO) 그분이 처음으로 만난 농인이셨어요. 

-(사회자)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농인을 처음 만났을 때. 

-(노OO) 솔직히는. 

-(사회자) 솔직히 해주셔야 해요. 

-(노OO) 수어 정말 잘한다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갖는 느낌이면서도 그분의 언어는 수어다, 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저

렇게 잘할까? 

또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할까, 그리고 내가 아는 단어에 메모리 돼서 나는 이 단어에는 

이 단어 하나, 이것만 알고 있는데 정말 자유롭게 구름은 여기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데 이 구름이 밑에서도 돌고 어디에서 오면 시끄럽다고 어디 가면 안개가 되고 이런 살아있

는 수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농인들의 언어라는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지 

그때는 그 표현이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 농인을 만난 거는 그

분들을 만나면서 지하철에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수어를 배우기 전에는 그게 동작인지 수어인지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지하철이나 이렇게 거리에서 손을 써서 움직이면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기

초, 중급을 겪으면서 이 수어 단어가 뭔데, 나, 집,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을 슬쩍슬

쩍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손을 움직이면 거기를 보고 그게 보고 싶어서 반

대쪽을 봐요. 

지하철은 유리 때문에 뒤가 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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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대놓고는 못 보겠고, 막상 이렇게 거울로 해서 간접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

면 아는 단어는 불과 몇 개 안 되고 전부 몰라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수어를 중급반까지 배우고 있는데도 이렇게 모르나?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몇 년이 지난 뒤에 애 아빠가 한 번은 물어요, ‘너 그래도 수어 배운답

시고, 깝죽댔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어 저 내용 다 이해해?’ 

그런데 그때는 좀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저 수어 내용에는 그들만이 아는 것도 있고 수

어 이름도 들어가 있고 자기네들 지명이니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지면서도 ‘저 사람들이 대충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농인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 (사회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용하시면서는 어떠신지? 

여기 수화전문교육원을 이용하시면서 아까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거예요. 

강사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강의장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노OO) 제가 배웠던 그때는 떼로 배웠고, 그리고 교재도 그냥 단어만 나열되어 있었던 거

예요. 

그 뒤에 나왔던 책이 <사랑의 수화교실>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사진이 삽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기초반을 배우고 중급반 과정 끝낸 뒤에 사진, 책을 보니까 짚

히는 게 있었어요. 

정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사진 때문에 딱 그거 하나로 기억메모리되는 

거예요. 

- (사회자) 고착돼 버리는 거죠, 오히려. 

- (노OO) 고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이걸 사진으로 먼저 이거를 내가 외우는 

것보다는 자료를 통해서, 지금 저는 교육원에 와서 그 트레이닝반을 듣고 있어요, 트레이닝

반을 듣는데 보면 단어도 어떤 거냐 하면 보니까 가, 나, 다 순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한 수

형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단어들을 같이 배울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동을 하고 확장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그냥 단어만 예를 들어 선생님들도 그렇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처음 배웠던 게 인사, 두 번째 가족, 그다음에. 

- (사회자) 학교. 

- (노OO) 학교. 

- (사회자) 병원. 

- (노OO) 경제,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물론 필요로 하는 거기서 연관이 되는 단어 중심으로도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그 뒤 배우는 

면에서는 좋은데 저는 이 지금 교육원에서의 교육이 예전에 배웠던 거에 비해서 많이, 그러

니까 농인 쪽의 대화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 

- (사회자) 실생활적인 거에, 유용한 것들을 많이. 

- (노OO) 그러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만약에 이 교실을 입문, 그 뒤에 회

화나 고급, 중간에 듣고 트레이닝반에 오시는 분이 이해하기 힘들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 고급반 때 배웠던 수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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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트레이닝반에 있어요? 

-(노OO) 트레이닝반에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손동작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사회자) 난이도가 높은 것도 나와 있는 거네요. 

-(노OO) 그러면 난이도가 아주 기초적인 거, 그냥 ‘보다’서부터 내가 보는 거,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손 동그랗게 해서 앞을 보는 것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보다’에서 찾다 나가고 뭐하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가 제 눈 안에 

넣는 거라든가, 둘러보고 훑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초 중급 때 안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이 수어들을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트레이닝반에서 쓰는 거에 아

무런 무리가 없는데. 

- (사회자) 순차적으로 본다면 너무 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죠. 

- (노OO) 갭이 좀 커요. 

그렇다면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부연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단

어들을 각각의 학생들이 누가 이거를 알고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 (사회자) 편차가 크니까. 

- (노OO) 편차도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중간 과정이나 아니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시각이 있었으면 하는 거였고, 강의실에 각 학생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20명 정도면 선생님들이 보실 때 손을 좀 교정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 (사회자) 약간 개인적인 저기는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것만 가능하고. 

- (노OO) 예전에는 떼로 배우니까 그 10명씩을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해라라고 하시고 둘

러보시면서 교정을 해주신다고 해도 교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 20명 정도라면 선생님들이 보실 때 눈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 (사회자) 그러니까 수형도 교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 (노OO) 왜냐하면 수형 교정이 안 되니까 쓸 때 굉장히 멋쩍어 하세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뻘줌해 하세요. 

이거를 쓸 때 본인들이 쓸 때 이거를 어눌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번씩 해보게 하고 뭐하고 하면 조금 더 편안히 수어를 쓰실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인원은 좀 제한을 둬서 많이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 (사회자) 그러면 수강 인원은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20명 정도? 

- (노OO) 저는 20명, 20명 안쪽, 20명 안쪽. 

그래야지 그런데 20명이 또 안 되면 빠지고 뭐하다 보면 또 이것도 에너지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시너지가 안 될 것 같아서 20명 안쪽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교실은, 교실은 이거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봤

으면 좋겠어요.둥글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 (사회자) 좌석 배치를가? 

- (노OO) 그래서 왜냐하면 전부 제 앞에 있는 뒤통수만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수어를 어떻게 보는지 못 보니까 그걸 보면서도 제 수어도 교정이 될 텐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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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옆까지도 볼 수 있는 좌석 배치가 앞으로 보는 동사무소 배

치와 좀 같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실이 조금 더 넓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봤으면 좋겠고, 방음이 됐으면 좋

겠어요. 

방음이 되고 지금 강의실은 수화 교육원 큰 여러 교실이 나눠져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

신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것에거에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음이 돼서 얘기를 해도 되고 왜냐하면 밖에서 누군가가 제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다른 교실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강의실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우리 선생님은? 

수어 여기서 처음 배우셨어요? 

-  (강OO) 아, 네. 

- (사회자) 여기서 처음 배우셨고. 

그다음에 그러면 농인은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 (강OO) 농인은 그때. 

회사 와서. 

- (사회자) 여기 와서? 

- (강OO) 회사에서 처음. 

- (사회자) 회사에서 그때 보고 느낌은 어떠셨어요? 

- (강OO) 저는 그냥 외국인 같아서. 

왜 외국인이랑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 (사회자) 여기 교육 받으러 와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셨어요? 

입문반부터 쭉? 

전체 다? 

- (강OO) 아니오요. 

- (사회자) 그러면 지금 하는 데까지 만족도가 어떠신지? 

전반적으로? 

- (강OO)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전에 배우다가 잠깐 사정이 있어서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많아요. 

- (사회자) 비슷한 건 빼고 안 나온 내용으로만. 

- (강OO) 그런데 저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회화를 들고었, 입문반을 딱 들었는데. 

‘어, 나 다음에 회화반 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 (사회자) 다음 과정이 어떻게 받는 것이. 

- (강OO) 아직, ‘내가 이걸 아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수어 필기를 재작년에 봤어요, 보고 쉬었는데 그때도 시험 

분위기가 ‘시험을 지금 보는 거야, 지금 봐야 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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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지 4개월도 안 됐는데 뭘 보라는 거지?’ 

- (사회자) 따라서 가야하고. 

- (강OO) ‘뭘 배우라는 거지?’ 

그래서 여쭤봤어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수어랑 상관없이 그건 필기라서 그냥 보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고 결론은, 아 

그때 괜히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기한

이 이미 벌써 다가오고 있고. 

- (김OO) 1차는 합격했대요. 

- (사회자) 너무 무리하게 이제. 

- (강OO) 또 이제 수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필기를 배울 동안 수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 (사회자) 필기는 합격해 버리고. 

- (강OO) 필기는 합격했고 당장 수어는 준비해야 하고 이게 너무, 너무 저는 그게 당혹스러

웠거든요. 

- (사회자) 그랬을 것 같아요. 

- (강OO)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준 차이가간극이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저는 

크다는 건 못 느꼈어요. 

이제 고급반도 해서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몰라서. 

일단 그냥 듣다가 지겨우면 다음 거 듣지, 이렇게 계속 같은 걸 들어서 그거는 못 느꼈는데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 (사회자) 교육원에서. 

- (강OO) 하다 못해도 간단하게 상담이라도 선생님이랑 할 수 있게 한다든가,다라든가 아니

면 간단하게 시험이라도, 시험이라도 볼 수 있는 보통 회화 학원 같은 데 가면 있는 것 처

럼. 

- (사회자) 어떤 평가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정 과정마다. 

평가 과정. 

- (강OO) 회화 관련 학원은 전부 다 평가 과정이 있고, 테스트를 해서 레벨 테스트를 해서. 

- (사회자) 어디 반으로 보내고. 

- (강OO) 그렇게 하니까. 

- (사회자) 그러면 여기서 수강생들에게 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인위적으로 

교육원에서 그러면 레벨 테스트를 해서 딱 정해주는 것은 불만이 없으세요, 그러면? 

- (강OO) 그거는 아니고요. 

- (사회자) 그냥 테스트만 받아. 

- (강OO) 테스트를 해서 조언만 해주는 거예요. 

- (사회자) 결국 선택은 본인들이 하되? 

- (강OO) 본인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그걸 좀 이렇게. 

- (사회자) 그러니까 내가 적정한 레벨이 어디고 어디쯤이면 받을 수 있다 정도만. 

- (강OO) 네, 그냥 본인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만 제공했으면이었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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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배우고 이렇게 배우기는 배우는데. 

- (사회자)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만 있고. 

- (강OO) 직접 제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리고 배우고 나서 배울 때는 천천히 알려

주시니까 보기가 쉬운 데 배우고 나서 실질적인 속도의 실질적인 농인분의 수어를 배울 기

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선생님들도 어떨 때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계

시기 때문에 그런 좀. 

- (사회자) 그러니까 실제 농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것이 아쉬운 거다. 

- (강OO) 기회가 없어서 앉아서 잠깐 수업 중에 지금 수업이 많지만 이제 과정 중에 프리

토크만 하는 반이라든가 이런 반이 조금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 (사회자) 그러니까 정해진 교재 없이 회화반을 하되 어떤 주제를 놓고 직접 대화를 본인

이 대화의 생산자로 나오는 수업,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 (강OO) 그런 수업이 있으면 그게 정말 회화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 (사회자) 이해했어요, 어떤 건지. 

우리 선생님도 똑같은 질문이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답해주세요. 

- (송OO) 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농인에 대한 이미지, 선입견이 좋아졌다고 

할까요? 

- (사회자)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 (송OO) 처음에는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 같고 다가가지 못하게끔. 

- (사회자) 다가가기가 부담스럽고. 

- (송OO) 부담스럽고 그 언어를 전혀 모르니까. 

- (사회자) 그러면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만나신 건. 

- (송OO) 만난 건 아까 호떡 그. 

- (사회자) 호떡. 

우연히 길거리에서. 

- (송OO)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농인들끼리. 

- (사회자)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고. 

- (송OO) 굉장히 다른 세상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배우면 참 재미있구나.’ 

‘그들만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어떤 

굉장히 그런 어떤 우호적인 생각이 들어서적인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 (사회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수어 배우셨어요? 

- (송OO) 네,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저는 좀 있어서 그냥 단순히 영어, 일본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를 배우러 온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발표, 발표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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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렇게 뭐라 하지?  

예쁘게 얘기하면 (말이 이지러짐) 그런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외국인이 가면 나한테 말을 걸까봐 두렵잖아요. 

영어로 길을 물어보고 말을 할까봐 그런 것처럼 농인들을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가갈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인드가 생긴 게 굉장히. 

- (사회자) 큰 변화네요. 

- (송OO) 변화고. 

그다음에 수업은 강사님들이 참 50분 동안 굉장히 저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집중적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또래의 나이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복습을 할 수가 없어. 

동영상이든 뭐든 필기도 할 수 없고. 

선생님한테 집중하잖아요, 50분 동안 오롯이.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수업에 집중하는 게. 

그래서 일반 외국어는 하다가 공부하다가 보면 (기계음) 왜냐하면 그건 용납이 안 되니까. 

- (사회자)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니까. 

- (송OO) 없어요. 

전혀, 1분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그러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 (사회자) 반복해서 듣는 게. 

- (송OO) 반복해서 복습차원에서 그럴 경우에 농인 선생님이 한 번 하시고 청인 선생님? 

그런 반이 있으면. 

- (사회자) 그러니까 똑같은 반이되 강사가 농인 강사도 한 분 있고, 청인 강사도 한 분 있

으면 좋겠다. 

- (송OO) 그러면 좋아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만족합니다, 아직까지는. 

- (사회자) 또 우리 최○○(실명 삭제)성이 선생님은. 

- (최OO)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아까 프리토킹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농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계셨으

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이런 거. 

- (사회자) 실질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거. 

- (최OO) 지나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뵙기도 하지만. 

- (사회자) 말 걸기가 어렵죠. 

맞아요, 저도 어떤 걸 느꼈냐 하면. 

그러니까 되게 농인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걸기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두렵죠.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다가 ‘이분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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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떤 공식적인 반이 되면 자유로스러우니까 훨씬 더, 느껴져요, ‘아 저분들 되게 농인

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거. 

그런 반이 있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농인은 여기 와서 처음 만나셨어요? 

- (최OO) 네, 저 여기 교육을 하다가 여기에서 자원봉사를을 신청을 받아주셨어요.해주셨어

요. 

- (사회자) 자원봉사, 여기서 수어 배우시다가 자원봉사 나가서 처음 농인 만나셨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 (최OO) 그런데 그때가 취업박람회 때여서 조금 부담을 안고 갔어요. 

내 수어가 그분한테 중요한 일인데 ‘그게 될까?’. 

그런데 정말 그때는 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이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못 알아들으

시더라고요. 

제가 수어로 관련 표현을 제대로 못하니까.그런 표현을 못하니까.

또 다른 농인 분이 제 수어를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셔서 그 분에게 대신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떠서 얘기하고 또 다른 농인분이 이분은 이분이 제 수어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아

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 (사회자) 중계 통역 해주고. 

- (최OO) 아, 이제 알고. 

정말 그렇게 처음 경험이 그거였었어요. 

- (사회자) 그러면 여기 우리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어요? 

- (최OO) 저는 100점이라면 한 9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입문반부터 했고 그리고 입문반을 한 번 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학년 됐는데도 또 입

문반을 듣고 있고. 

그러면 처음에 들었을 때와 지금과 물론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트레이닝반은 저는 예전에 들어서 초창기 때 들었으니까 그때는 청인 선생님한테 들

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과 강의는 어떻게 다르게 하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트레이닝

반 하면서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저는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청인 선생님과 농인 선생님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 (사회자) 그럴 수도 있다. 

- (김OO) 여태껏 청인 선생님만 계속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농인 선생님 반 하나를 만들어 

준 거다 보니까 왜냐하면 농인 선생님도 우리도 그거 가르칠 수 있어 해서 농인 한번 해보

자 했는데 또 의외로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 (사회자) 모험하자니까. 

모험하자니까. 

- (김OO)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어느 게 좋은지를 알아야 하니까. 

9월부터는 월수는 농인 화목은 청인,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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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계속 시도는 해보는 거죠. 

- (사회자) 우리 진OO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처음 수어교육 여기서 배우신 거죠? 

농인은 그러면 여기서 만나셨어요? 

아니면. 

- (진OO) 농인은. 

처음 농인, 청각 장애인을 본 게 제가 장사할 때 손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 (사회자) 농인분들이. 

- (진OO) 네.농인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서 막 수어를 하면서 뭔가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얼마냐?’는 식으로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 

‘저게 수어구나.’, 그러면서 관심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찾게 

된 거죠.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 (사회자) 지금 여기서 교육받으신 거것은는 어떠세요? 

- (진OO) 교육받는 것은거는 저는 다 만족을 하는데 뭔가 좀 제가 듣고 싶은 수업 과목이 

있지만..는데 이게. 

- (사회자) 신청을 못해서. 

- (진OO) 수강신청에서 제가 밀려난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 몇 달간 계속 수강신청을..그거를. 

- (사회자) 못 듣고 계시는구나. 

- (진OO) 많이 못 듣거든요. 

- (사회자) 클릭 전쟁에서 실패하셔서. 

- (진OO) 네, 10분 만에 마감이 돼 버리니까 매번 대기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습니

다.롭고. 

그런 부분에서는. 

- (사회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어요? 

- (진OO)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별도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번 달 통역반 수업’ 같은 경우를 따로 

영상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수업 과정으로. 

- (사회자) 온라인 수업도 있었으면 좋겠다. 

- (진OO) 온라인으로 한다면, 똑같이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수업을 직접 못 

듣더라고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또 나름 또 혼자 공부하기도 좋고, 또 복습하

기도 좋을 것 같고. 

- (사회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거 수업 외에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온라인을 통해

서 공부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기 수업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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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OO) 그건 없죠. 

- (사회자) 전혀 없으신 건가요? 

- (최OO) 저는 영상으로 1:1 과외를 해본 적이 있어요. 

- (사회자) 어떻게요? 

농인 선생님께? 

- (최OO) 아니요, 청인 선생님한테. 

- (사회자) 아, 청인 선생님께, 1:1 강의? 

- (최OO)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1:1 강의가 좋더라고요. 

- (사회자) 1:1 강의가? 

- (최OO) 물론 비용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 

- (사회자) 그러니까 더 작은 규모의 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선생님은? 

- (박OO) 저는 농인을 처음 만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알 선교단에서 농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어색한뻘줌한 거예요. 

- (사회자) 아, 맞습니다. 

- (박OO) 그냥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 (사회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 (박OO) 말이 안 통하는 거는 진짜 그 적막이 흐르는 그 공간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다

거나 눈이 마주쳐서 하면 거기 딱딱거리고 나면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지 모르

게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데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함도. 

목사님한테 ‘저 너무 어색해요.’뻘줌해요라고. 

목사님이 ‘배워!, 목사님이 그러면 배우면 되겠네!’. 

- (사회자) 그러면 밀알에서 어느 단계까지 배우셨어요? 

- (박OO) 그때, 초·중·고급반을 들었는데 저희는 인천에서 제가 배우고 나서 그 단체가 약간 

좀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었지만 이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만뒀다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경력단절이 이뤄지니까 다음 재취업을 할 때는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유아교육

을 배우게 됐거든요. 

거기 교수님이 어린이집에 오는 친구들 중에 농인 부모님이신 경우가 있다. 

- (사회자) 아, 부모님이 농인. 

아동이 아니라. 

- (박OO) 네, 아동이 아니라. 

- (사회자) 학부모가. 

- (박OO) 그럴 경우에 ‘그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러면 수어를 배우면. 

- (사회자) 훌륭하신 원장님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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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OO)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젊을 때 초·중·고급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배워볼까?’ 하면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시험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시험이요?”라고 했더

니. 

서울 여기 전문교육원에 가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코스가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배우고 있

습니다. 이제... 

- (사회자) 그러면 자격증 대비 교육도 받으셨어요? 

- (박OO) 네. 

- (사회자) 수화통역반, 음성, 필기통역반 다? 

- (박OO) 네. 

- (사회자) 어떠세요? 

여기 교육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이런 건 어떠세요? 

- (박OO) 교육은 인천이나 지방이나 여기를 따지자면 너무 질적인 차이가 게 커요. 

- (사회자) 그러니까 전문교육원과 일반 협회에서 배우는 것과 밀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

육이.

- (박OO) 밀알하고 인천협회, 이런 데서. 

- (사회자) 협회에서도 배우셨는데. 

- (박OO) 이게 아주 옛날이기도 했거니와.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시험, 단어가 뻑뻑해서 100개, 200개씩 하는데 그때뿐이지 집에 가면 다 잊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했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게 뭐였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구요.. 

- (사회자) 아무래도 반복이 많이 필요한 언어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 (박OO) 그러면 그때 배울 때는 진짜 한국어 식으로 배우잖아요. 

- (사회자) 그렇죠, 한국어 대응 수어로, 인공적으로. 

- (박OO) 그러니까 농인하고 만나면 그걸 한국어 식으로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 (사회자)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은 자연 수어인 한국수어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

요? 

여기 교육은? 

- (박OO) 많이 가고는 있었지만 좀 답답함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어떤 부분에서? 

- (박OO) 제가 이렇게 막 많이 평가할 정도로 많이 실력이... 

- (사회자) 평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받기를 원하니까. 

- (박OO) 제가 어떤 게, 제가 이제 시험 보려고 왔을 때 제 영상을 찍잖아요. 

처음 영상을 찍어놓고 선생님이 제 영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것처럼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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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촬영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 (박OO) 네, 촬영. 

- (사회자) 수어 통역하는 걸 시험 볼 때와 똑같이 촬영하고 평가해주고. 

- (박OO) 네, 평가를 해주시곤 하는데 처음 남,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것조차도 익숙지 않

았던 거였는데 제 영상을 제 스스로 보고. 

- (사회자) 내가 나를 보고. 

- (박OO)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창피하고. 

- (사회자) 도움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당혹스러우셨네요. 

- (박OO) 네, 그런데 그 수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이 수업은 정말 필요한 

수업이구나. 

그런데 제 거 보는 것은 괜찮은데, 남의 것 보는 거는 예의가 아니래요, 이 세계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로 비난하는 것만 아니면. 

- (사회자) 그렇죠. 

같이 공부하면서 자료로 그런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 (박OO) 처음에 제가 수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자살이라는 수어)를 배웠는

데 한 번도 써먹어본 적이 없어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자살이라고만 아는 거예요.. 

- (사회자) 배우셨다면서요? 

아, 너무나 한정적으로 배우셨구나. 

- (박OO) 자살이다, 자살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그걸 죽는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 간 사람이 없지 않고서는 

이것 쓸 일이 그러면 평생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 (사회자) 용례를 모르시니까. 

- (박OO) 네, 여기 와서 이게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 (사회자)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를. 

- (박OO) 네, 그리고 그 유사한 표현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 느낌을 모르니까 꼭 

배웠으면 써먹지를 못해서 그런 것들이. 

- (사회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됐으면 좋을 것 같으

세요? 

- (박OO)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해주실 수 있

는 분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남 앞에서 내 수어를 이렇게 보고 지적 받는 것이 자

연스러웠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 수어를 보고 그 문장에서 그 표현은. 

- (사회자) ‘그 사람이 이렇게 쓰는구나,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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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OO) 그래서 오픈마인드로 펼쳐서 이렇게. 

그런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같이 시험보고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하고는 끝나요. 

- (사회자) 그렇죠. 

합격한 분들은 배울 곳이 없으니까. 

여기도 수화통역사 보수교육은 따로 있지만 제가 수업시간에도 말하지만 수화통역사를 양성

하는 교육이 없죠. 

수화통역사의 실력을 거기서 또다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양성교육이 없어서 아마 교육

원에서 배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은 준비하셔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역사들이 배울 곳이 없으니까. 

- (박OO) 시험 다 보고 나서 내가 실력이 좋든 나쁘든 운이든 뭐든 딱 합격하고 나면 여기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오면 안 될 것 같고. 

- (사회자) 아니, 그런데 또 오시는 분들 눈치 보인데요. 

‘너는 합격했는데 네가 옴으로써 우리 한 명이 수업을 못 듣는다.’ 이런 눈치가 있어서 오기

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별도의 양성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다들 초급, 중급, 고급까지는 다 마치신 건가요? 

다 들으신 거죠?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 (박OO) 다는 아니고. 

- (사회자)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 (박OO) 회화 1, 2하고 지금 이번 달에 회화 1, 2, 트레이닝, 이거 세 개 하고. 

- (사회자) 그러면 지금 자격증 대비반들을 다 들으세요? 

우리 노OO 선생님은 안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도 아직 자격증 대비반은 안 들으시죠? 

- (박OO) 네, 그럼요. 

- (사회자) 자격증 대비반 들으시는 분이 지금 누구세요? 

선생님은 안 들으시고? 

아, 선생님은 합격 하셨어요? 

아, 자격증 대비반 두 분? 

세 분? 

그러면 이제 이거 배우시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어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

셨고 농인에 대해 이해도도 다 관심이 높아지신 거잖아요, 다들. 

그러면 이제 혹시 이 교육 외에, 또 이 교육 안에서 이제 농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나 이런 걸 또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이 교육원에서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또 다

른 수업을 통해서도 내가 뭐 자원 봉사를 나갔어도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경

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현장이었는지. 

수어 외에 농인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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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셨어요? 

아직 없으시고. 

우리 노OO 선생님은? 

- (노OO) 저 같은 경우는 농인의 문화를 경험한 거는 농인과 직접 만났을 때? 

토의하러 나갔을 때 또 행사들. 

- (사회자) 다양한 행사들. 

- (노OO) 협회에서 운영을 했던 행사들을 우리가 업무적으로도 가지만 그게 그냥 구경하러 

갔을 때도 그 문화들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여기 와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아까 앞의 그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제

가 기초, 중급, 고급을 배웠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현재의 고급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사회자) 아, 수준이 그때보다는 그때가 좀 더. 

- (노OO) 네, 지금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고. 

그때는 정말 기초 단어도 그 단어에 대한 설명만, 손동작만 배웠고 회화도 정말 한국어랑 

일대일로 대응해서 하는 식으로 한국말을 대치하는 용도로만 수어를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농인들을 그 이상의 농인들을 실질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수어를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어가 틀린 수어인지 어떤 수어인지도 모르고 중급을 마친 뒤에 고급 과정을 

갔을 때 지금 현재 국어원에서, 아니, 문화, 수화교육원에서 가르쳐주시는 그 트레이닝반에

도 많이 나오는 내지는, 여기는, 여기서 배웠던 건데도 그때는 배우지도 못했던 단어들도 지

금 많이 배워요. 

그런데 저는 그 수어를 실질적으로 농인들을 만나거나 제가 일을 하면서 배웠던 수어들, 생

활에서 썼던 그런 고급수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자살’이라는 수어때문에 저도 실수

했던 적이 있는데 게 이게 자살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누가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야? ’

‘자살한 거야?’ 물어봤어요. 했는데 그 수어가 ‘자기 무덤 팠다.’는 ‘내가 내 무덤을 팠네.’라는 

의미를 그때 알면서 이렇게 확장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농인들이 사용할 때 이렇게 쓰는구

나,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닝반에서는 이 수어들이 부지불식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순간에도 툭툭 튀어

나와요. 

그러면서 저는 이미 알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더 많은 용례를 보고 자연스럽게 농인의 그 

내용을 제가 거르기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어를 

모르는 ‘자살’이라는 거 자체도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농인들의 

문화에서 이런 언어들을 다양하게 쓰지 못하는, 쓴다는 걸 몰랐을 때는 ‘정말 언어가 이렇게 

작나? 숫자가? 어휘가 적나?’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서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말과 일대일 대응이 안되는 것이지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수어를 배우는 이유도 지금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농사회 쪽에서 어떤 

그 내용들이 이슈가 됐는지가 궁금해서 와서 수어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농 문화는 농인들

을 만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 (사회자) 그러면 주로 현장에 계셨으니까 농인들을 행사에서 많이 만나셨겠네요?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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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냥 아무래도 근무하시면서 근무한 곳의 행사, 주로 행사를 통해서. 

- (노OO) 행사는 그냥 행사일 뿐이죠. 그리고 행사를 통해서도 보면 그냥 이건 행사라는 거

죠. 

실질적으로 농인들과 사는 모습을 저는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종교 활동이나 봉

사활동 하시면서 일대일로 농인분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농인

들과를 사용하는 수어도 풍부하게 구사하실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언어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회자) 우리 선생님은 아직 그러면 농인들을 많이 현장에서 못 만나셨으니까 아직 어떤 

농인의 문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으세요? 

어떤 거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걸 체험하거나 이런 기회도 없으셨겠네요. 

실질적으로. 

- (박OO)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강OO 선생님은 어떠세요? 

농 문화를 이해할 수 프로그램. 

- (강OO) 수어캠프를 처음 갔었는데. 

작년 거 말고. 

- (사회자) 어디서 하는 수어캠프. 

- (강OO) 여기서. 

재작년에. 

- (사회자) 교육원에서 하는 수어캠프가 있어요? 

- (강OO) 재작년에 갔었는데 그냥 하루짜리. 

농인분들이 중심적으로 돼서 게임을 하고 옆에 교육원생들이 껴서 하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본성들이 나오잖아요. 

- (사회자) 그렇죠. 

- (강OO)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 두고 1년 정도 쉬면서 여기나 아니면 해치. 

- (사회자) 자원봉사하거나. 

- (강OO) 농과 관련된 모든 자원봉사를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안 오는 날은 다 자원봉사를 갈 정도로. 

- (사회자)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들이 실질적으로 농 문화를 이해하고 접하는데 도움이 되

셨어요? 

- (강OO)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왜 도움이 안 됐냐 하면. 

일단 자원 봉사자는. 

- (사회자) 많은 접촉의 기회가 없죠? 

- (강OO) 그냥 옆에 처음. 

- (사회자) 농인과 접촉의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 (강OO) 청인 근로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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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업무를 돕는 거지. 

- (강OO) 업무 알바 정도만 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간식을 챙긴다던가. 

- (사회자) 그러면 그럴 때 나한테 어떤 자원봉사 역할이 부여됐으면 좋겠다고 느끼셨어요? 

- (강OO) 제가 한번 강북구 체육대회를 갔는데 거기 농 아동들을 돌보는 일이 맡겨졌어요. 

그런데 농아동도 있고 농부모의 청인 아동도 있고 그 회원들의 아동을 다 보는 일을 맡았는

데 그러니까 농인들을 조금 더 접하게 됐어요.

- (사회자) 직접적으로 농인들을 대면할 수 있는 거. 

- (강OO)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친해진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농인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 못 보는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애가 뭘 못 먹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조금이나마 그나마 조금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에서 그런 것까지는 부여를 안 해주니까.

- (사회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업무를 안 주죠. 

- (강OO)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최근에 들어서 농인분하고 친해져서 제가 수화통역사 시험을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만나는 장소에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 (사회자) 어디로요? 

- (강OO) 볼링 치고, 밥 먹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이럴 때 이제 옆에서. 

- (사회자) 개인적인 만남. 

- (강OO) 그런 만남에 참석하게 되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소개해주신 분이 ‘얘는 지금 이번에 수화통역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구화 쓰시다가 수어 배우신 분들은 한국어에 가깝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사용하다 

한국어식으로 많이 쓰시고 구화도 쓰시고 이러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와중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상담자 같이 모임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지금 최근에 그래서 문화를 조금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저는 그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직원 보조를 하는 그런 일은 정말 안 시켰으면 좋

겠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가보면 그냥 오셨다가 말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 (사회자) 아, 자원봉사자들이? 

- (강OO) 네,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도리어 피해

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 (사회자) 농인에게. 

- (강OO) 네, 아예 안 시켰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하게 아까 프로그램, 교육과 다 연관해서 

꼭 있었으면 하는 게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을 보는 요건에 사실 지금 자격이 없잖아요. 

시험 보는데 돈만 내면. 

- (사회자) 나이만 18세 넘으면. 

- (강OO) 시험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필기를 보고 실기를 보기 전에 일정 기간의 실습 기간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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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습 기간이 수화통역, 농 센터에서 몇 십 시간 일을 하든, 아니면 통역사를 따라서 몇 

회 통역을 따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습 기간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참 그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농인과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실기를 보고 필기를 보고 그러고 있는 상

황이라서 가면 ‘지금 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 돼 버

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갓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상황

이. 

‘나는 지금 뭘 하고, 나는 뭘 하러 왔지?’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본인들도 답답해하시고 저도 답답하고. 

- (사회자) 나도 답답하고. 

- (강OO) 그리고 저는 좀 무감각해서 그런 건 없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위에서 최소한 자격증이라는 것은 이게 국가공인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격증이라고 한다

면 그게 ‘최소한의 실습시간이라도 있어야지, 현장 경험이나 실습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

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협회에 마련하지 못한다면서 교육원에

서, 하다 못해 협회와 연계해서라도 가실 때 그런 경험을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어요.

- (사회자)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많죠. 

왜냐하면 서울이나 서울수화전문교육원이 있지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 (강OO)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 (사회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실기대비반 나가 보면 서울 중랑구에서 하는데 충남 청

양 이런 데도 오고 이러는데 이러면 실습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관도 이런 실습생 받는 게 굉장히 지금 부담이거든요. 

저희 중앙회도 농인들만 받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농인들은 실습할 곳이 없는 것을 아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

는데 그게 수용하기가 실은 쉽지 않아요, 농 사회에서 수용하기가. 

- (강OO) 그리고 아까 수업 신청하는 것도 지금 저도 오늘 아침 10시에 굉장히 고됐는데. 

- (사회자) 난리더라고요, 난리예요. 

- (강OO) 정말 그런 긴장이 없어요. 

1분 만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 총 대비반이. 

- (사회자) 모의고사? 

- (강OO) 그러니까 10시에 변하는 걸 보고 저는 버튼을 눌렀는데 신청이 끝나는... 

- (사회자) 1분도 안 돼서 끝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다다다다다. 

- (진OO) 아니 그런데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에러가. 

- (사회자)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나오고 이런 에러가 있죠. 

- (강OO) 그런 그때 보시면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을 안 오잖아요. 

수업을 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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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그런데 신청은 해요. 

- (강OO)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 (사회자) 강사들도 안타깝더라고요. 

- (강OO) 그런데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꾸준히 다니시는 분이 신청을 못해서 흐름이 

끊어져서 그만두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나 한 달 쉬니까 같이 못하겠어.‘라고.. 

- (사회자) 그렇죠, 리듬이 끊어지니까. 

- (강OO) 그래서... 

- (사회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 (강OO) 기존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해서 번거롭더라도 일은 정말 많아지겠지만 출석을 체

크해서. 

- (사회자) 출석률. 

- (강OO) 출석률로 해서 15일까지는 기존 학생들 출석률이 도달한 사람만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 남은 자리에 대해서 주면 물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안타깝

지만 이왕이면 꾸준히 하던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시스템이 조금... 

- (박OO) 너무 강압적으로 여기는 어떤 사설 학원도 아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사회자) 한계가 있죠. 

- (박OO) 레벨을 만들거나 이렇게 조금 제약을 둔다거나.. 하지만 각자 의견이 다를 것 같

아요.  이런 거는 또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강OO) 그런데 저는 그런 제약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설 기관이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있고 지부에서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전문교육원이라는 이름을 한 군데 딱 이건 

어떻게 시범제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그런 신청 시스템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배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다. 

- (강OO) 정말 많이 봤어요, 한참 배우시다가 한 6개월 배우시고 나 이제 실습 준비할 거야 

막 그러시다가.. 나 이거는... 

- (사회자) 전쟁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 (송OO)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너무 수업료가가격이 너무, 너무 저렴해요낮아요. 

- (사회자) 낮아요. 저도 얘기합니다. 

가격이 너무 낮아서.

- (송OO) 왜 이렇게 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먹고. 

- (사회자) 안 오는 거죠, 그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 (송OO) 가격을 조금 더 올려도. 

- (사회자) 필요한 것 같아요. 

- (박OO)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건의 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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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분 말씀대로 하면 저는 여기 못 들어... 

- (사회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풍선효과예요, 어느 한쪽을 누르면 어느 한쪽이 올라오는 풍선과 똑같아요. 

- (박OO)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출석체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필요. 

그러니까. 

- (사회자) 체크는 해요, 저희가. 

- (박OO)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번에 얼마 이상 수업을 안 들어오는 사람은. 

- (사회자) 출석을 못하게. 

- (박OO) 다음번에는 그런 제약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교육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하겠지만, 처음 들어오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 먼저, 이거는 좀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당한 것 같고요. 

불공평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 대신에 처음 하든, 계속 하시던 분이든 수강신청을 해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 이

상 출석을 안 하는 분들은 다음에 수강신청을 할 때 제재가 있었다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

어요. 

그래서 정말로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들어왔는데 하다 보면 열흘 정도 되면 한 2주

차 정도부터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 (사회자)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비반 다녀 보니까. 

- (강OO)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출석률로 다음 수강 신청할 때 제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데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해요. 별도의.

- (강OO) 그게 컴퓨터로 접속해서 보니까, 학습방 밑에 ‘나의 학습장 노트’인가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출석체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어요.

- (송OO) 그런데 그것은 수어 보급이라는 수화전문교육원을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 (사회자)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어떤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게 되면 민원이 발

생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너무 많은 제한들을 두게 되면 또 신청자 입장에서 불만

이 생기기도 하죠. 또 어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불만을 알지만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

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노OO) 저희 집 근처에서 문화 교실이 열리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제한을 두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신입회원을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원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신입회원이 다 찬 뒤에 기존의 회원이 오거나, 아니면 출석체크를 해서 5회 이상 

두 달 과정이다 그러면 5회 이상 결석이 있다고 하면 이 분은 어느 일정 기간은 쉬게끔 해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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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주는 거죠. 

- (사회자) 제재가 좀 있는 거죠. 

- (노OO)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아마 여기는 수어 

인구를 확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계속 오시는 분들이 이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대화를 할 수 있거나 그것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예전

에 청음회관 안에는 수어를 하는 농인들이 있었어요. 

요일별로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해서 청림회, 다다회, 보람회, 청모회, 경총회 (명칭은 들리

는 대로 표기함)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내지는 그 젊은 친구들 있

죠, 대학생서부터 일반 사회인까지 있는 그 모임이 있어서 여기서 기초, 중급을 듣고 나면 

다시 기초, 중급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서클 안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거예요. 

- (사회자) 자체적인 교육과정. 

- (노OO) 자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맥이 끊어져서 더 이제 못하겠어.’라

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강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많이 기재하

시고 아신다면 이걸 가지고 복습하고 내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수어 끊은 거, 아까 선생님 말씀에 동의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분명히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에는 자세히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 농인이 쓰는 수어의 속도와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제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쓸 때 어색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여기서 따로 공부를 한다면. 

- (사회자) 자체적인 동아리 같은 게 좀 필요하다. 

- (노OO) 이런 건 어떨까 싶고,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누군가 하나가 와서 멘

토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 (사회자) 그것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겠죠, 그 안에서. 

- (노OO)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전 그 동아리들에서는 먼저 수어를 배웠거나 수어를 잘 아는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학습부장. 

- (사회자) 누군가 해주시겠죠. 

- (노OO) 이런 식으로 한 분이 딱 계셔서 ‘이번에는 이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준비들 해 

오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그 트레이닝반도 내지는 대비반도 수준은 다르겠지만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도 되고. 

사실 농인아인들이 우리 위해서 모여서 우리를 데려가주지는 않거든요. 

- (사회자) 우리 선생님은 농 문화 이해하는 프로그램 경험해보신 적 있으세요? 

- (송OO) 저는 이게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 (사회자) 아직 그런 경험은 없으시고. 

- (송OO)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쨌건 처음에 기존에 배운 사람, 배운 것도 중요한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응해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친근감이 생기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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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입문반도 클릭 전쟁이 심한가요? 

입문반도? 

- (송OO) 빨리... 

- (사회자) 그래요? 

그런데 입문반은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듣지는 않으시잖아요. 

대개 입문반들은 약간 입문반은 새로운 인원들이 들어오는 편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과정을 갈 때 정체돼 있는 거네요. 

- (강OO)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싸니까 정보를 듣고 입문반 오

시는 분들은 새로운 분들끼리 경쟁을 하시는 거고. 

- (사회자) 다른 반들은 또 이제 계속 누적되는 인원들이 정체되는 거. 

- (강OO) 사실 그렇게 아까 제가 드린 것대로 한다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못 오는 건 아니

고요. 

그분들이 입문반을 계속 하염없이 신청하시는 건 아니니까. 

- (사회자) 우리 최○○ 선생님은 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경험이 있으세

요? 

- (최OO)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저는 농인을 만나든 농 문화가 뭔지 아직 모르겠고요. 

- (사회자) 그렇죠, 농 문화 쉽게 알지 못해요 

저도 30년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쉽게 농인의 문화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정의도 안 되어 있어요, 실은. 

제가 농인 당사자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농 문화를 얘기해봐라 하면 얘기해 주는 게, 우리는 

박수 대신 반짝반짝, 소리 대신 경광등. 

그런 것은 어느 하나의 생활에서의 측면이고 농 문화라는 게 정말 굉장히 깊이 들어가지 않

으면 농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실은 그런데 어떤 적어도 ‘농 문화가 이런 것이다.’ 라고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또 내가 직접 체험했을 때 ‘아, 이런 게 저도 농인들 만나면서 시

간 지나니까 ’이게 농인의 문화구나‘라고 딱딱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와 문화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절대로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수어문화 학교 안에 우리가 수어교육도 필요

하지만 농인의 문화도 같이 접목되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진 선생님은? 

- (진OO) 저는 농 문화 잘 모르겠습니다. 

- (사회자)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경험은 없으신 거고.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 (박OO) 저는 그게 농 문화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농 문화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을 해봤으니까 같이 일을 해보면 가끔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수어를 이렇게 한국어와 대응시켜 쓰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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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나의 말을 왜곡하는. 

- (박OO) 네,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제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그 

사람 말을 제가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농 문화라면 어떤 부분에서는 농 문화라고, 청인 문화가 충돌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상황이 뭐라고 딱히 정의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참 애매한데 저만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아무튼. 

- (사회자) 언어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언어 문화의 차이, 우리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그게 농인들의 사회에서는 어떤 나를 

비난한다고 느껴졌다거나 나를 욕했다고 느껴진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농인의 입장

에서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 (박OO) 그게 농 문화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사회자) 그러면 전반적인 약간 농 문화에 대한 체험이나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거의 없

으셨던 거고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저희 수어법에 의해서 한국수어 문화학교가 운영이 될 

거예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학교’라고 해서 대상자들을 좀 정해서 수업을 서울시에서

도, 유치원, 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해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주제나 과정으로 운

영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유치원에서도 해보고 대학교 가서도 해보고 다양한 대상들을 해서 저희가 한 30회 

정도 지금 올 사업 안에서 해보면서 우리가 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

야하고 어떤 내용으로 가야 할까 또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되면 좋을까 이것을 저희가 지금 

연구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수어 문화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여러분이 수업

에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좀 교육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좀 다뤄지고 

또 교육생들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 (박OO) 제가 좀 지금까지 이렇게 수어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한 거 

보면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일단 농인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

라도 이 문화를 우리 문화로 옮겨서 설명해줄 수 있는 청인 선생님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수어는 한국어와 일대일 대응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그냥 

뭐 정말 자살, 딱 일대일 대응.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농인이 어떤 표현을 썼을 때 그건 느낌인 거지 그걸 우리말로 할 수 있는 일대일 

대응이 딱 형성되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청인 강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농인 강사와 청인 강사

가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속성 있는 교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재도 여러 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재부분에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교재가 책 한 권 딱 하나만 가지고

는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음성 언어로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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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그런데 지금 교육원 교재는 전부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 (박OO) 그러니까 그 한글로 된 것이 한국어 음성 파일과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학생

들한테 CD든 USB로 제공되는 보조 교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 (사회자) 그러니까 동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글로 된 교재만 말고 영상이 있어야 된

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 (박OO) 네, 한글로 된 교재를 수어로 표현한 수어 영상과, 교재의 문장을 읽어주는 한국

어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있어야 해요. 어차피 우리는 통역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표현해 볼 수 있게 음성 파일도 같이 제공된다면 좋겠어요.

- (사회자) 지금 수어통역이나 음성통역 수업과 같은 것은 그렇게 수업되고 있지 않나요? 

- (강OO)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 (사회자) 음성을 하고 연습하게끔. 

- (강OO) 음성을 따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파일을. 

공유폴더에다가 영상이나 음성을 올려주시거나 블로그에 올려주셔서 수업시간에, 수업신청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아이디 알려주셔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 (박OO) 보조적으로 교재들이 좀 단어별로 따라와 주면 좀 더 우리가 공부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주실 수 있다면 스터디 룸 같은 걸 혹시. 

- (사회자) 스터디 룸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 (박OO) 네,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뭘 좀 같이 좀 해볼까 하는데 너무 우리 공간 찾으러 

가야하고 뭐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떤 다른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모임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청인, 농인이 누구나 함께 모일 수 있는.

- (사회자) 제가 하나 카페를 차려야겠네요. 

- (박OO) 말씀은 스터디를 하라고 했지만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 (사회자) 그러면 문화학교에 대한 운영방향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수어 문화학교’라는 제목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화전문교육원과 약간 차이가 있죠. 

한국수어 문화학교니까 그 대상자는 청인도 되고 농인도 되고 다 돼요. 

한국수어 문화학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어 문화학교도 국가 기본법에 의해서 국립국어

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나 우리 노○○ 선생님이 거기 강사로 나가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공

무원 그 다음에 국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저희가 그 꼭지에 ‘수어도 언어다.’ 해서 

저희가 약 한 시간 30분 정도씩 그분들 수업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수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말 그대로 수

어법에 의해서 수어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목적이 있고, 또 수어가 언어라는 인식개선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인들도 우리는 한국어를 국어로 배우지만 농인들은 자기네 언어를 배

우는 과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인들도 스스로 우리의 농 문화가 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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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문화 얘기해 보세요.’, 하면 거꾸로 저한테 ‘네가 말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이제 성인 대상도 있고 아이들 대상할 수도 있고 공무원 대

상으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농인 대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지.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생각하시고 우리 진 선생님 먼저. 

- (진OO) 저도 생각은 많이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농인과. 

- (사회자) 많이 만날 수 있는. 

- (진OO)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학습법 같은 거 있죠? 

- (사회자) 농인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것거. 

- (진OO)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김장철이라면 김장 때 같이 김장을 담그고 나서 같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게 또 농인이. 

- (사회자) 김장하느라고 수어를 할 수 있을까요? 

- (진OO) 그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일종의 서로간의 어떤 문화를 

조금씩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 (사회자) 뭔지 알 것 같아요, 꼭 어떤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인과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 

- (진OO) 같이 등산을 간다던가. 

- (사회자) 우리 어렸을 때는 무언의 등반대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말을 못하게 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때는 무언의 등반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 (연구원1) 예전에는 농들과 체험할 게 많았는데 요즘은 자원봉사, 수어 배우신 분들이 너

무 바빠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봉사자를 못 구해요.,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것을 해, 봉사를.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 (사회자) 우리 최OO 선생님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최OO) 그 문화학교 대상이 수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

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회화반 정도까지만. 

- (사회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 (최OO) 정말 재미있게 아무튼 재미있는 체험 이런 거, 그런 거. 

간단하게. 

그런데 농인들도 보면 청인과 수어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교육원에 오시는 농인들만 그런가? 

- (사회자) 그렇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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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OO) 그래서 그런가요?

그분들도. 

- (사회자) 통상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저희가 가면 ‘아유 또 귀찮은 사람 하나 왔네’, ‘쟤

는 또 몇 개월 있다 갈까?’ 그래서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기 투명인간 같이 취급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흥미가 만족되면 가는 애, 아 쟤도 또 왔다가 갈 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2년 가면 어? 

‘얘는 좀 오래 가네? 좀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쟤는 무슨 목적이 있

어서 여기에 왔지?’

이런 게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농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막상 만나러 가보면 굉장히 저희한테 

어떤 벽을 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장돼야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 많이 경험한 거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얘기

해요. 

‘수어도둑’이라고 얘기해요. 

청인들이 와서 수어만 도둑질한다. 훔쳐간다.

- (연구원1) 우리 강사 한 분이, 강사 한 분 오늘도 했는데 뭐라 했냐고 하면 두 시간 동안 

수어를 가르친 학생이 수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생기면 다

른 사람과 음성언어로만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인 강사는 음성언어로 무슨 말을 하

는지 모르고 학생은 수어를 배우니까 강사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그러면 수어를 훔쳐가는 

게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 (사회자) 맞아요. 

농인들은 우리 청인들이 수어를 도둑질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 (연구원1) 상처를 받은 거야. 

- (사회자) 그러니까 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생기는 거죠. 

- (박OO) 그렇지,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 (연구원1)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수어를 배울 때 두 시간 동안 그 반에 있으면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면 수어를 한번 같이 사용하는 거를 습관을 한번 들여 보세요. 

그러면 농아인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 (사회자) 우리 지난 주 수업 때 그거였어요. 

지난 주 수업 때 그거 했잖아요. 

외국의 수화통역사 사례를 보여주고 이렇게 전화 올 때도 농인이 보든 안 보든 한쪽에서는 

계속 수어로 얘기 해야한다.

- (연구원1) 그런데 우리 일하면서도 그렇죠

‘왜 너네는 수어 안 하냐고, 왜 이거 하냐고.’ 

하지 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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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정확히 맞죠. 

- (연구원1) 이래요, 우리 습관이 아직 안 된 거야. 

- (사회자) 이거 하다가도 어느 순간. 

특정 수어만 딱. 

-(박OO) 습관 때문이 아니고. 

-(사회자) 처음부터 안 지켜서 그래요. 

처음부터 이게 버릇이 됐다면 괜찮아요. 

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외국은 일본인 통역사들은 예를 들어 ‘쏘, 쏘, 쏘’, 청인이 세 번 그렇게 말하면 통역도 ‘쏘

네, 쏘네, 쏘네‘, 횟수까지 맞춰요. 

네, 네, 네, 네 우리 한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나라는 그런 

것에 엄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청인들 때문에 날마다 참고 산다. 

우리 농아인의 인 자는 참을 인 자다. 

- (박OO)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말을... 

- (사회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수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농인들은. 

- (박OO)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 (사회자) 그렇죠. 

100%, 100%. 

- (연구원1) 100% 똑같이. 

- (사회자)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는 우리 수어를 늘 보는데. 

그런데 왜 너희는 음성언어로만 하냐. 

수어를 도둑질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 (연구원1)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서도 또 안 맞는 거죠. 

- (박OO) 그러니까 자기네 손해라는 거죠. 

그렇구나. 

- (사회자) 수어만 도둑질해 가고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말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너희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럴 거면 뭐 하러 수어 배우냐,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연구원1) 그러니까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든 통역사와 같이 동시에 만날 하는데 그

게 안 돼요. 

- (사회자) 늘 그게 갈등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문화학교 방향이 어떻게 되고 어떤. 

- (송OO) 저는 뭐 그냥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친해져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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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친분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사회자) 우리 강 선생님은요? 

- (강OO) 저는 이게 뭔지 몰라서... 

- (사회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수어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어가 이제 언어라는 것들도 인식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수어 

사용인구가 많아지는 게 결국 우리 농인들의 가장 큰 복지는 우리 같은 전문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수어통역이 가능해서 늘 동사무소 가도 수어 가능하고 수

어로 대화할 수 있는... 농인들이 원하는 환경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 (강OO) 그런데 이게 교육원이 아니라 문화학교잖아요. 

- (사회자) 네, 문화학교예요, 프로그램이 다르죠. 

- (강OO) 대상이 청인이 될 수도 있고. 

- (사회자) 농인이 될 수도 있고. 

- (강OO) 그러면 흥미도 있어야 하고 뭔가 교육적인 것도 있어야 하니까 농인과 청인이 같

이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 (사회자)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 (강OO) 운동회라든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문화라는 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 (사회자) 얼굴이 너무 정중하면. 

너무 정중하면 위험해요. 

- (강OO) 그런데 왜 농인분들은 그냥 이렇게 먹을 때도 더치페이를 하고 더치페이를 항상 

안 하면 나중에. 

- (사회자) 돈 안 내는 구두쇠. 

- (강OO) 구두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인 문화에서는 왜 상하관계와 남

녀관계에 따라서 내가 낼게, 내가 낼게 하면 그게 도리어 예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런 어떤 에티켓. 

- (사회자) 어떤 농문화의 사례나, 농인에 대한 에티켓 이런 거. 

- (강OO) 그러니까 그거를 딱 농인이라고 한정지으면 농인들은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면. 

식사에 대한. 

- (사회자) 그분들에게 청인의 문화의 가르쳐야겠죠. 

- (강OO) 식사에 대한 에티켓? 

- (사회자) 청인들의 문화는 또 이런 게 있다. 

- (강OO) 제목을 식사에 대한 에티켓, 아니면 관계에 대한 에티켓 이런 식으로 교양이라든

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농인은 이렇고, 농인만 이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청인도 농인을 이해해야 하고요. 

서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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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OO)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는 문화센터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때그때 뭐 그때 유명한 인기 있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수어를 배

우셨던 분들도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꼭지들이 있었으면 해요. 강의하는 식의.. 한국수어 

문화학교에서도 이런 형식을 빌려 수어통역사 교육이라든지 교양 수어만 배웠던 분들도 심

화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해요.

- (사회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요? 

- (노OO) 수어통역사를 위한 심화 과정을 하게 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

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농 문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인과 청인이 함께하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구요.

또 ‘국어문화학교’처럼 실생활에서 쓰이는 공공언어(한국어)들을 필요한 농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우리 선생님은요? 

- (박OO) 저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요. 

문화 안에 교육도 있기는 하겠지만 수화전문교육원은 수어를 배우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

육, 말 그대로 배우기 위한 거라면 문화라면 조금 더 이거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 (사회자) 약간 가볍게. 

너무 무겁게 가는 것은... 

- (박OO) 재미있게 같이 뭘 만들거나 같이 뭘 배우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 (사회자) 저희가 이제 기본 질문은 다 드렸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이 더 개인적으로 교육 받으시고 이러시면서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진OO)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수업, 수강생들의 출석 일수에 대해서 관리를 했

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수강 신청을 하는 사람들

은 그 수업이 정말 필요로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시간대 같은 수업, 다른 수업과 여러 과목들을 겹치는. 

- (연구원1) 많아요. 

오전, 오후, 3개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입문 오전, 오후처럼 3개를. 

- (진OO) 그러면 그 세 과목에 정작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 (연구원1) 자기는 오전이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나면 오전에 와. 

바빠? 오후에 와, 저녁에 와. 

- (사회자) 그렇죠, 자기가 융통성 있게 오기 위해서. 

- (연구원1) 막을 수는 없어요. 

- (진OO) 그러니까 제재를 가한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보완을 해서 동시간대 수

업 과정은 한 과목만 신청할 수 있게끔. 

- (연구원1) 지금 그거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바뀔 거예요. 

서울시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합니다. 우리가 수화교육원을 세운 목표는 서울시민을 대

상으로 일반인들에게 수어 교육을 파급, 보급하기 위한 것이고, 통역사를 키울 목적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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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요. 

수어를 되도록 많은 사람이 배우고 해야하죠. 그런데 수업료가 1만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겹

치지 않는 강좌들은 전부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교육원이 여기가 수어통역사 양성이 목적이 아니고 이 통역사 대비반

은 그게 상응하게 수업료를 올리라고 해요.

- (사회자) 별도로 하고. 

- (연구원1) 지적당했어요. 

- (박OO) 그것도 맞습니다. 

- (사회자) 전문 과정으로 분리돼야 하는. 

- (연구원1) ‘분리해서 해야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업료가 너무 저렴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강

좌를 전부 신청을 하게 되면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은 못 배우게 되죠. 

그래서 대기자도 만들어 놓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 

다 잡아 놓고 여기는 오전 됐어, 오후를 대기 했어, 대기자 전화해,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

렇게 해.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 (강OO)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 (연구원1) 오전 자기가 정말 그 시간을 원하면 그 시간 하나를 해야 하는데. 

- (강OO) 이 시간이 제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는 시간

이 오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전은 뭔가를 빼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신청 경

쟁률이 너무 세다 보니까. 

- (사회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강OO) 오후 거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데 오후가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전 거라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 (사회자) 그렇죠, 혹시 모르니. 

- (강OO)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는 와야 하겠으니까 오전 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는 대기를 해놓는 거예요. 

오후에 해놓으면 난 4일을 다 올 수 있으니까 대기를 해 놨는데 오케이 대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취소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 (연구원1) 그런데 그게 한 달에 500명이야. 

그 많은 사람이. 

- (사회자) 그렇죠, 여기는 한 달에 신청한 사람이 500명이니까. 

- (연구원1) 얼마나 그 인원이 많아, 그러면 우리는 복잡해지지, 지웠다 해놨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대기 올려놨던 사람들을 넣어주고. 또 부르고. 

- (강OO) 그러니까 저도 신청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알고 너무 죄송했고 그렇지만 전

화해서 정말 와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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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1) 그런 건데 정말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딱하면 되는데. 들으면 되는데..

- (강OO)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안 될 수가 있으니까. 

- (진OO)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과정을 어떤 영상으로 찍어서 그

것도 별도의 수업료를 하면 더. 

- (연구원1) 수어 교육을, 온라인 강좌를 하려고 시도해 봤는데 전국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을 하면 전국 강의료가 다 같아지게 돼요. 지방에서는 수익 사업으로 수어 강좌

를 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서울 시민 대상으로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

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영상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오류를 수정하기도 힘이 들고요.

- (최OO) 학생이 녹화 못하는 것도. 

- (연구원1) 다 유출돼요.

- (노OO) 유출도 되지만 사실은 와서 배워야 하는 건데 이거를 찍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놓쳐요. 

수업을 봐야 하거든요. 

촬영된 단편적인 영상만 보게되면 수어를 잘못 배우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시기가 그때는 힘이 되는데 사실 선생님 수업 보고 그러니까 이게 불필하다는 게 아니라 

정작 필요한 건 선생님 수업이에요. 

선생님 수업인데 이게 부차적인 이거 내가 나중에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찍는 거에 

정신이 그쪽으로만 집중되면 정작 수업을 못 봐요. 

- (연구원1)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1지, 2지, 새로 다 적어서 노트로. 

- (진OO) 그런데 여기는 영상 찍는 거는 안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제 영상을 찍는 거는 괜찮잖아요. 

- (사회자) 자기 영상을 찍는 거는. 

- (진OO) 저는 그렇게 찍거든요. 

- (연구원1) 하면서 문제는 학생들이 얘기가 와, 왜 영상 촬영하면 안 되는데 왜 찍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 (강OO) 오해를 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는 선생님을 찍는 사람들이니까. 

꼭 있어요. 

- (연구원1) 그렇지. 

- (강OO)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선생님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저 사람도 찍으니까 자기는 선생님을 찍는 

거래요. 

- (연구원1) 그래서 그래요. 

정말 양심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 (노OO) 저 같은 성격에서는 사실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는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자

체가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내려와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진동이든 뭐든 이렇

게 되면 다른 모든 분들한테는 이건 정말 엄청난 방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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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냥 다들 아무 생각 없이 휴대전화 두고 계시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쩌면 수어가 자유롭게 나오지 않는 거는 그만큼 수어가 편하지 않

아서예요. 

모르는 것도 있고 막혀요, 다 아는 단어만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입문반에 한번 참관을 해봤거든요. 

비수지(표정)을 하는 것에 어색함이 없더라고요. 연기같이 재밌었어요.

- (사회자) 재미있으셨다잖아, 연기같이. 

- (박OO) 저는 재미없게 했어요. 

부담스러운데. 

- (사회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너무 억지스럽고. 

저도 그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런 거 시키는 거 너무 싫다고. 

- (강OO)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 (사회자) 저는 그런 거를 안 가르치는데 다른 분이 너무 이렇게 시키니까 너무 싫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셨어요, 싫었다고. 

- (연구원1) 그러니까 억지로는 시키면 안 돼요. 

- (강OO)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이 있으신 수업은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키는 게 많을 것을 같아요. 

- (사회자) 그렇지, 내 수업은 상관이 없는데 입문반 때 ‘화내봐라.’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들이 감정 표현이 안 하는데 느닷없이 내용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렇

게 하고 저한테. 

- (연구원1)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강사반을 운영해서 전국의 수어통역사들도 부르고 교육

원에서 입문반부터 배운 사람들도 모였는데 현직 수어통역사들도 좋은 비수지가 나오지 않

는데 교육원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은 비수지가 잘 표현이 되더라구요.

여기서 입문반부터 쫙 온 사람들이. 

아, 그래서 여기 교육원 출신은 표정이. 

- (송OO) 그런데 지금도 지방에서는 책 단어 이렇게 해서 ‘아빠’ 이게 기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입문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기초반 같은 시기를 떼고 같이 만나보면 확실히 다른 것이 보여요.

- (연구원1) 처음에는 힘들지만 극복을 하고 나면 더 많이 비수지가 나와서 훨씬 좋아요. 

- (사회자) 어떤 분들은 ‘입문반까지만 해도 너무 재미있게 배웠는데 그다음 넘어가니까 너

무 어렵고 막, 자기가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입문반까지는 굉장히 재미있게 배웠는데 딱 입문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되게 어려웠고 힘들었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최OO) 그런데 정말로 발표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 (연구원1) 그런 사람은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슬쩍 선생님한테 ‘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 안 해요. 

- (강OO) 저는 입문반부터 들어온 학생인데 학생들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정해



부록 279

주는 것 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한 두명 불만을 지적하게 되면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 (사회자) 쉬는 시간 딱 정하세요.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 (연구원1) 화장실은 좁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강OO) 그런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육원생들이. 

- (연구원1) 선생님이 한다고 하면 그냥 네, 하면 되는데. 

- (강OO) 얘기가 정말 많고 뭐냐 하면 앞에 앉아서. 

- (사회자) 쉬는 시간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아요? 

- (강OO) 그것도 그렇지만 수업 시간 내내 불평 불만이 많고 텃새 때문에 새로운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기도 해요. 질문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요.

- (연구원1) 확실히 처음에 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걸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 (사회자) 텃새가 있는 거네요, 일종의. 

- (송OO) 그런 식으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 (연구원1) 그리고 오래 다니면 이제 강사에 대해서 강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래 다닌 분들은 졸업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생각해 봤어요. 통역사 자격증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수화통역 자격증까지 따서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게 우리가 좋은 건데 이렇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사회자) 그러면 뭔가 수업을 듣는 것을 몇 회 이상 제한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 (연구원1) 이제 내부 규정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 (사회자) 그러니까 수강 회수를 정해주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사회자) 말씀하세요. 

- (송OO) 제가 맨 처음에 수어법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금 기대했던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서 꿈을 꿔보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국어 한글 시간에 그림 낱말 카드를 보여주면서 정답을 맞추잖아요.

그 자동차 그림 옆에 농아동을 위해 자동차 그림 옆에 수어로 자동차를 써주면 어떨지 생각

했어요.

- (사회자) 초등 교과서에는 들어갑니다. 수어가 들어가긴 해요.

- (송OO) 들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도로 달리다 보면 왜 여기는 인천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써 있으면 그 밑에 이런 그림이라도 하나 딱 걸어놔야지 수어법이 딱 통

과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딱 느끼고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거든요. 

- (사회자) 그런 것들이 행해지려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수어법의 주무부처가 문체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 부처가 관련 일들을 시행해야

죠.

- (송OO) 그래요? 

- (사회자) 현재는 교과서에만 조금 들어가는 정도죠.

- (송OO) 초등학교만요? 

- (박OO) 아니, 그러면 선택과목이라도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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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과목이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선택과목이 되려고 하면 수어 교원 학과가 있어

야 하죠. 

우리나라가 수어교원학과가 없잖아요. 

수어교원학과가 없는데 누가 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는 교과목이 될 수 없어요. 

- (박OO) 명분으로... 

- (사회자) 그런데 또 교과목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또 많은 절차가 있어요. 

엄청난 절차,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 (박OO)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문화교육을 하면서. 

- (사회자)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목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목이 그래서 

수어교원자격제도를 만드는 게 정식 교과목으로는 못 가도 이런 수업 교원 제도를 해놓으면 

이제 학교에서 교장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가야 이게 교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지금은 교과목으

로 하려고 해도 수어교원학과가 없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배출이 돼야 하잖아요.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과목을 만들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김OO) 우리 마무리해야 해요. 

- (사회자) 또 뭐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 (박OO) 교육원은 과정이 여러 개가 개설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배운다는 느낌이 있어요.

- (연구원1)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2009년도에 세웠을 때 서울 지역에 이 지역에 지부가 있었던 수어 교실에 

수강생이 없어서 입문은 어느 지부가하고 중급은 어느 지부가 하는 식으로 나눈 적이 있는

데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 (사회자) 지역적인 거리가 있고 이러니까. 

- (연구원1) 다 해봤어. 

다 이거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한 거예요. 

- (사회자) 아무튼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좀 더 좋은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방향을 저희가 좀 보고서

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 (함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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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시범프로그램 II 농민속학 _ 안세준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농민속학

농인 어르신: 안세준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 한국수어문화학교 시범사업 중 ‘농민속학’에서 다뤄진 주제를 이야기형식으로 재

구성한 것입니다. 별첨된 수어 영상은 별도의 편집 없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어떠

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듯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 시범사업 결과,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① 청인들을 위한 농 문화, 농역사 자료 제시: 이야기책 제공

② 농인들을 위한 농민속학(농역사) 강좌: 오프라인 강좌

③ 전 대상을 위한 온라인강좌: 일정한 질문과 주제를 가지고 촬영된 완성본을 

제공. 

 

질문:

할아버지! 옛날에는 청음회관과 농아인협회가 한 기관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나눠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 농인들이 농아인협회장으로 김기창 화백을 추천했어. 협회장이 된 이후에 운영이 힘

들어졌지. 그래서 청음회관을 따로 세워서 청음회관 산하에 농아인협회가 들어가게 된 거야. 

청음회관이 농아인협회를 도와줄 거라는 말을 우리는 믿었지. 그래서 그렇게 통합이 된 거

야. 그러니 사실 청음회관의 기반은 엄연히 농아인협회였던 거지. 청음회관의 주인도 농인이

고. 하지만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운영상의 관점이 달라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 

오히려 압박당하는 기분이었지. 그래서 내가 화가 많이 났어. 농인들은 마구 몰려들었지만... 

난 시원치 않았어.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래서 내가 회장을 하겠다 엄포를 두고 그때 분리

가 되었지. 그렇게 농아인협회가 다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란다. 

질문: 농아인협회의 회장은 농인만 할 수 있나요? 청인은 못하나요? 
그렇지. 농아인협회는 오직 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회야. 청인은 안 되지. 시각장애인협회에 

농인이 가입할 수 없잖아. 시각장애인이 농아인협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농아인협회의 중심

은 농인이야. 

질문: 요즘이야 인권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받는 차별이 뭔지 느끼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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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은 내가 농인인 것이 잘못이고 그러니까 무조

건 참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더 심했을 거 같아요. 

무엇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익숙해져버린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어르신께서

는 그 옛날 어떻게 청인과 농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시게 

되었나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청인들은 다 듣고 이해하고 웃고 그러잖아. 근데 농인들은 

도통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수어통역도 자막방송도 없던 시대였지.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어. 농인들 한두 명이 모여서 ‘이건 이상하다. 농인들에게도 방송을 볼 권리

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농인’은 누가 만들었니? 하늘이 만든 인간이라는 존재야. 우리

도. 그러니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하니 청인들이 말문이 막힌 거지. 수어통역이나 자

막이 방송에 나가는 것을 청인들은 싫어했어. 화면을 가리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그런데 농

인도 국민이잖아. 우리도 세금을 내거든. 그렇다면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한 거

지. 그렇게 차별을 인지하고 맞서기 시작했어. 요즘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잖아. 앞으

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 23, 24살 때였나. 그때부터 농사회 활동에 관심이 생겼지. 40대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고.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건 26살 때인데. ‘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만 가지고 살아 

왔어. 26살부터 ‘난 농아인협회장이 될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활동을 쭉 했고 결국 회장

이 되었지. 아마 52, 53세쯤. 그 이후 방송에 수어통역, 자막을 넣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렇게 농사회를 위해 일한 것 같아.

질문: 학창시절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8살 때 농학교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부모님이 나를 농학교로 보내셨지. 부모

님은 내가 청각장애인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 하지만 내가 갑자기 귀가 들리거나 말을 

잘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셨지. 인공와우 수술을 하거나 하는 시도들은 불가능할거

라 생각하셨어.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곧 들리게 될 거다.’ ‘말을 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 그건 안 믿어. 또 우리 아버지가 박식하신 분이었거든. 나에게 ‘그냥 학

교만 열심히 다녀라 하셨지. 그리고 내가 농인인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 그

래서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열심히 학교를 다녔지. 

질문: 일제강점기 이후 협회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때가 1961년이었지? 그 당시에는 장애인단체가 참 많았어. 근

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많은 단체가 해산되었지. 맹인이든 농인이든 누가 세웠든 다수의 협

회들이 사라졌어. ‘한국사업복지연합회’가 설립되었었는데, 그 안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분과라는 이름으로 농인은 농인분과로 나누어 운영되었거든. 그런데 농인분과 대표는 농인

이 맡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야. ‘청인이 대표를 해야 한다.’는 거지. 다른 단체들도 비슷했

고, 그래서 청인을 농인 단체의 대표로 삼고 운영을 했어. 그땐 어떤 반박도 통하지 않았지. 

농아인협회 60주년 기념 책자에 나와 있으니 자세한 건 그걸 한번 봐. 농아인협회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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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61년부터 그렇게 협회 활동을 억압당하다가, 다시 농인이 연합하여 

힘을 내자고 한 때가... 1981년 쯤 부터였나요? 다시 농아인협회가 세워지고 

활동하던 시기가 궁금합니다.  

1978년에 한국농아인협회가 설립됐어. 1961년부터 70년대까지는 정말 암울했던 시기였지. 농

인끼리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고소하고. 싸우고... 정말 시끄러웠던 상황이었어. 화해는 

안 되고 농인끼리 서로 불신하게 되었지. 그러다 얼마 후 1977년 쯤 김기창 화백을 중심으

로 협회 설립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지. 당시 김기창 화백은 유명했고 협회 운영을 위해 자

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하기도 했어. 1980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한국농아복지회라는 이

름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지. 

질문: 과거와 현재. 농사회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1950년 전쟁이 있던 시기는 괜찮았어. 그러다 1953년~1954년에 어려웠지. 협회 운영이 힘들

어서 농인을 어떻게 알릴까 고민했는데, 기부금만으로 운영하다보니 협회가 참 가난했어. 월

급도 적었고. 결국 다들 기부금을 손수 모아 협회를 운영했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정

부가 도와주지도 않았거든. 기업들이 후원을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

각해선 안 돼. 내가 나이를 들어보니 알겠더라고. 공짜... 너무 공짜만 바라는 건 안 돼. 사실 

운영하는데 정부가 많이 도와줬지. 그걸로 충분해. 

옛날엔 수어통역사를 구하는 게 참 힘들었어. 또 수어통역가 통역을 한다고 해서 수입이 있

던 시절도 아니야. 그러다보니 농인들이 수고비를 챙겨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 현재는 정

부가 통역사들 인건비를 다 주잖아. 그러니 농인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되지. 만약 따로 몰

래 돈을 받으면 그건 해고 되는 거지. 

수어통역사의 숫자도 많이 늘었어. 요즘 같으면 행복한 거지. 예전엔 내가 통역사를 구할 때

마다 5만원에서 20만원까지도 준 적이 있어. 고생했었지.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 괜찮아. 은

행에 갈 필요가 있으면 수어통역사를 부를 수 있잖아. 참 좋은 세상이야. 옛날과 현재는 정

말 달라. 환경이 정말 달라졌지. 

 

예전엔 농인들이 만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잖아. 2시간동안 이동해서 친구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엔 핸드폰이 없잖아. 청인은 전화라도 했지만 농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직접 가는 거야. 가서 벨을 누르고 약속을 잡고. 그렇게 다른 집들도 찾아다니며 다 일일이 

벨을 누르고 사람들을 모아서 몇 시간이고 놀면서 대화를 하고 헤어졌어. 요즘은 참 편하지.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금방 모이잖아. 영상통화도 하고.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약속을 잡아

서 만나기도 하고, 정말 시대가 달라졌어. 참 좋아졌지. 

질문: 예전에 방문했던 다른 나라에서의 일화가 있을까요?

협회장으로 있을 때, 20년 전이지. 그때 일본에 갔던 일이 기억나네.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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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심했지. 일본에서는 농 관련 서적이 참 많았어. 그걸 보고 정말 놀랐지. 분위기가 한국과

는 다른 것 같더라고. 한국 사람은 권력을 좋아해서 자리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일

본은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누구나 우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명예나 사회적 

지위도 가질 수 있더라고... 그러니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아.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싸우면서까지 협회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 협회

에 가보면 역사적인 자료들이 별로 없어. 관련 서적들을 많이 버렸던 거지. 그런 자료들이 

찢기거나 사라진 것을 보면 참 실망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서적들을 아주 소중히 간수하려고 해. 다른 나라를 보면 자료를 참 귀하게 관리하고 

정리하더라고. 협회 대표 깃발도 버리지 않고 30년 동안 아껴 쓰고 하는 거지. 이처럼 우리

도 잘 전시해두고. 역사적 사건이자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하는데... 내가 초대 협회장이지만 

그런 게 기록이 되지 않잖아. 이래저래 참 실망스러웠어. 선거를 한번 치르면 손해가 커. 후

유증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선거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 중이야. 계속 싸워가며 

제안하고 있어. 나중엔 개선되겠지. 일본을 보면 선거권이 없더라고. 이사들 알지? 이사들이 

추천한 30명 중에서 20명을 또 추리고, 이사들이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천하며 

논의하고 결정한 후에 차기 회장을 발표를 하더라고. 이런 방법으로 하니 간단하고 싸움이 

없어. 혹시 잘못되면 이사들과 논의 후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다른 사람이 회장직을 맡게 

되는 거야. 그러니 운영이 잘 되지. 일본을 보면 부러워. 그런 식으로 해보자고 계속 설득하

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발전이 있을 거야. 규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거 같아. 

질문: 농역사 중 기가 막혔던 사건이나 추억들이 있을까요?

옛날엔 농아인협회의 권위가 상당했어. 행복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즉 농인끼리 다투다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런 사건을 협회가 접수해서 당사자를 끝까지 찾아내. ‘왜 약

속을 어겼냐’라고 하면서 폭력도 오고갔지. 그러니 농인들이 협회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

고 나면 결국 화해를 하게 돼. 경찰이 농인을 부르면 농인들이 뻔뻔하게 굴 때가 있거든. 그

런데 협회 농인이 가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정도야. 경찰조사를 받을 때도 농인들이 뻔뻔

하게 오리발을 내미니 해결이 안 되기도 했어. 그러면 협회가 나서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

입을 하곤 했지. 그런데 내가 농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되찾아야겠다고 하며 다른 방법을 찾

아야 한다고 설득했어. 덕분에 농인들 간의 폭력이 사라지고 그런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지.

질문: 아직 청년들 사이에는 수어와 구화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나요? 언제쯤 해결될까요?

자. 설명해줄게. 내가 젊을 때 독일 농아인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 수어가 익숙하고 참 빨

랐는데, 미술단원인 농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그 농인에게 구화인과 농인의 사이가 어

떤지 물어보니 어렵다고 하더라고. 독일도 구화인과 농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야. 독일 

농인의 얘기가 다른 나라도 가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래.

한국만이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갈등은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 구화를 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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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하는 거. 나도 가끔은 봐. 이런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노력해

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아냐. 그들의 방식이야. 그냥 둬야지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구

화인과 농인들이 싸우는 걸 많이 봤지만 더 말할 필요가 없지. 해결이 어려운 문제야. 

질문: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부탁이 있어. 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할 

수 없다’고 하며 소심해지지 마.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

는 것이 중요해. 알겠지? 내가 젊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마. 내가 19살 때 국내 무전여행을 한 적이 있어. 그 일로 신문에도 

나왔지. 힘들고 지쳤어. 하지만 극복하고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마쳤지. 그 덕분에 난 ‘농인

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기반으로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 실망하지 마. 앞으로 열심

히 하고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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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시범프로그램 III 이야기하기 _ 농유머 세 가지

이야기하기 - 수어유머

- 본 내용은 수어 이야기하기 중 유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농 문화 자체

를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청인들의 유머가 말장난 즉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

이 많듯이, 수어의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정리하였다. 편의상 한국어로 정리하였으나 수어의 표

현이 강조된 부분은 『   』기호로 별도 표시하였다. 

1. 제목: 수영선수의 비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올림픽에서 일어난 일이야.

한 수영선수가 거의 매일 훈련을 했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도 몇 번씩 거의 매일을 연

습했지. 

올림픽 당일. 

러시아, 일본, 북한 등 여러 나라가 올림픽에 참여했지.

다른 나라 선수들은 키가 엄청 큰 거야. 근데 그 수영선수만 160cm였어. 혼자 키가 작으니 

다른 선수에 비해 타격이 크겠지. 그래서 엄청 긴장하고 떨었어.

‘내 키가 이렇게 작은데 과연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근육도 좋고... 난 어떻게 하면 좋

지?’라고 고민이 많았지만 ‘한 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맞섰어. 속으로

는 떨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합에 나갔어. 다른 키 큰 선수들을 신경 쓰지 않

고 시합 준비에 집중했어. 

 드디어 심판이 시작을 알리고, 『키 큰 선수들이 열심히 팔을 휘저었어. 그런데 다른 선수

들이 여러 차례 팔을 휘둘러서 앞으로 조금씩 나가는데 반해, 키 작은 선수는 손만 까닥했

는데 휙~~ 앞으로 나가는 거야. 몇 번 팔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쭉쭉 앞으로 나갔어.』 

 다른 키 큰 선수들은 키 작은 선수가 쉽게 수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 

거야. 숨이 차서 헉헉 거리면서 키 작은 선수를 바라봤지. 애를 쓰면 쓸수록 그들은 힘이 들

었는데 키 작은 선수는 그다지 힘들지 않게 유유히 이겼어 시상식에서 키 작은 선수가 당당

히 1등자리에 올라 상을 받았어. 여러 인터뷰에서 키가 작음에도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비

결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는 ‘3년 내내 매일 밤낮없이 훈련을 해서 지금처럼 수영을 잘하

게 되었다. 아마도 하늘에서 내린 기적인가 보다.’는 이야기만을 남겼고 이 이야기에 키 큰 

수영선수들은 24시간 매일 무리하게 훈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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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

다른 선수들은 4년 전 놀랍게 우승한 키 작은 선수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어. 키 작은 선수

는 여유만만 한 표정으로 나왔어. 사람들이 그 선수의 살을 만져보는데 근육도 없이 말랑말

랑 한 거야.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렇게 시합이 시작되었어.

『키 큰 선수들은 지난번보다 2배는 빠르게 팔을 내저었어. 하지만 소용없었어. 역시나 이번

에도 키 작은 선수가 손바닥만 까닥하자 쑤욱~ 쑤욱~ 단 두 번 만에 레일 끝에 도착했어. 

다른 선수들은 뒤에서 허우적거리며 따라왔지. 키 작은 선수는 이번에도 아주 손쉽고 빠르

게 도착하여 금메달을 땄어.』 그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그 후로 계속 수영시합에서는 

그 선수가 계속 메달을 땄고, 어느덧 그 선수도 나이가 들었어. 다른 선수들의 은퇴할 나이

를 훨씬 넘긴 50, 60대까지고 그는 수영선수를 계속 했어. 50년 가까이 메달을 어마어마하

게 많이 땄지. 죽음에 이르러서 그는 유언을 남겼어. 자신의 수영실력의 비밀을 말이야.

『나의 수영실력의 비결은 바로.... 방귀입니다. 공기를 잔뜩 들이마시고 그걸 방귀로 내뿜으

면서 그 추진력으로 남들보다 두 배는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죠.』

 

아... 그의 숨은 비밀은 바로 방귀였어.

2. 제목: 형님은 대단해 

형제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아우가 깡패들에게 엄청 맞은 거야.

『이도 흔들리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어.』 동생은 혼자인데 깡패들이 우르르 덤볐으니 

얼마나 심하게 다쳤겠어. 동생은 여기저기 멍든 채로 형에게 갔어. 형은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지.

“너 어디서 이렇게 다친 거냐?”

“깡패들 여러 명에게 이렇게 맞았어. 형.”

형이 보니 이도 흔들리고 얼굴이 난리가 아니야. 형은 화가 났어.

“내가 가서 혼 줄을 내주지. 어디야! 앞장서”

“형 그 사람들 수도 많고 얼마나 강한데. 형이 혼자서 이길 수 없어”

동생이 걱정했지만 형은 자신만만했어.

 “걱정 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가자! 어디 있냐?”

동생은 형을 데리고 깡패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 

『형은 씹던 껌을 하늘 위로 휙 내던졌어. 그러더니 1, 2시간쯤 한참을 싸웠어. 형 혼자서 

그 많은 깡패들을 상대로 싸웠지. 모두를 다 물리치고 나자 하늘에서 껌이 떨어졌어.』 형은 

유유히 그 껌을 탁 받아들고는 다시 씹었지. 우와. 형님은 대단해. 

3. 제목: 똥 피하기 경연대회 

나는 똥을 시원하게 쌀 때마다 찝찝한 게 하나 있었어. 똥을 싸면 그 물이 자꾸 엉덩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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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똥물이 튀는 순간! 

점프를 했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자꾸 자꾸 연습하다보니까 아주 잘 뛰게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전 세계에 똥 피하기 경연대회가 있다는 거야. 난 거기에 출전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을 누려면 사실 좀 부끄럽잖아. 그런데 보니 가림막이 있더라고. 그래서 중

요 부위를 잘 가리고, 똥을 누고, 똥물이 튀는 순간! 점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당당히 1등을 했지.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아서 난 부자가 되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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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계획안 예시

교수 · 학습 계획안
영역 찾아가는 

문화학교 단원명 시각언어
수어 강사 손천식

엄미숙
장소 서울도서

관
차시 1/10차시

본시
지도
목표

‣ 사물의 모습, 움직임, 자연현상을 손으로 시각화시킬 수 있다.
‣ 수어의 조어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농 문화1. ‘있다’, ‘없다’와 연관된 간단한 표현들을 할 수 있다. 

단계 학습내용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

동기유발
▣ 농인에 대한 생각
▣ 수어에 대한 생각

자유롭게 
말하기

학습문제 확인
▣ 음성이 아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사물의 모습, 움직임, 자연현상을 알아본다.
▣ 수어는 어떻게 조어되어 있는가를 이해한다. 

전개
(70‘)

활동1
▣ 사물의 형태의 시각화 
 - 동그라미, 삼각형, 가는 원통, 굵은 원통,       
   좁은 방, 넓은 방 등

PPT 자료 

활동2
▣ 다양한 손의 모양과 움직임
 - 전후움직임, 좌우움직임, 지붕모양, 걷는 모양,  
   피아노 치는 모양, 두드리는 동작 등

활동3
▣ 자연현상의 시각화
 - 비, 가랑비, 소나기, 눈, 폭설, 바람, 태풍, 지진,  
   파도, 낙엽 등

활동4
▣ 사물의 형태와 움직임의 시각화
 - 날다, 나비, 잠자리, 독수리 등
 - 소주를 마시다, 와인을 마시다, 차를 마시다 등

활동5 

▣ 농 문화1. ‘있다’와 ‘없다’
 - 눈에 보이는 ‘있다’ vs 눈에 보이지 않는 
‘없다’로 표현되는 말들 
   : 비+있다, 비+없다, 소리+있다, 소리+없다 등

정리
(5‘)

과제 제시
▣ 주변의 사물의 형태나 움직임 또는 자연현상을 손으로 시각화 
시켜보기

평가

성취 기준 
성취수준

상 중 하

∙수어의 특성을 
말할 수 있고 
간단한 것을 

시각화할 수 있다.

수어의 특성을 2가지 
말할 수 있다. 자연현상 

3가지를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

수어의 특성을 1가지 
말할 수 있다. 자연현상 

2가지를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

수어의 특성을 
잘 모르고 시각화 
시키는 데 서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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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강의자료 예시 



부록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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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홍보물

포스터

배포 교재 배너 설치

수료식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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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언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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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어, 도서관에서 꽃피다」 의 서울도서관 갤

러리 게시물

서울도서관 갤러리 한국수어문화학교 수료 관련 게시글 

출처: 서울도서관 누리집 https://lib.seoul.go.kr/bbs/content/16_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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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 평가지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참가자 평가지 1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1)
성별:   남   여            연령: 만        세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수강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까?

2 수강하신 프로그램의 장소는 
쾌적하였습니까?

3 수강하신 프로그램의 수준은 
적절하였습니까?

4 수강하신 프로그램의 운영은 
충실하게 진행되었습니까?

5 수강하신 프로그램의 강사는 내용 
전달을 원활하게 하였습니까?

6 다른 사람에게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추천하고 싶습니까?

7 수강하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래 8~10번 문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면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9
수강하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족하거나 개선될 점은 
무엇입니까?

10 소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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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참가자 평가지 2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1)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해 주세요.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오늘 강연을 듣기 이전에도 수어에 대해 알
고 계셨나요?

2  오늘 강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3  강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4  농인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나요?

5  수어가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나요?

6  수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나요?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유롭게 기입해 주세요. 

7

 그동안 농인(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8

 오늘 강연을 듣고 난 소감

9

 건의사항 및 그 외 하고 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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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진행자 평가지

「한국수어와 농 문화 알리기」 (2)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해 주세요.

질  문
기준 10점 만점

<----------------->

1  오늘 참여자들의 수강태도와 반응에 점수를 
준다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오늘 강연을 준비한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
다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연구진의 준비과정과 운영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유롭게 기입해 주세요. 

4

 1회기 강연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5

 1회기 강연이 갖는 한계나 아쉬움이 있다면?

6

 건의사항 또는 연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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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

1.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 

2. 다회기 프로그램 I 「교수학습 계획 및 강의안」 

부가자료

1. 한국수어교원 교재 「한국 농사회의 이해」 1단원 수어 동영상

2. 시범 프로그램 II 

   - 농민속학 수어 동영상 「안세준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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